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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AI, ‘24년 손익평가·규제 과도기 거치며 실용적 시장 환경 발판 구축

생성형AI가 대중의 눈 앞에 막 등장했을 때의 열기가 어느 정도 식자, 엄중한 손익평가의 시간이 다가왔다. 

2024년은 생성형AI가 실용성을 인정받는 혁신으로 남느냐, 아니면 또 한 차례의 기술 거품으로 끝나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24년 한 해 기업용 활용사례와 규제의 과도기를 거쳐 생성형AI 시장

이 중장기적 안정적 성장 경로를 찾을 수 있을지 고찰해본다.

급변하는 기술 및 환경...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과제와 기회

AI 기술이 급발전하고 지속가능성 이슈가 급부상하는 가운데 원자재 공급난 우려까지 지속되면서, 반도체 

산업이 격랑에 휩쓸리고 있다. 생성형AI가 반도체 산업에 순풍을 불어주겠지만, 공급망과 시장 환경이 큰 변

수로 작용할 것이다. 또 지속가능성이 반도체 산업의 생존과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필수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급망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전례없는 방식으로 다각도의 과감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첨단기술을 둘러싼 격동의 환경과 규제...키워드는 지속가능성

소버린 클라우드와 ESG 추적·공시 소프트웨어, 농축산업과 기술이 접목된 애그테크 등 환경과 규제의 변화

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산업 기업들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첨단산업 솔루션은 결국 지속가능성이라는 핵심  

가치로 귀결된다. 안전한 데이터 공유의 지속가능성, 환경의 지속가능성, 인류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부

단한 혁신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새로운 고차원 가치 창출하는 통신산업의 진화	

기기 직접 연결(D2D) 위성통신 시대의 본격화, 초고속을 향한 레이스를 마치고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추구

하는 광대역 인터넷, 생체인증으로 무장한 단연 최고의 소비자 기기 스마트폰 등 통신산업이 인류의 삶에 다

시 한번 큰 변화를 선사하고 있다. 실현 기술은 이미 존재한다. 이제 비용 효율적이고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를 

충족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시장을 성장시키는 것이 기업들의 과제로 남았다.

영역·장르·채널의 경계 허무는 글로벌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

급격히 진화하는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혁신적인 위기 극복 솔루션들이 등장하고 있다. 수익

성 위기를 맞은 비디오 스트리밍 업계는 프리미엄 콘텐츠를 내세운 티어 요금제로 승부수를 던지고 있고,  

영화·TV·게임 합종연횡으로 스토리텔링 프랜차이즈가 강력한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소비자의 일상

에 공기처럼 스며드는 오디오 산업도 다시 한번 탈바꿈을 준비하고 있다. 여성 엘리트 스포츠 매출이 10억 달

러대 고지를 향해 달려가는 등 스포츠 산업에서도 심상치 않은 변화가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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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수많은 트렌드가 복잡하게 난무하는 오늘날의 비즈니스 환경은

끊임없이 경로를 바꾸는 미로와도 같습니다. 

‘딜로이트의 2024 TMT 전망’은

미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기업들에게 벽을 허물면,

또는 벽을 뛰어 넘으면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을 짚어줄 뿐입니다.

그리고 벽을 허물고 뛰어넘기 위해 필요한 힘과 기술,

도구를 얻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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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대중의 눈 앞에서 이미지와 동영상을 만들고, 소설을 창작

하고, 코드를 짜게 된 시대가 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생성형AIgenerative 

AI는 등장과 동시에 사람의 창의력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불을 붙이고, 각 

분야 기업 리더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변화는 대중이 전례 없는 이러한 기술 혁신에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

도로 익숙해졌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기업의 대응전략과 글로벌 규제 환

경이 대중과 소비자의 적응력과 민첩성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AI와 더불어 대중과 소비자가 담론과 트렌드를 주도하는 또 다른 이슈는 

지속가능성입니다. 환경과 인류 번영을 모두 건강한 방식으로 유지하고 

지속해야 한다는 무거운 과제가 산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기업의 실

질적인 의무이자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

속가능성은 더 이상 보여주기식 캠페인으로 무마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기업들은 구체적인 성과와 이로 인한 변화를 이해관계자들에게 분명히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딜로이트가 2024년 첨단기술·미디어·통신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

tions, TMT 산업을 전망한 『중대 전환기의 AI와 지속가능성, 범산업적 위

기이자 기회』는 2024년 한 해를 중대한 과도기로 보고 있습니다. 급격히 

부상하는 첨단 기술과 트렌드 중 인류의 삶을 대전환시킬 게임체인저는 

무엇이고, 거품으로 사라지게 될 것은 무엇인가? 과거 어느 때보다 과격

한 과도기를 맞이하고 어느 때보다 무거운 과제를 짊어진 기업들이 이 질

문에 대한 선명한 답을 조금이라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딜로이트는 냉정

하고도 직관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독자들이 책을 덮으면

서 힘겨운 과도기를 흥미진진한 미래로, 무거운 과제는 무한히 펼쳐진 기

회로 생각을 전환하는 데 일말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성형AI를 다룬 제1장 ‘생성형 AI, ‘24년 손익평가·규제 과도기 거치며 

실용적 시장 환경 발판 구축’은 기업의 생성형AI 도입이 본격화되는 2024

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새로 창출될 시장의 규모와 잠재력을 

전망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럽연합EU이 주도하는 AI 규제가 글로벌 생

성형AI 시장의 경로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도 조망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다룬 제2장 ‘급변하는 기술 및 환경...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과제와 기회’는 우선 생성형AI 반도체칩 시장의 급격한 성장 전망과 변수

를 짚어 보았습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의 생존과 공급망 회복력을 위해 필

수 요인으로 부상하는 지속가능성을 위해 그린필드greenfield와 브라운필드

brownfield 공장의 생산방식을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지 분석했습니다. 또한 

지속되는 원자재 공급 우려에 대한 미래 지향적 솔루션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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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을 다룬 제3장 ‘첨단기술을 둘러싼 격동의 환경과 규제...키워드

는 지속가능성’은 소버린 클라우드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추적·공시 

소프트웨어, 농축산업과 기술이 접목된 애그테크 등 환경과 규제의 변

화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를 분석했습니다. 첨단

산업 솔루션은 결국 지속가능성이라는 핵심 가치로 귀결됩니다. 안전

한 데이터 공유의 지속가능성, 환경의 지속가능성, 인류 발전의 지속가

능성을 위한 부단한 혁신 방안을 딜로이트가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통신 산업을 다룬 제4장 ‘새로운 고차원 가치 창출하는 통신산업의 진

화’는 기기 직접 연결D2D 위성통신 시대의 본격화, 초고속을 향한 레이

스를 마치고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추구하는 광대역 인터넷, 생체인증

으로 무장한 단연 최고의 소비자 기기 스마트폰 등 환경 영향과 인류

의 삶을 다시 한 번 대전환시키는 통신 기술과 트렌드를 조망했습니다.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다룬 제5장 ‘영역·장르·채널의 경계 허

무는 글로벌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은 혁신적인 위기 극복 솔루션

을 제시합니다. 수익성 위기를 맞은 비디오 스트리밍 업계는 프리미엄 

콘텐츠를 내세운 티어 요금제로 승부수를 던지고 있고, 영화·TV·게임 

합종연횡으로 스토리텔링 프랜차이즈가 강력한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일상에 공기처럼 스며드는 오디오 산업도 다시 한번 

탈바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출 10억 달러대 고지를 향해 달려가는 여

성 엘리트 스포츠 산업을 위한 다각도의 신중한 접근법도 고찰했습니다.

기술이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수많은 트렌드가 복잡하게 난

무하는 오늘날의 비즈니스 환경은 끊임없이 경로를 바꾸는 미로와도 같

습니다. ‘딜로이트의 2024 TMT 전망’은 미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기업들에게 벽을 허물면, 또는 벽을 뛰어 넘으면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을 짚어줄 뿐입니다. 그리고 벽을 허물고 뛰어넘기 

위해 필요한 힘과 기술, 도구를 얻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격

변 속에서 기회와 성장의 길을 찾는 선도적 기업들의 신뢰할 수 있는 파

트너로 함께 하겠습니다.

손재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성장전략본부 리더

10 11

Deloitte

중대 전환기의 AI와 지속가능성, 위기이자 기회 프롤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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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AI 기업 소프트웨어,

과도기 극복하려면 고객가치 창출이 관건

2024년에는 다수의 기업용 소프트웨어에 생성형AI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가격이다. IT 벤더사들은 생성형AI를 기존 

소프트웨어에 통합할 때 월간 미화 약 30달러의 추가 사용료를 부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대다수의 기업 IT 부서들은 무료 사용

을 기대하고 있다. 

생성형AI 활용이 확산되면서 IT 벤더사들은 다음의 세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생성형AI를 기업용 소프트웨어에 탑재할 것

인가? 생성형AI를 탑재한다면 해당 기능에 대한 사용료를 어떻게 청구

할 것인가? 생성형AI가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계 전반의 매출 상승에 얼

마나 기여할 것인가?

Duncan Stewart 딜로이트 캐나다 TMT Research Director 외 3인

01 2024년에 접어들면서 딜로이트는 위 질문에 대한 답으로 다음과 같은 

전망을 제시했다. 첫째, 대다수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적어도 일부 제품

에는 생성형AI 기능을 추가할 것이다. 둘째, 단기적으로는 생성형AI 기

능에 대한 과금 정책에 혼재 양상을 보일 것이다. 월 정액제per user per 

month, PUPM, 종량제consumption-based pricing, 하이브리드 요금제 또는 암묵

적 과금(기존 과금 모델을 유지하되 사용료를 인상)이나 무료 등 다양한 

가격 정책들이 예상된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딜로이트는 생성형AI 탑

재로 2024년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생성형AI의 데이터 처리와 저장

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포함)에서 약 100억 달러의 추가 매출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 수치는 2030년 생성형AI 소프트웨어 시장을 무려 14조 달러로 제시

한 캐시 우드Cathie Wood 아크 인베스트먼트 창립자의 전망보다 현격히 낮

은 것이고,1 2024년 글로벌 기업의 IT 투자액 전망치(약 1조6,000억 달

러)2 및 AI 운용에 필요한 하드웨어 반도체 칩과 서버 시장 규모 전망치 

(약 500억 달러)3와 비교해도 훨씬 낮게 예측된 것이다. 

작년에 생성형AI 기능이 추가된 기업용 소프트웨어의 발전 양상과 업계

의 기대감을 고려할 때, 딜로이트가 전망한 수치는 지나치게 보수적이

다. 이처럼 보수적 전망을 제시하는 근거는 2024년 한 해 기업용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시장이 과도기를 거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후 

2025년부터는 생성형AI 소프트웨어 시장 잠재력이 더욱 견고해져,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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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관련 매출이 수백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기업용 

생성형AI 소프트웨어 툴은 2023년 말~2024년 초에서야 본격 출시될 것

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매출 효과가 2024년 하반기에서나 가

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실적 보고서와 애널리스트 보고서

를 분석한 결과, 애널리스트들의 분석과 달리 일부 소프트웨어 기업들

은 생성형AI 도입에 따른 매출이 2024년 상반기에는 저조하다가 하반

기에 빠르게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4 또 주요 일반 기업들에 대한 벤쳐

비트VentureBeat의 서베이 결과, 시험 삼아 생성형AI를 사용하고 있다는 응

답은 70%를 넘었으나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응답은 20%도 채 되지 

않았다. 딜로이트는 2024년 한 해가 이처럼 과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

에서 생성형AI로 창출되는 추가 매출은 연말에 가서야 100억 달러에 이

를 것으로 예상한다.

생성형AI 탑재 방식

기존 소프트웨어에 생성형AI 기능이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자들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 생성형

AI 기능을 탑재하는 방식은 다음의 3가지 범주 내에서 이뤄질 것이다.

•	 광범위 기업 생산성 소프트웨어 제품군  지난해 전 세계 지식 노

동자 수는 11억4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5 이때 모든 

노동자들이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생성형AI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야 하고, 매월 사용료로 30달러를 지불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업용 

생성형AI 소프트웨어 시장은 약 4,000억 달러 시장이 되는 것이다.

 

•	 기업용 소프트웨어 도구  데이터베이스와 분석 솔루션, 전사적자

원관리ERP 시스템 및 고객관계 관리 솔루션CRM 그리고 크리에이

티브 및 문서관리 솔루션 등 기업 정보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소프

트웨어 툴은 매우 다양하다. 딜로이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50대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100%가 생성형AI 기능이 탑

재된 신규 버전을 출시할 계획을 보유하고 있고, 일부는 월 정액제, 

종량제 또는 무료 등의 과금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6

 

•	 엔지니어링,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7  생성형AI는 기존 소프

트웨어 기능을 보강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신규 버전 소프트웨

어의 핵심 기능이 되기도 한다. 다수의 반도체 칩 설계 회사에서 

생성형AI는 칩 설계8, 기능 검증 및 실리콘 물성 테스트9에 활용되

고 있다. 또 다수의 CADcomputer-aided design, 컴퓨터 지원설계 솔루션에

서 생성형AI 기능 제공되고 있으며,10 일부 솔루션은 월 10달러의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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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AI 운용 시 비용 증가, 고객가치 불투명 

생성형AI를 운영하려면 높은 운영 비용을 감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고객 가치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생성형

AI 기능 이용에 일정액의 요금을 부과하려는 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 

생성형AI 기능 제공으로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운영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AI 학습에 필요한 칩과 클라우드 인스턴스cloud instance 구

매에 수십 억 달러를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일부 대형 클라우드 업체들은 자본지출CAPEX 중 3~13%를 생성

형AI 서비스 구축에 투자했다.12 운영 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다. 각 생성형AI 쿼리 1개 처리시 0.01~0.36 달러의 운영 비용이 소요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사용료가 매월 10달러인 서비스를 제공하면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인스턴스는 타사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버 리소스

•온프레미스에서 물리적 서버 리소스를 관리하고 유지할 수도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 발생

•클라우드 제공업체는 데이터 센터에서 하드웨어를 유지 관리하고 인스턴스라는 형 

 태로 컴퓨팅 리소스에 대한 가상 액세스를 제공

•클라우드 인스턴스를 사용하여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 마이크로서비스, 가상 머 

 신 등의 컴퓨팅 집약적인 워크로드를 실행 가능

클라우드 인스턴스 (cloud instance)

서 종종 2배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며, 사용자에 따라 매월 80달러 이상

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13 물론 생성형AI 칩 가격과 운영비용

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의 AI 칩 부족현

상이 2024년 상반기 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분간 칩 

가격과 운영비용이 내려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일반 기업들은 입장이 다르다. 기업

용 소프트웨어 구매자들은 생성형AI 업체들의 손실과 사용료 과금 필요

성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지난해 6월 소프트웨어 구매자 대상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생성형AI 기능과 장기적인 효용성을 높게 평가

하면서도 이는 IT 벤더사가 무료로 제공해야 하는 기본 사양이라고 여

기고 있었다.14 구매자들이 무료 평가판을 사용하다가 유료 서비스로 전

환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그들은 업무상에서 생성형AI의 가치를 크

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 생성형AI 기능의 고객 가치 제고가 관건 

일반 기업들은 투자수익ROI이 창출되지 않으면 생성형AI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지난해 가을 발표된 한 연구에 따

르면, 생성형AI(기타 소프트웨어 탑재 기능 외 생성형AI 독립 제품군) 

서비스를 사용하는 지식노동자들이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보다 높은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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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과 생산성으로 ROI를 실현할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5  이러한 결과

들이 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면, 생성형AI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장기적으로 급격히 성장할 수 있다. 

반대로 생성형AI의 가치와 ROI가 더디게 가시화된다면, 기업들은 생

성형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지도 않고, 도입한다 하더라도 유료화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이다. 과금을 통해 운영 비용을 충당하면서도 생성

형AI를 기본 사양으로 여기는 일반 기업들의 유료화에 대한 반발도 잠

재우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 과금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계정당 10달러 미만의 저가 정액제에 서비스 사용량에 따라 과금되는 

종량제를 결합하면, 사용료에 대한 반발을 어느 정도 무마하면서도 생

성형AI 서비스 운영 비용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16 

개인정보 보호, IP소유권, 정확성/허구 이슈 등에 대한 규제와 우려가 

생성형AI 서비스 확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는 생성형AI 기능이 

추가된 기업용 소프트웨어 도입을 늦추거나 아예 중단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EU에서 권고하고 있는 일부 규정은 매우 엄격해 현재 세대의 AI 소프

트웨어 툴 상당수는 EU 시장에서 출시할 수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소

프트웨어 업체들은 이러한 규제 장벽을 넘어서기 위한 대안으로 자체 

생성형AI 모델을 구축하고, 클라우드 상에서 AI 모델의 학습과 서비스 

제공을 고려하고 있다. 결국 이는 수십억 달러 규모 이상의 데이터 분

석 및 처리 소프트웨어,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확장을 촉진하

는 요인이 될 것이다.

최근 생성형AI 가속기 칩은 공급 부족 상태에 있다. 소프트웨어 기업들

은 생성형AI 기능 개발과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17 이들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생성AI 서비스의 예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약 

4만 달러에 달하는 수천 또는 수만 개의 AI 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

부 기업들은 AI 칩 부족으로 인해 클라우드에서도 생성형AI 서비스 제

공이 불충분하거나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하다. 

2024년 상반기 중에는 클라우드의 데이터 처리 용량이 늘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클라우드의 데이터 처리 용량이 생성형AI 소프트웨

어 매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18 클라우드

의 데이터 처리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리

소스 구매와 운영 비용 증가로 매출 성장이 저해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은 생성형AI 기능 사용 목적으로 자체 솔루션을 

구축할 수가 없고, AI 가속기 칩의 희소성과 높은 가격으로 인해 소프

트웨어 업체들은 생성AI 기능 제공에 더 높은 사용료를 요구할 가능성

이 있다. 그들 입장에서는 생성형AI 사용료를 높게 책정하는 명분인 것

이다. 그러나 향후 18개월에서 24개월 이내 AI 칩 가격이 하락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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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다. 공급업체가 생산 역량을 확충하거나 새로운 공급자가 시장

에 진입하면 AI 칩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현재 클라우드 빅테크사들

이 자체 클라우드용 AI 칩을 공개하고 있고, 미국의 반도체 회사 AMD

가 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NVIDIA에 대항할 새로운 AI 칩을 공식 출시

했다.19 이들이 AI 칩 시장을 얼마나 점유할지는 모르겠지만, AI 가속기

와 같은 하드웨어 공급 부족과 AI 칩 가격 상승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생성형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체 하드웨어와 솔루션을 보유하

고 있는 대기업이라면, AI 칩 가격이 내려갈 때까지 생성형AI 구축을 보

류할 수 있다.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시장에 먼저 진입하기 보다

는 빠른 추종자fast follower가 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사실 AI 하드

웨어까지 구매하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은 클라우드 서비

스로 생성형AI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이브리드 모델로 

사용자 과금 정책을 계획하고 있고, 칩 가격 하락으로 운영 비용이 낮아

질 경우, 매월 정액제를 채택한 사용자들의 반발에 대비한 새로운 가격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생성형AI 서비스로 창출되는 100억 달러의 추가 매출은 결코 적지 않

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전 세계 IT 서비스 시장

에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크다. 그러나 현 시점

에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2023년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은 전년 대

비 22% 증가한 5,460억 달러 규모를 기록했으나,20 지난해 2분기 성장

률은 16%로 하락했다.21 그리고 클라우드 빅테크 사들이 생성형AI 서

비스를 출시 하고 있지만, 해당 서비스로 지난해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

렸는지, 2024년에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릴지 예측이 어렵다. 

클라우드 기업들이 생성형AI 서비스 출시로 충분한 매출 성장을 달성

하며, 연간 20% 이상의 빠른 성장률을 보일수 있을까? 기업용 소프트

웨어 사용자들이 1개 이상의 생성형AI 서비스를 사용하고, 비용을 지

불할 것인가? 

대부분의 지식노동자들은 복수의 소프트웨어 툴을 사용한다. 노동자들

이 이러한 툴 사용으로 한달에 10달러에서 30달러까지 지불한다고 가

정하고, 모든 소프트웨어에서 생성형AI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월 지출 비용은 100달러에 달할 것이다. 

모든 소프트웨어에서 생성형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범용 ‘코파일

럿’co-pilot과 같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볼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생성형AI가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ROI를 창출 한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여러 업무에서 효용성이 

증명돼 이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대규모 지출과 전략적 도입 계획을 이

끌어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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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생성형AI 서비스 제공자들은 고객들이 클라우드에서 구현되는 생

성형AI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와 생성형AI 활용으로 소프트웨어 기능

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운영 비용을 산정하고 소프트웨

어 과금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투자 가치를 파악해 생성형AI 서비스에 얼마나 지불해야 할지, 

그리고 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명확한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생성형AI 사용료는 전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자체 데이터로 학습한 프라이빗 모델,

생성형AI 통제력 확보

퍼블릭 데이터로 학습한 생성형AI 모델은 불가피하게 여러 위험을 

수반한다. 이에 자체 보유 데이터로만 생성형AI 모델을 학습하는 기

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업무 생산성을 개선하고 

비용을 최적화하며, 고차원의 인사이트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Chris Arkenberg 딜로이트 TMT 센터 Research Manager 외 3인

02

2023년도는 챗GPTChatGPT의 등장과 함께 인공지능AI 기술이 새롭게 부

상한 한 해라고 할 수 있다. 생성형AI가 전 세계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으

며 각종 미디어 지면의 헤드라인을 다수 점유했다. 생성형AI 기술과 서

비스를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에 세계 굴지

의 대기업들은 전략 로드맵을 수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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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AI는 대화가 가능하고, 창의적이며 심지어 감정 표현까지 가능한 

최초의 정보화기술IT 시스템이며, 새로운 이미지 생성과 복잡한 질의에 

정확하지는 않을지라도 포괄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불과 수개월 만에 생성형AI의 대규모 언어모델LLM과 이미지 정보 확산 

모델visual diffusion model이 세계 경제와 지정학적 관계에 미칠 잠재적인 영

향에 대한 전 세계적 논의가 촉발됐다.1 

생성형AI의 초기 모델은 주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했고, 퍼블릭 데이

터로 학습한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나 특정 기관 및 단체가 소유한 독점 

지식과 도메인 특화 데이터로 학습한 프라이빗 모델이 더 심도 있는 반

향을 일으키고 있다. 수년간 자체 데이터를 축적해온 기업이라면 생성

형AI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프라이빗 모델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현재 퍼블릭 모델에서 나타나

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신중한 투자와 의사결정

이 필요하다.  

딜로이트는 2024년 기업들의 생성형AI 투자액이 약 208억 달러로 2023

년 약 160억 달러에서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2 기업들은 생성형

AI 도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자사 비즈니스에 실질적으로 도

입하기에 앞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여러가지를 실험적 방식을 시도하

고 있다. 이들은 생성형AI의 구체적인 가치와 이를 효과적으로 배포, 확

장,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3   

생성형AI 시장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투자 규모도 늘고 

있다. 2024년 기업들의 생성형AI 지출은 모델 학습과 사용자 쿼리querie 

연산에 요구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과 더불어 파운데이션 모델과 자

사 데이터를 결합하는 역량 등을 갖춘 전문 인력 확보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에는 대기업부터 정부기관까지 생성형AI 기능을 자체화해 직접 

통제하는 방식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늘면서, 온프레미스on-premise GPU 

데이터센터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성형AI 또한 클라우드로 이전

했다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전환한 후 데이터센터로 옮겨간 이전의 디

지털 전환 주기와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가

운데 생성형AI의 운영 자체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전문 인력과 

GPU칩 부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4 일부의 경우 데이터 품질이나 불확

실한 활용사례 등이 자체 생성형AI의 도입을 지연시킬 수 있다.

퍼블릭 모델의 장단점 

2024년에는 생성형AI의 열기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생성형AI의 

주요 기능과 이점 및 비용 등 모든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평가

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생성형AI를 누가 어떻

게 사용하는지를 살펴보면,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초기 퍼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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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난 역량을 보인다. 이 역량은 모델에서 허용되는 무작위 응답의 범위 

(분포)9를 뜻하는 ‘모델의 온도’model’s temperature* 개념과 결합해 설명하기

도 한다. 이 온도가 높으면 환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예를 들어, 

한 변호사가 생성형AI에게 판례를 찾아달라고 명령했을 경우 AI가 허구

로 만들어낸 사건을 판례로 제시해 환각이 발생하는 식이다.10 하지만 한

편으로 이러한 생성형AI의 특징은 창의력을 증폭시키기도 한다. 비디오 

게임의 새로운 캐릭터를 생성할 때 이용되는 이미지 정보 확산 모델visual 

diffusion model* 등이 대표적인 예다.11 

릭 모델과 관련해 생성형AI가 제공하는 정보의 심각한 오류, 환각현상

(hallucination,  AI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그럴싸하게 생

성하는 현상)5, 저작권 이슈 및 공정 사용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며 프라

이빗 모델의 장점이 더욱 부각됐다.6  

생성형 모델은 방대한 양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퍼블릭 모델

의 초기 버전을 훈련시킨 데이터는 가장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곳, 

즉 인터넷에서 확보한 것이다.7 따라서 이러한 모델은 인터넷 정보가 가

지는 정보의 편향성과 모순을 그대로 흡수하고, 부정확성과 불확실성도 

그대로 답습한다. 이 때문에 생성형AI 모델은 어떤 면에서는 놀라울 정

도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을 하고, 창의적이면서 유려한 결과를 제

시하고 심지어 감정적인 모습까지 보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생성형

AI의 산출물에서 이러한 취약성과 유해성을 제거하고 더 정확하고 적절

한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사실 여부를 평가할 때, 소셜 네트워크 게시물 등과 같은 데이터로 학습

한 모델은 사실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8 게다가 조작된 정보를 권위 있

는 정보처럼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주의 깊게 진위를 확인하지 않

으면 실제로는 불확실하거나 허위임에도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믿게 된

다. 현재 대중화된 LLM은 실제로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정

확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이 모델은 일반적으로 

특정 문장 다음에 어울리는 단어 또는 문장을 예측하고 배치하는데 뛰

순전히 스스로의 경험에 의해 새로운 것을 익히고 축적하는 것을 강화학습rein-

forcement learning, RL이라고 한다. 경험상 최고 좋은 점수를 거둘 수 있는 길로 더 

가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로도 가볼 것인가를 효율적으로 잘 선택하는 것

은 학습의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행동 분배 결정을 행동 확률 분포action 

probability distribution로 설명하는데,  이 때 물리학의 온도 개념이 사용된다. 딥러닝

deep learning 모델이나 강화학습 모델의 내부에 온도가 있을 리 없지만 기체 분자의 

속도 분포를 나타내는 맥스웰-볼쯔만Maxwell-Boltzmann 분포 특성에서 온도의 개

념을 차용한다. 온도가 낮은 경우에는 행동이 다양하지 않고(기체속도가 느리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좁게 된다. 강화학습의 초기에는 온도를 높여서 다양한 

탐험을 하여 경험을 높이고, 강화학습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온도를 낮추어서 선

택할 수 있는 행동의 종류를 줄이고 경험상 좋은 방향의 행동에 집중하게 만들어

서 강화학습의 학습 성능을 높인다.

모델의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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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은 종종 저작권 또는 공정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원 저작자들로부터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본인의 고유한 저작

물이 생성형AI의 저작물에 무단으로 도용됐다는 것이다.12 이 문제는 저

작권이 있는 퍼블릭 데이터로 학습한 이미지 생성 모델에서 주로 나타나

고 있다.13 이에 따라 일부 업체는 웹사이트에서 자사의 콘텐츠가 퍼블릭 

학습 데이터로 수집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어 퍼블릭 모델의 학습에 어

려움이 가중되고 있다.14  

저작권 적용 범위는 관할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저작권 법은 AI가 

이전 저작물을 지나치게 모방했거나 사람이 충분히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I 산출물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15 하지만 원 저작자들과 

저작권 소유자들의 입장에서도 수십억 개에 달하는 학습 데이터에서 AI 

모델에 입력된 이미지 등이 자신들의 저작물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증명

해야 하는 비현실적 부담을 안고 있다.16 더불어 기업들은 자사의 데이터

를 퍼블릭 모델에 입력할 경우 데이터 통제권을 잃을 수도 있다. 실수로 

또는 악의적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생성형AI에 요청하는 자연어 텍스트 

입력 행위)으로 자사의 훈련용 데이터세트가 사용자들에게 노출되면 데

이터가 유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17 이 때문에 상당수 기업이 퍼블릭 모

델로 학습한 생성형AI 도입을 망설이고 있다.18   

생성형AI 서비스 제공업체들 또한 이미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19 이

들은 항상 저작권 소송과 규제 위반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매일 수백만 

건의 사용자 프롬프트를 처리하는 모델을 학습시키고 조정하는데 상당

한 자본을 지출하고 있다. 대규모 모델 학습과 추론 실행에는 막대한 컴

퓨팅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를 보유한 

업체들은 경쟁력 있는 생성형AI 서비스 제공업체가 될 수 있겠지만 이에 

따르는 비용과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확산 모델diffusion model은 이미지 생성 모델 image generative model의 일종이다. 일반적

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이미지 생성 모델로는 적대적 생성 신경망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이 있다. GAN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생성자generator와 이를 구분하는 

구분자dvtiminator가 상호 적대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확산 모델은 원리

는 다르지만 GAN과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모델이다. 입력 이미지

에 (정규 분포를 가진) 노이즈noise를 여러 단계에 걸쳐 추가하고, 여러 단계에 걸쳐 

(정규 분포를 가진) 노이즈를 제거함으로써, 입력 이미지와 유사한 확률 분포를 가

진 결과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이다.

기존 데이터센터의 규모보다 훨씬 거대한 규모, 모든 부하를 충족할 수 있도록 민

첩하게 확장, 축소할 수 있는 역량, 완전에 가까운 자동화등의 역량을 갖춘 데이터

센터를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로 정의하고 있다. 통상 서버가  5,000대 이상이

고 부지 면적이 1만 평방피트를 초과하며, 초당 40기가바이트Gbps, PUEpower usage 

effectiveness, 전력 사용량 효율성로 네트워크가 연결될 경우 일반적으로 1.67 ~ 1.8 사이

의 PUE를 보인다. PUE는 1.0일 때 완벽한 효율성을 의미하며, 구글의 하이퍼스케

일 데이터센터는 PUE 값이 1.1이다. 

이미지 정보 확산 모델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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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빗 모델의 가치 

기본적으로 생성형AI의 역량은 충분히 효용가치가 있으나, 퍼블릭 모델

은 예기치 않은 위험을 초래한다. 따라서 자사 프라이빗 데이터로 학습

한 자체 모델을 배포해,20 저작권과 사용권 이슈를 피하면서 원하는 행동

과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생성하도록 설계된 자사 맞춤형 솔루션을 개

발하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일반인들이 생성형AI 서비스로 텍스트, 오디오 및 이미지 등을 손쉽게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테 기업들 입장에서는 콘

텐츠 제작의 룰이 깨진 셈이다. 일반인들은 대부분 퍼블릭 웹에서 학습

된 생성형AI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작가와 예술가들이 본인들의 동

의나 보상 없이 자신의 저작물이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1 

이와 같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 어도비시스템즈22와 게티이미지Getty Imag-

es23 는 수년간 축적해 자체 라이선스를 부여한 사진과 디지털 이미지 등 

비주얼 콘텐츠로 학습한 생성형AI 솔루션을 출시했다. 이들의 생성형AI 

툴이 생성한 새로운 이미지는 라이선스가 있거나 재사용이 합의된 자체 

콘텐츠 라이브러리에 기반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솔루션으로 이들 기

업은 저작권 이슈를 피함과 동시에 창작자들에게 프라이빗 모델에 기반

한 창작물로 라이선스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기업들은 개인정보와 의료기록 등 데이터를 사용할 때 관

련 규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프라이빗과 퍼블릭 데이터

를 통합하고 있는 기업들도 개인정보와 저작권 법을 준수하면서 효과적

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생성형AI는 기본적

으로 대화형 학습 시스템이기 때문에 초기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에서 가치를 찾고 확장하는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데이터가 ’새로운 석유’ 라고 한다면, LLM과 이미지 정보 확산 모델은 

작업을 완수하는 고성능 엔진이 되는 셈이다. 많은 기업들이 생성형AI

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대량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그리고 생성

형AI는 대화형이면서 시각적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렇게 축

적된 데이터를 더 심오한 시각으로 분석해 인간의 추론능력을 뛰어넘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2024년에는 자사 비즈니스 운영과 제품 생산뿐 

아니라 최고 경영진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생성형AI의 영향력을 체

감하는 기업들이 증가할 것이다.

결론: 기업의 생성형AI 도입, 비용과 투자수익을 철저히 계산하라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생성형AI를 도입하려는 기업

들이 늘고 있다. 또한 생성형AI를 도입하면 사업경영의 인사이트를 도

출하고 오류와 사기 정황을 발견해 내고, 의사결정 과정에 내재된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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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를 완화하고 최적화를 실현하며, 새로운 기회를 예측하고 창의적인 혁

신을 확대하는 등 그간 축적한 데이터에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

다. 일부 기업들은 이미 각 영역별 생성형AI 솔루션을 개발 중에 있고 내

년 중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24   

실제로 많은 기업들은 생성형AI가 가져다줄 경쟁우위를 체감하기 시작

했다. 더 이상 주저한다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그러나 개발과 운영 

비용, 가치사슬 내에서 생성형AI의 배치,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결과 생

성과 안전 장치 마련 등 고려할 사항들은 산적해 있다. 

프라이빗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은 몇가지 위험을 해결할 수 있지만 정

확하고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으려면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학

습 데이터를 도메인 특화 데이터세트로 제한하면 생성 결과물의 범위도 

그만큼 제한된다. 강화학습25과 인간 피드백26으로 모델 조정이 가능하

지만, 자사 데이터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은 해당 기업이므로 보상

모델 및 정책 최적화를 자체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27 이러한 노력

들이 환각 현상과 편향된 결과 생성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

다. 그러나 이 자체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28 도메인 특화 결과를 최적

화하는 과정에서 모델의 참신성과 창의성이 저하될 수 있다.29 하지만 최

적화가 제대로 이뤄질 경우, 피드백을 통해 모델의 도메인 전문성이 높

아져 해당 도메인 내에서 인간의 추론 능력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30 

자체 모델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비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생성형AI 모델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쉽고, 특히 새로운 오픈소스 모델이 

시장에 배포된다면 개발이 더욱 쉬워진다. 중요한 것은 생성형AI를 어

떠한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를 철저히 계획한 후, 이에 필요한 모델의 규

모, 모델을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양, 데이터 처리

와 운영에 요구되는 컴퓨팅 역량 등을 파악해야 한다. 기업들이 자체적

으로 보유한 데이터는 품질이 제각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훈련 데

이터로 사용하기에 앞서 유효성 검증과 품질의 균질화 과정을 거쳐 단일 

데이터세트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31 자체 데이터를 가장 잘 이해하는 것

은 해당 기업이므로, 학습 데이터세트의 라벨링도 직접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될 것이다. 

생성형AI 모델에는 수십억 개의 매개변수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데이터

세트에 기반한 학습이 필요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고성능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 업체들

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컴퓨팅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구매와 운영에 막대

한 비용이 든다.32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아무래도 모델 학습이지

만, 학습을 마친 모델이 쿼리query에 응답하는 데에도 많은 비용이 든다. 

쿼리 응답 워크로드가 많아질수록 추론 비용 또한 증가한다. 종합적으로 

기업들은 전문인력, 컴퓨팅 인프라, 모델 개발·배포·운영 등에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을 투자수익ROI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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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로드맵도 치밀하게 수립했다면 손익을 신속하게 

평가하며 생성형AI 도입 프로젝트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컴퓨팅 인프라와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모델의 배포 방식과 협업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기존 클라우드 업체와 협력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

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모델의 규모를 확장하거나 자체 민감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하이브리드 또는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 방식도 고려해볼 만 하다. 이 때 다른 핵심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데

이터 이중화와 보안 전략을 신중하게 수립해야 한다. 시스템이 손상되

면 자사의 핵심 정보가 누출되거나 적대적인 공격으로 인해 AI가 이해

관계자들에게 조작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성형AI를 도입할 때 대부분의 경우 생태계 접근 방식을 취한다. 투자

와 전문 인력 확보의 부담뿐 아니라 및 위험 분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다르므로 이에 맞춰 적합한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기업마다 각기 다른 경로를 따르겠지만, 공통적

으로 비용, 성과, 보안, 데이터 유형 및 전략적 목표 등 해당 기업 자체

의 고유한 니즈가 반영돼야 한다. 생성형AI 분야는 이제 막 활용사례와 

기회, 효용과 리스크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빠르게 진화하며 대규

모 자원이 집중되고 있다.

 

기업이 자체 지능형 학습 시스템을 보유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디지털 네

이티브에서 나아가 AI 네이티브 기업이란 어떤 모습일까? 비즈니스에 맞춰진 조

직과 사람에 집중된 조직 간에는 어떤 비용 차이가 있는가?, 자사의 데이터뿐 아니

라 경쟁사의 데이터에서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대화형 LLM을 갖추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AI 직원이 업무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활약할뿐 아니라 기업의 

전략 수립과 의사결정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날이 멀지 않았다.  

AI의 가치와 신뢰가 높아짐에 따라 AI는 갈수록 고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하게 돼, 경영진이나 이사회 회의에서 실제로 목소리를 내며 논의에 참여할 가능

성이 커지고 있다.33 공상과학 소설에나 등장할 법한 장면이 2024년에는 보다 현

실적 가능성으로 다가오고 있다. 

궁극적으로 비즈니스 리더들은 신중한 시도와 계획을 통해 생성형AI가 수익 창출

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생성형AI가 차별화된 재무성과와 경

쟁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얻은 경쟁우

위는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생성형AI가 사업성과를 좌우하는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인가? 지금은 한 걸음 물러나서 생성형AI가 점진적으로 발전할 것인지 파괴적 

혁신을 지속할 것인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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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최종 도입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생성형AI의 사용이 일반화되면

서 사용자 동의, 수정 조항, 삭제 조항, 편향성 완화, 저작권 사용 등 사

안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금 가열되고 있다. 관련 산업의 성장 궤도는 기

업들이 이러한 사안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방식, 또 규제당국들이 규제

를 정립하고 이행하는 방식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물론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관련 업계와 규제당국 간 투명하

고 공개적인 소통을 통한 협업이 이뤄진다면, 생성형AI의 규제 컴플라

이언스와 혁신 촉진 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실용적 접근법이 도출될 수 

있다. 실상 EU와 여타 지역의 규제당국들은 2023년부터 업계와의 논의

를 통해 시장에 개입을 해왔고, 업계 벤더들은 규제당국의 요구에 부합

하기 위해 생성형AI에 대한 접근법을 수정해 왔다. 규제가 이미 혁신을 

창출한 것이다.2 2024년에는 EU 규제당국들이 제기한 우려 사안들을 

해결하는 한편 핵심 기술이 가져다 줄 이점을 극대화해, 생성형AI 시장

이 생산적인 진화를 계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성형AI 규제도 ‘브뤼셀 효과’ 기대

본고는 생성형AI에 대한 EU 규제에 초점을 맞춘다. 관련 규제로는 세

계 최초로 합의에 도달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이다.3 EU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규범을 만들면 다른 국가와 기업

EU가 주도하는 생성형AI 규제,

실용적 투자 환경 마련

생성형AI 부문은 2024년 규제 컴플라이언스와 혁신 촉진 간 균형 맞

추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명확한 규제가 수립되면 불확

실성이 제거돼 혁신이 오히려 가속화된다. 

훌륭한 규칙은 시장의 잠재력을 구현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생성형AI의 경우 현재 규제 환경이 정립되지 않아 벤더와 

이들의 고객사, 최종사용자들의 과감한 투자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이 2024년 생성형AI의 글로벌 규제 정립을 선

도해, 유럽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할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EU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1과 ‘AI법’AI Act 등 두 가지 규

제가 유럽과 전 세계 생성형AI 시장의 성장 궤도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

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GDPR은 2018년 제정됐고, AI법은 2024년 초

Paul Lee 딜로이트 글로벌 Head of TMT Research 외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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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이를 자발적으로 따르는 규제의 세계화 현상을 뜻하는 ‘브뤼셀 효

과’Brussels effect4가 최근 수년간 분명히 나타났다. 생성형AI 규제도 유사

한 궤적을 따르며,5 EU의 규제가 역외 시장에도 다음과 같은 다양한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EU 규제는 EU에 수출하거나 EU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하

는 모든 벤더에 직접 적용된다. EU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벤더는 

높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	 여타 지역의 규제당국들이 EU 규제를 표본으로 삼을 수 있다. 인

도는 EU 규제를 표본으로 삼아 2023년 디지털개인정보보호법

Digital Personal Data Protection Act을 제정했고,6 브라질과 미국 캘리포니

아주도 유사한 규제를 마련했다. 또 EU의 AI법은 미국 상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는 AI 법안의 청사진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

다. 미국 상원은 안면인식과 같은 고위험 애플리케이션의 라이선

스 제도와 생성형AI의 파운데이션모델FM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

의 공개 등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7 

•	 EU의 규제를 따르는 다국적 기업들이 EU 규제 컴플라이언스를 

바탕으로 AI, 특히 생성형AI 거버넌스를 적용함으로써 전 세계 기

업들의 AI 거버넌스 접근법이 한층 표준화될 수 있다.

생성형AI 관련 EU의 규제 중 상당 부분은 2024년 1분기에 보다 명확

히 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GDPR을 보완하는 AI법의 뼈대는 이미 마

련됐으므로,8 생성형AI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도입하려는 글로벌 기업

들은 GDPR을 계속 준수하면서 AI법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AI법은 3단계를 거쳐 최종 합의에 도달한다. 본고 작성 시점에는 두 번

째 단계까지 완료됐고, EU 이사회-의회-집행위원회 3자 대화로 진행

될 마지막 단계를 남겨두고 있다.

•	 EU 집행위원회가 2021년 4월 AI 법안 초안을 발표한 후, 2022년 

12월 이사회가 수정안을 발표했다.9  당시 챗지피티ChatGPT 출시 직

후 생성형AI가 대중에 인식되기 시작한 시점이다.

•	 생성형AI에 대한 특별 규제 내용이 포함된 AI 법안 협상안이 2023

년 6월 EU 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10 본고에서 언급하는 AI법

은 대체로 이 시점에서의 법안 내용을 가리킨다.

•	 2024년 초에 최종 통과할 AI법은 EU 의회의 입장을 반영해 다소 

수정될 수 있으며, 실제 적용 시점은 2년 후인 2026년이 될 전망

이다.

EU는 생성형AI 규제와 관련해 몇 가지 핵심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리

했다. 이는 규제 이행에 매우 중요한 요인과 참여자들의 유형을 정리

한 것이다.

•	 핵심 개념

•	 파운데이션모델foundation model, FM: 오픈AIOpenAI의 GPT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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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구글Google의 팜2PaLM2와 같이 대규모 데이터로 훈련받

은 AI 모델을 뜻한다.11 FM은 광범위한 태스크에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서 단일 태스크만 수행하는 내로우

narrow AI 모델과 구분된다. EU는 FM을 범용인공지능GPAI 또

는 범용보다는 좁은 용도의 AI 모델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

로 정의하고 있다.12 

•	 범용인공지능general purpose AI, GPAI: ‘일반적으로 응용할 수 있

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의도된 목적’intended purpose13을 가지지 

않도록 설계된 AI 시스템을 뜻한다.14 GPAI는 ‘복수의 목적

과 이익을 위해’plurality of contexts 그리고 ‘복수의 여타 AI 시스

템’에서 사용할 수 있다. GPAI의 핵심 기능에는 인식(예: 이

미지, 언어), 생성(현재는 통상 문자 또는 이미지 생성), 패턴 

파악, 번역 등이 포함된다.

•	 생성형AI: 다양한 포맷에서 산출물을 생성하기 위해 설계

된 AI 시스템을 뜻한다. 대표적 생성형AI 애플리케이션으로

는 챗지피티, 스냅AISnap AI, 구글 바드Bard, 마이크로소프트 

M365 코파일럿Copilot 등이 있다.

•	 참가자 유형

•	 제공자provider: 유료 또는 무료의 공개 서비스가 가능한 AI 시스템

을 개발 또는 개발 위탁하는 개인,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을 뜻한다.

•	 사용자deployer: AI 시스템을 사용하는 개인, 공공기관, 민간기

관 등을 뜻한다. 고위험 애플리케이션에 AI 시스템을 도입하

는 등 일부의 경우 제공자가 곧 사용자가 되기도 한다. 

본고는 우선 규제 내용이 이미 알려진 GDPR을 살펴본 후, 최종 통과를 

남겨둔 AI법을 살펴본다.

1. GDPR의 생성형AI 규제

1) 개인정보 활용 동의, 생성형AI의 대규모 데이터에도 가능한가

생성형 AI의 개인정보 활용은 GDPR을 따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5월에 도입된 GDPR15은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되고 있다

는 사실과 해당 개인의 권리를 알고 있음을 ‘데이터 주체’에게 명시

하도록 하고 있다. EU 규제의 핵심은 개인정보가 응용 가능한 법적 

근거에 따라 활용되도록 만들어, 개별 처리 활동마다 개인정보 처리

의 적법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16 

이러한 규제는 FM을 기반으로 하는 생성형AI의 핵심 접근법과 정

면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각각의 FM은 대규모 미가

공 데이터로 훈련을 받는다. 데이터의 양은 각각의 FM마다 다르지

만 많을수록 좋다. 최대 규모 FM의 경우 데이터 규모가 페타바이트

PB급인 경우도 있다.17 초기 생성형AI 모델인 GPT-3은 570 기가바

이트GB의 데이터로 훈련받았다.18 생성형AI 애플리케이션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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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받은 FM에 기반해 언어, 이미지, 코드 등을 생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EU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대량의 데이터 활용 시 

일일이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

데이터의 규모만큼이나 데이터 주체도 방대하기 때문에 정보 활용 

동의를 얻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이 될 수 있다. 게다가 각각의 FM

이 무한대의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마다 정보 활용 동의를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항상 의무적으로 데이터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

니다. ‘적법한 이익’legitimate interest이 증명되면 데이터 주체의 동의 없

이도 FM 훈련에 해당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가 

된다.19 ‘적법한 이익’은 해당 데이터를 사용해야만 하는 납득할 만

한 이유가 있고, 해당 데이터를 사용해야만 목표로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때 형성된다.20 이를 위해 데이터를 사용하는 조직이 ‘적법한 

이익’과 개인의 권리 및 자유 사이 균형이 유지되도록 적절한 평가를 

실시해 규제당국에 보고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데이터마다 개인의 동의를 얻는 것은 시간과 자원이 과도하게 

필요한 ‘불균형적 노력’disproportionate effort으로 간주되므로, 대중 소통

이 적절한 중도 방식으로 의무화될 수 있다. 실제로 이탈리아 데이

터보호청Garante은 챗GPT가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다

며 접속을 차단했다가, 대중 소통 등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관련 메

커니즘을 추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차단 조치를 철회한 바 있다.21 데

이터보호청은 데이터 컨트롤러data controller,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주체

가 방송과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개인정보가 사용되고 있고 온라인 

툴을 통해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음을 사용자들에게 알리는 대중 

캠페인을 의무화했다. 

또 규제당국은 FM 훈련의 목적이 추론 능력을 향상시켜 챗GPT, 스

태빌리티Stability의 드림스튜디오DreamStudio, 어도비Adobe의 파이어플

라이Firefly와 같은 생성형AI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

는 점을 고려해, ‘불균형적 노력’을 줄이기 위한 규제를 수립할 수

도 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관련해서는 유럽 정보보호이사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EDPB가 2024년 더욱 명확한 규제 내용을 내놓을 것으

로 예상된다.22 

2) GDPR의 핵심 ‘잊혀질 권리’, 생성형AI의 FM에도 적용

GDPR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더 이상 활용을 원치 않는 경

우 해당 개인이 수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GDPR의 핵심 내용이

라 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수천 달러의 비용이 드는 부담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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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생성형AI의 FM은 수많은 오류 가능성이 있는 공개 웹사이트

의 정보로 훈련을 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 프로세스는 일회성이

라 훈련이 끝나면 오류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개인의 수정 요청에 

따라 FM을 재훈련하는 방식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오류를 없애

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그러자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

된다.23 

GDPR에 부합하면서도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해결책으로 네거티브 

피드백 회로negative feedback loops, NFL를 활용해 FM을 미세 조정할 수 

있다.24 원본 데이터 포인트에 오류가 있음이 확정되면, 해당 데이터 

포인트에 적용된 가중치를 수정해 해당 데이터 포인트가 다시 나타

날 확률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오류를 100% 없앨 수

는 없지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관련 집

단소송이라도 제기되면 대량의 데이터를 삭제해야 하므로 NFL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3) 생성형AI가 데이터 최소화의 원칙과 양립할 수 있는 방법

데이터 최소화는 개인정보 수집이 특정 태스크를 완수하기 위해 반

드시 필요한 수준으로 엄격히 제한돼야 하며, 태스크 완수 이후에 

해당 데이터는 삭제돼야 한다는 원칙이다.25  이러한 규정은 데이터

가 많을수록 유리한 생성형AI의 FM을 구축하는 데 장애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 최소화의 원칙은 생성형AI와 양립할 수 있다. 가명화

pseydonymization와 익명화anonymization 방식을 사용하면 데이터의 탈개

인화de-personalize가 가능해진다. 가명화 프로세스는 데이터 주체를 가

명으로 바꾸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 리스크를 줄일 수는 있지만 완

전히 없앨 수는 없다. 익명화는 데이터 주체를 삭제해 ‘개인정보’에

서 ‘개인’을 삭제하는 것이다.26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면 훈련 데이

터의 양은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완전한 익명화는 쉽지 않은 일이

다. 기업들은 가명화 및 익명화가 필요한 데이터를 평가하고 그 이

유와 절차를 규제당국에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프레임워크를 마련

해야 한다.

한편 FM의 규모는 EU 규제에 포함된 통계적 정확성과 연관이 있

다.27 AI 산출물의 품질은 정확성에 좌우되고, FM의 경우 훈련 데이

터가 많을수록 산출물의 정확성이 개선된다.28 

2. AI법으로 명확해지는 생성형AI 규제

1) EU 의회가 채택한 AI법 핵심 내용

앞서 언급했듯 생성형AI에 대한 특별 규제 내용이 포함된 AI 법안 

협상안이 2023년 6월 EU 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2024년 초에 

최종 통과할 AI법은 EU 의회의 입장을 반영해 다소 수정될 수 있다. 

본회의에서 채택된 AI 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48 49중대 전환기의 AI와 지속가능성, 위기이자 기회 제1장 생성형AI, ‘24년 손익평가·규제 과도기 거치며 실용적 시장 환경 발판 구축

Deloitte

•	 FM은 EU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야 한다.

•	 FM은 예상 전주기에 걸쳐 적절한 수준의 예측가능성, 설명가능성, 

수정가능성, 안전성, 사이버보안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광범위한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	 FM 개발 시 설계, 테스트, 분석의 각각의 단계에서 리스크를 파악

하고 감축하는 프로세스가 실시돼야 한다.

•	 훈련 모델에 사용되는 데이터세트는 충분한 데이터 거버넌스 기준

을 갖춰야 하며, 데이터 출처는 데이터 품질과 편견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	 FM 전주기에 걸쳐 에너지 사용이 최소화, 감시 가능해야 한다.

•	 다운스트림 공급자들의 규제 컴플라이언스를 위해 광범위하고 접근 

가능한 기술적 기록을 상업용 출시 시점부터 10년간 제공해야 한다.

•	 품질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규제 컴플라이언스를 보장, 기록해야 한다.

이 외 생성형AI 시스템에 사용되는 FM 공급자와 생성형AI 시스템에 특

화된 FM 공급자들에게는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	 AI 산출물이라는 점을 명시하는 등 추가 투명성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EU 법을 위반하는 산출물이 생성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지식재산권에 보호받는 훈련 데이터를 기록하고 개요를 공개해야 한다.

2) 편향성 완화에 초점

생성형AI의 FM은 젠더, 인종, 성적 취향 등에 대해 편견이 포함된 

콘텐츠로 훈련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전 세계 콘텐츠의 언어는 

영어가 압도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언어 편향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특정 성별, 인종, 사회 계층, 교육 수준, 소득 그룹의 콘텐츠가 우세

한 것도 생성형AI의 편견과 편향을 만들 수 있다.29 결국 이러한 편

견이 포함된 콘텐츠가 재사용되면서 생성형AI의 편견과 편향이 더

욱 증폭될 수 있다.

AI법은 생성형AI 시스템의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편견을 없애는 

합성 데이터synthetic data를 포함하거나 이에 대한 가중치를 높이는 등 

다양한 접근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30 이에 따라 데이터 컨트

롤러는 데이터의 ‘추적가능성’traceability 기록 및 보고가 의무화될 것

으로 예상된다.31

3) 지식재산권 혼란 정리

생성형AI 관련해 또 다른 골칫거리는 지식재산권 문제다.32 기존 EU 

법에 따르면 FM 훈련을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법은 “재생산 행위가 포함되

지 않거나 재생산 행위가 일시적 재생산을 위한 예외 사항에 포함될 

경우 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을 허용”하고 있다.33 AI 법안은 훈련에 

쓰인 지식재산의 목록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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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U는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Digital Single Market Directive34 에 

따라 과학 연구 및 적법한 상업용 활용을 위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

닝 허가제를 도입했다. 다만 상업용 활용에는 ‘데이터 사용 허가를 거

부할 권리’right to opt out가 적용된다. 실제로 몇몇 미디어 기업 등 콘텐

츠 소유자들이 이 권리를 행사해 AI 훈련 데이터에서 자사의 지식재산

을 삭제하도록 했다.35 2023년 4월 기준 스테이블 디퓨션Stable Diffusion 

V3 모델의 훈련 데이터에서 수십 억 개의 데이터 아이템이 삭제됐다.36 

4) ‘시스템적 FM’ 규정해 생성형AI 애플리케이션의 리스크 완화

AI법은 개별 생성형AI 애플리케이션의 리스크 규제에 초점을 맞추

는데, 이는 FM의 범용성을 해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엔진의 유형을 분류할 때 시스템적 리스크를 수반하는 ‘시스템

적 FM’systemic foundation model, SFM과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을 따르는 여타 FM을 구분해 생성형AI의 범용성을 지키려는 노력

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37 SFM은 모델 훈련에 필요한 컴퓨팅 자

원의 규모, 훈련 데이터의 유형과 비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

라 결정되며, 더욱 엄격한 실사 의무를 따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38 

또 AI법은 투명성과 기술적 기록 등 모든 FM에 적용되는 기본 요건을 

수립하고, 활용사례의 리스크가 높은 경우 규정을 추가할 수도 있다.

결론: 올바른 규제는 혁신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

EU의 규제는 글로벌 규제의 표본이 된다. 얼핏 디지털 서비스 관련 기

존 EU 규제가 생성형AI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처럼 보

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생성형AI는 EU 규제와 공존할 수 없는 기술이

라는 논평도 나온다.

향후 수년간 생성형AI가 어떠한 발전 양상을 보이고 어떠한 파급영향을 

미칠지 아직 알 수 없다. 몇 년은 더 지나봐야 생성형AI가 세상을 어떻

게 변화시킬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2024년을 기점으로 관련 업

계와 규제당국들은 소비자, 기업, 벤더, 사회 전체에 모두 도움이 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협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국 정부는 규제의 샌드박

스 안에서 생성형AI라는 혁신적 신기술을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는 점을 통감하고 있다.39

생성형AI는 이제 막 범용화가 시작돼 현 단계에서는 명확한 규제의 방

향을 수립하기가 어렵다. 특히 공급자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해야 할 책

임과 관련해 분명한 경계를 세우기가 어렵다. 하지만 2024년에는 생성

형AI 애플리케이션의 진화가 본격화되면서, 이에 따른 규제와 법의 고

민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고민이 깊어지면서 규제 대응의 방향

이 차차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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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AI 열풍, 반도체 업계에 순풍...

거품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생성형AIgenerative AI 반도체칩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며, 2027년에는 

생성형AI 칩을 포함한 AI 칩이 반도체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할 것

으로 전망된다.

딜로이트는 2024년 생성형AI 전용 반도체칩 시장 규모가 5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 2022년 0달러에 가까웠던 시장이 무섭게 성장

해, 2024년 AI 칩 총매출의 2/3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4년

에는 글로벌 칩 매출액 5,760억 달러(전망치)에서 AI 칩 총매출이 11%

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1 참고로 최근 제시되는 2027년 AI 칩 시장 

Duncan Stewart 딜로이트 캐나다 TMT Research Director 외 3인

01 규모 전망치는 낮게는 1,100억 달러부터 4,000억 달러까지 범위가 넓

다. 물론 보수적인 전망일수록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2

한편으로는 생성형AI 칩 시장의 거품에 대한 우려도 있다. 2023~2024

년 막대한 매출이 기대되지만, 기업용 생성형AI 활용사례가 실현되지 

않아 2025년 AI 칩 수요가 급감할 수 있다. 2018년과 2021년 암호화폐 

채굴 칩 시장의 거품 붕괴와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는 것이다.3 

하지만 거품이 붕괴하지 않는다면 보수적인 전망이라 할지라도 AI 칩

은 반도체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4 및 PC5 

뿐 아니라 AI 칩 시장보다 성숙한 데이터센터 칩 시장의 수요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반도체 시장 성장에 지금 당장 필요한 순풍 역

할을 것이다.

AI 칩 수요 동향

생성형AI는 딥러닝에 신경망을 결합한 머신러닝의 일종으로, 최근 수

년간 등장한 여타 AI와 비슷한 기제로 운영된다. 하지만 구세대 AI 칩으

로는 생성형AI를 운영하기가 힘들다. 너무 느리고 비효율적이며, 설계 

방식과 메모리도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6 따라서 주요 반도체 회사들

은 생성형AI에 최적화된 칩을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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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봄 기준 생성형AI에 특화된 첨단 칩 가격은 개당 약 4만 달러

에 달했다.7 수요량은 백만 개가 넘을 정도였는데, 생산량이 부족해 공

급이 부족했다. 첨단 패키징 병목현상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에 따라 수

천 개 기업이 생성형AI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를 출시하는데 애를 먹었

다.8 생성형AI 칩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 대다수는 여전히 수주 물량

을 맞추지 못해 허덕이고 있고, 이러한 수급난은 2024년까지 지속될 것

으로 전망된다.9 이처럼 수요는 높은데 공급이 달리면 가격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지정학적 요인이 생성형AI 칩 수급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생성형AI 특화 칩을 생산하려면 전 세계의 첨단 기술이 집약돼야 하는

데, 현재로서는 대부분 공정이 아시아에 집중돼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이러한 첨단 칩은 미국과 유럽

뿐 아니라 여타 아시아 동맹국들의 대중·대러 무역제한 조치에 포함되

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10 중국은 생성형AI 데이터세트와 소프트웨어

를 자체 개발할 수 있지만, 향후 5년간은 최첨단 AI 프로세싱에 필요한 

첨단 칩을 수입 또는 생산하기가 한층 어려워질 것이다. 여러 제재를 뚫

고 중국이 칩 생산 능력을 얼마나 첨단화 시켰는지도 불확실하다. 2023

년 9월에 중국 반도체회사가 7나노미터nm 프로세스 노드를 기반으로 만

들어 내놓은 스마트폰용 칩은 첨단 생성형AI 칩에 사용되는 칩보다 용

량이 적고 2~3세대 뒤처졌지만, 여러 무역제재 상황을 반영한다면 의

외로 선전했다는 서방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았다.11 

1.	 최첨단 생성형AI 하드웨어의 핵심은 다양한 칩과 연결망으로 이뤄진 랙스케

일 보드rack-scale board라 할 수 있다. 랙스케일 보드는 중앙처리장치CPU와 최첨

단 프로세스 노드 기반의 대규모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결합한 것인데, 이러

한 GPU는 특수 고속 메모리로 특수 패키징 프로세스를 거쳐 양산된다.12 예

를 들어, 칩으로서는 대규모에 해당하는 800mm2 이상의 실리콘 칩에 800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탑재하고 2.5D 첨단 패키징이라 불리는 고대역폭메모리

HBM3 패키징 프로세스를 거쳐 생성형AI를 운영할 수 있는 GPU가 만들어진

다.13 이 공정은 파운드리에서의 마지막 프로세스 또는 아웃소싱 업체가 실행

하는 백엔드back-end 공정의 첫 프로세스로 작업할 수 있다.14 

2.	 이러한 생성형AI 가속기 대부분이 배치되는 데이터센터에서는 대량의 데이터

를 가능한 한 빠른 속도로 단거리 이동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특수 

네트워킹 칩이 필요하다.15 네트워킹 칩은 생성형AI 애플리케이션에만 사용되

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생성형AI에 가장 많이 사용되며 2024년 수십

억 달러의 매출이 기대되는 분야다.16

3.	 마지막으로, 생성형AI 칩은 보드당 약 10KW가 필요할 정도로 양산 시 에너

지 소비량이 막대하다. 또한 여러 개의 칩으로 이뤄져 있어 냉각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열을 낸다. 따라서 데이터센터 액체냉각liquid cooling 시장

이 2024년 연간 약 25% 성장해 20억~30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

다.17 이처럼 대용량 전력을 충당하려면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고압 전력 시설

의 신설이 필요하다.18  이로 인해 소형 업체들을 중심으로 연간 수억 달러 규

모의 고압 전력 시장도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19 

생성형AI 칩 관련 핵심 기술 이슈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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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생성형AI, 반도체 시장에 순풍 불어주겠지만 여러 변수 가능성

딜로이트는 2024년 반도체 시장에서 생성형AI로 창출되는 매출이 약 

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거의 확신한다. 하지만 현재의 높은 수요와 

칩 가격이 공급 증대와 새로운 공급업체의 등장으로 해소된다면 전망

은 불확실해진다.

서두에 2027년에 이르면 글로벌 AI 칩 시장 규모가 최대 4,000억 달

러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소개했다. 이는 꽤 탄탄한 근거가 있는 전

망이고 전 세계 반도체 업계도 이러한 전망을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4,000억 달러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근거도 무시할 수 없다.

첫째, 생성형AI GPU 시장은 2023년 여름 기준 단 한 개의 기업이 독점

해,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20 한편 구매자들은 소비자 및 기업용 

생성형AI 학습 및 추론에 쓰일 칩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에 되

도록 많은 칩을 확보하려 사재기에 나섰다.21 그 결과 칩 가격이 천정부

지로 치솟았다. 하지만 현재 시장을 독점한 기업의 생산량이 늘거나 새

로운 경쟁사가 등장한다면 생성형AI 칩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이들 기업의 매출은 2025년부터 감소할 수 있다.

둘째, 칩을 구매하는 고객사들은 충분한 물량을 공급받지 못할 때 필요

보다 많이 주문한다. 예를 들어, 주문한 물량의 25%밖에 공급받지 못

할 것이라는 계산에 실제로 필요한 물량은 2만5,000 개인데 10만 개를 

주문하는 것이다. 수요량이 7만5,000개 부풀려지는 것이다. 하지만 AI 

칩 생산량이 늘어 수요-공급 균형이 회복될 경우, 구매 기업들이 이전

대로 주문하면 필요 이상의 칩을 떠안게 되기 때문에 주문량을 줄일 것

이다. 과거 반도체 산업의 급격한 주기 변동을 야기한 ‘채찍 효과’가 발

생하는 것이다.22 

셋째, 현재 생성형AI 학습과 추론은 모두 데이터센터용 생성형AI 칩과 

동일한 칩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앞으로 생성형AI 추론의 상당 부분이 

엣지 프로세서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23 엣지 프로세서 생성형AI는 

데이터센터용보다 성능이 낮은 GPU 및 CPU, 또는 새로운 애플리케이

션 특화 집적회로IC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관련 시장에는 기존 

생성형AI 칩 제조사뿐 아니라 기존 엣지 프로세싱 칩 회사와 반도체 설

계를 하지 않았던 기업들까지 새로운 경쟁사들이 진입할 수 있다.24 엣

지 프로세서에서 처리되는 생성형AI의 추론이 늘어날수록, 시장 규모

가 커지거나 데이터센터용 생성형AI 칩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했듯 생성형AI 칩 시장이 2023~2024년 폭발적

으로 성장하다가 2025년 거품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는 대

세 전망은 아니지만, 반도체 시장의 난폭한 등락 가능성을 익히 알고 있

다면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견해는 아니다.



60 61중대 전환기의 AI와 지속가능성, 위기이자 기회 제2장 급변하는 기술 및 환경...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과제와 기회

Deloitte

확실히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AI 칩 공급이 늘고 다각화되는 한편 수

요가 예상보다 저조하고 엣지 프로세서에서 이뤄지는 AI 추론이 늘어

나 가격이 하락하면, 2027년 AI 칩 시장 규모는 앞서 언급한 1,100억

~4,000억 달러의 하단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2024년 

규모(전망치)에서 두 배 성장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시장 규모가 1,000억 달러든 4,000억 달러든 기업들이 AI 칩, 특

히 생성형AI 칩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또한 안정적이

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확보해야만 혁신, 경제적 성공, 국가 안보

를 사수할 수 있다는 기업들의 인식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 대목에서 미국과 유럽의 해결과제가 이슈로 등장한다. 미국과 유럽에

서 다수의 반도체회사들이 AI 및 생성형AI 운영에 필요한 첨단 CPU와 

GPU를 생산할 수 있는 노드 제조시설을 구축하고 있지만,25 프론트엔드

front-end와 백엔드back-end를 통틀어 패키징 역량이 현재로서는 부족하다.26 

뿐만 아니라 AI 칩 필수인 HBM이나 HBM3e 공장도 기존으로는 터무니

없이 부족한데 신설 계획도 충분치 않다.27 따라서 미국과 유럽은 AI 칩을 

자체 생산할 수는 있어도, 결국 HBM3 메모리 탑재와 첨단 패키징 공정을 

위해 한국, 대만,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유럽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과 미국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모두 첨단 패키징 및 메모리 기술 개발과 생산능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책정했으나,28 이것만으로 생성형AI 칩 패키징의 자급자족이 가능해질

지는 불확실하다.

생성형AI 칩 시장의 성장에 있어 또다른 변수는 중국이다. 현재 미국을 

위시해 네덜란드와 일본 등이 대중 수출제한 조치를 발동해, 생성형AI 

칩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첨단 노드 기반 칩의 대중 수출뿐 아니라 중

국에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까지 제한하고 있다.29 향후 미국 등의 

추가 수출제한 조치로 비非첨단 칩까지 수입할 수 없게 될 상황에 대비

해,30 주요 중국 인터넷 기업들은 2023년 8월에 50억 달러 어치의 생성

형AI 칩을 주문한 바 있다.31 

생성형AI가 2027년에도 지금처럼 혁신, 경제성장, 국가안보에 중요한 

기술로 간주되고 중국이 계속 첨단 AI 칩을 수입하지도 못하고 개발에 

필요한 툴도 얻지 못한다면, 중국은 AI 칩 양산에 필요한 원재료의 수

출 제한이라는 강수를 둘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 AI 칩 생산이 

큰 차질을 빚게 되고 글로벌 경제성장에도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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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의 지속가능성,

생존과 공급망 회복력 위한 필수 요인으로 부상

현대식 그린필드greenfield 공장이 늘어나면서 반도체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생산방식 전환 노력을 강

화하면 그린필드 공장뿐 아니라 기존 브라운필드brownfield 공장의 에

너지, 물, 공정가스 소비량도 절감할 수 있다.

반도체 제조 산업은 변동성이 난폭하기로 악명이 높다. 2023년 가을에

는 반도체 산업이 1990년 이후 7번째 경기하강을 겪었다.1 이에 따라 반

도체 산업 매출은 미화 기준 2023년 전년비 10% 감소했다가, 2024년

에 12%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2 그리고 반도체 산업이 하강 국면을 보

이면 에너지, 물, 공정가스 소비량이 줄어 지구온난화지수global warming 

Duncan Stewart 딜로이트 캐나다 TMT Research Director 외 3인

02

그림 1
반도체 산업의 용수 원단위 2년 이동평균치(2020~2024년)
(단위: 매출 1달러당 소비되는 물의 양을 킬로그램(kg) 단위로 측정한 원단위)

potential, GWP가 하락하고, 활기를 되찾으면 GWP도 상승한다. 지속가능

성을 절대적 수치로 계산하면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 특히 등

락을 보이면서도 성장 속도가 매우 가파른 반도체 산업의 경우 절대적 

수치로는 지속가능성 실상을 파악할 수 없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 매출

이 2023년 5,150억 달러에서 2030년까지 두 배 가량 증가해 1조 달러

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가능성 노력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

면 GWP가 큰 폭 상승하는 것을 막기 힘들 수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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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는 추정치(estimated value), P는 예측치(predicted value)를 나타낸다. 용수 원단위 2년 이동평균

치는 반도체 산업의 총매출 대비 용수 총소비량(백만 톤 단위)의 비율을 집계한 것이다. 반도체 제조사들이 물 
소비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함에 따라, 2021년과 2022년 용수 원단위는 전년비 각각 6% 및 4% 감소했

고, 2023년에는 3%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2024년에도 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용수 소비량 데이터는 메모리, 로직, 아날로그 반도체를 생산하는 종합반도체업체(IDM)와 파운드리 등 
북미·아시아·유럽의 11개 주요 반도체 상장사들이 발표한 기업의 사회책임(CSR) 보고서를 바탕으로 취합한 
것이다. 매출 데이터는 2020~2022년 데이터의 경우 비영리 단체인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의 연
간 보고서(2020~2022년)에 기반했고, 2023~2024년 수치는 추정치(E)와 예측치(P)를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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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는 더욱 정확한 지표는 단위

당 생산하는 데 소비되는 자원의 양을 측정하는 원단위intensity다. 매출  

1달러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물, 공정가스 소비량을 측정하는 

것이다. 딜로이트는 2024년 반도체 산업의 용수(그림 1)와 에너지 원단

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주요 반도체 제조사들이 소비하는 

전체 에너지 중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늘어남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의 원단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년간 반도체 산업 전반에서 반도체 지속가능성 개선 노력이 이

뤄지면서 물과 에너지 원단위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특히 첨단시설을 

갖춘 그린필드 공장이 급증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지속가능성도 개선되고 

있다. 그린필드 공장은 다른 조건이 같다는 전제 하에 5~20년된 브라운필

드 공장에 비해 설비, 툴, 제조공정 등의 지속가능성이 훨씬 뛰어나기 때

문이다. 그렇긴 해도 첨단 노드 기술을 도입한 그린필드 공장은 또다른 지

속가능성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28나노미터nm에서 2nm로 기술이 

성숙하면 에너지 소비량은 3.5배, 물 소비량은 2.3배, 온실가스 배출량은 

2.5배 늘어난다. 그리고 반도체 기술의 첨단화가 지속되면서 이러한 추세

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4 하지만 정작 반도체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더

욱 크게 개선시키는 것은 브라운필드 공장의 제조방식 전환이다. 딜로이

트는 브라운필드 공장들이 제조방식 전환 프로젝트를 완수하면 향후 수년

간 에너지, 물, 공정가스 원단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반도체 전주기에 걸친 에너지 및 자원 소비량을 살펴보면, 생산 과정에서 소비되

는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생산 이후 소비되는 에너지(예: 대규모 전력을 소비

하는 생성형AI 데이터센터)야말로 본 게임이라 할 수 있다. 자원 채취, 테스트 및 

패키징, 유통, 전 주기, 폐기 등의 과정에서도 만만치 않은 규모의 에너지와 자원

이 소비된다.

일부 반도체 회사들은 2030년 넷제로 및 여타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한다는 과

감한 목표를 설정했지만, 국가와 지역별로 반도체 산업의 지속가능성 진전 속도

는 상이하다. 유럽연합EU 소재 기업들이 대체로 위와 같은 가장 과감한 목표를 세

운 편이고, 나머지는 2040년이나 그 이후를 목표로 삼고 있다.5 싱가포르를 제외

하면 대부분 아시아 반도체 회사들은 2050년이나 그 이후를 목표로 하고 있으

며, 또는 아예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기업도 다수다.6 지속가능성 관련 가장 선도

적인 아시아 반도체 회사는 대만 TSMC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로, 

TSMC는 2023년 9월 재생에너지 100% 전환 목표 시기를 10년 앞당긴 2040년

으로 제시했다.7 

2021년 기준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이산화탄소 환산량CO2e 배출 규모 중 약 0.2%

를 차지했다.8 CO2e 배출량이 반도체 산업 규모와 비례해 증가한다면 2030년까

지 0.4%로 두 배 증가하게 된다. 이를 막으려면 그린필드 공장의 지속가능성을 개

선함과 동시에 브라운필드 공장의 생산방식도 전환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 지속가능성 노력 여전히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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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설비의 에너지 효율성을 더욱 빠르게 개선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그린빌딩위원회US Green Building Council의 글로벌 친환경 건물 인

증 제도인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인증을 받은 건

축물은 지난 10년간 반도체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한 일등 공신 

역할을 했다.13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 미국 소

재 한 대형 반도체 회사는 2022/23 회계연도FY 에너지 수요 중 93%

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했다.14 하지만 2022년 3대 반도체 회사의 에

너지 믹스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8%로, 전년비 5%포

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15 

반도체 산업이 두 가지 방향을 함께 추진한 결과, 와트-시/달러*로 

집계한 반도체 산업의 에너지 집약도가 2020년 240에서 2022년 

219로 줄었고, 2024년에는 206으로 한층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6 또한 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에너지 집약도가 하락하는 속도보다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반도체 산업의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

중은 2024년 28%로 2020년에 비해 두 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와트-시/달러(watt-hours/dollar)는 생산 또는 소비된 에너지양을 와트시(watt-hours)로 측

정해 들어간 비용(dollar)으로 나눈 값이다. 예를 들어, 100와트시의 전력을 소비하는데 10달러

의 비용이 든다면, 와트-시/달러 수치는 10이 된다. 이는 상이한 시스템간 에너지 집약도 및 비

용 효율성을 비교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1. 에너지 효율성 개선 및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반도체 생산은 에너지 집약적이다. 실리콘 용해, 고출력 레이저 노

광, 진공 형성 및 유지, 세정 등 생산공정 전반에 걸쳐 막대한 전력이 

소요된다. 반도체 공장에서 메인 설비들이 위치한 팹fab은 시간당 최

대 100메가와트시MWh의 전력을 소비하는데,9 평균치로 봤을 때 북

미 8만여 가구의 전력 소비량에 맞먹는 수준이다. 하지만 현재 전 세

계에서 가동 중인 팹은 약 500개뿐이며,10 2025년까지 착공 예정인 

공장도 전 세계 41개뿐이다.11 게다가 반도체 회사들은 저누출 트랜

지스터와 저전력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시스템 전력 모드(해당 모듈

이나 IP가 작동 중이지 않을 경우 끔off/비가동idle/절전drowsy 등 모드

를 사용)를 조정하는 등 새로운 설계 테크닉과 첨단 프로세스 기술

을 사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범산업적으로 

최종사용자 기기와 시스템 전체적으로 에너지 수요를 줄일 수 있지

만, 제조업 탄소발자국이 늘어나는 만큼, 자원 활용을 최적화하고 탄

소 배출을 절감할 다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산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에너지 사용과 탄소발자국을 

줄일 수 있다. 첫째는 제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조의 한계를 깨뜨리는 첨단 기술을 누가 먼저 개발하느냐

의 경쟁이 가혹할 만큼 치열한 반도체 산업 특성 상 에너지 효율성

에 집중하기가 쉽지는 않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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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반도체 산업의 에너지 집약도와 재생에너지 사용 추이(2020~2024년)

참조: E는 추정치(estimated value), P는 예측치(predicted value)를 나타낸다. 에너지 집약도(2년 이동

평균)는 반도체산업 전체 매출 대비 총 에너지 소비량(기가와트시) 비율을 연산한 것이다. 재생에너지 비중

은 모든 에너지원에 기인한 총 에너지 소비량에서 재생에너지 소비량을 백분율로 집계한 것이다. 에너지 집
약도는 2021년 전년비 5%, 2022년 3% 하락한 후, 2023년 3%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2024년 역시 
3%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재생에너지 비율은 2020~2022년 연 평균 3%포인트씩 상승했으며, 재생에

너지 사용을 증대하려는 반도체 산업의 노력을 감안하면 2023년과 2024년에도 재생에너지 비율이 각각 
3%포인트 및 4%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출처: 에너지 집약도와 에너지 소비량 데이터는 메모리, 로직, 아날로그 반도체를 생산하는 종합반도체업체

(IDM)와 파운드리 등 생산 과정에서 많은 탄소 발자국을 남기는 북미·아시아·유럽의 11개 주요 반도체 상
장사들이 발표한 기업의 사회책임(CSR) 보고서를 바탕으로 취합한 것이다. 매출 데이터는 2020~2022년 
데이터의 경우 비영리 단체인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의 연간 보고서(2020~2022년)에 기반했

고, 2023~2024년 수치는 추정치(E)와 예측치(P)를 제시한 것이다. 재생에너지 추세선은 메모리, 로직, 아
날로그 반도체를 생산하는 종합반도체업체(IDM)와 파운드리 등 북미·아시아·유럽의 주요 반도체 상장사

들 중 연간 재생에너지 소비 데이터를 보고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탄소 발자국을 남기는 8개사의 데이터

를 종합한 것이다.

에너지 집약도: 와트-시/달러 2년 이동평균(왼축)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 오른축)

2. 용수 사용량 절감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2019년 소비한 용수량은 2,640억 갤런(약 1

조 리터)에 달한다.17 다만 일부는 증발 등으로 인해 손실되지만, 지

역과 제조사에 따라 용수 소비량을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미국 소재 한 대형 반도체회사는 2021년 160억 갤런의 물을 소비했

으나, 그 중 80%가 넘는 130억 갤런의 물을 재활용했다.18 대만 반도

체회사들은 2016~2020년 용수의 85%를 재활용했다.19 

반도체산업의 용수는 대부분 제조공정(76%)에서 쓰이지만, 냉각타

워(9%)와 스크러버*(11%)에도 쓰인다.20 스크러버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다음에서 설명할 공정가스를 정화하는 것인데, 정화 시스템

을 활발히 작동할 필요가 없을 때는 비가동idle모드로 전환해 용수 사

용량을 98% 줄일 수 있다.21 이러한 식으로 공정 용수와 냉각수 사

용량도 줄일 수 있다.

* 스크러버(scrubber)는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장비를 뜻한다.

3. 공정가스의 환경 유해 영향 감축

반도체 산업에서 사용되는 공정가스는 대체로 GWP가 매우 높다. 식

각과 세정 공정에 쓰이는 과불화탄소PFC, 수소화불화탄소HFC, 삼플

루오르화질소NF3, 과불화화합물PFAS 등 불소화 가스22 및 증착과 퍼징

purging 공정에서 사용되는 산화질소가스23가 대표적이다. 특히 SF6는 

GWP가 23으로 이산화탄소CO2보다 무려 500배 높다.24 미국 환경보

추정치 및 예측치

2020

239

2021

226

2022

219

2023E

212

2024P

206

14%
15%

21%

2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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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청EPA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에서 정화되지 않고 공기 중으로 배출

되는 불소화 온실가스가 10~80% 수준”으로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25 

공정가스의 온실가스 효과를 줄이는 방법은 크게 △공정 개선 및 자

원 사용 최소화 △대체재 사용 △정화 기술 등 세 가지가 있다.26 이 

중 제일 이행하기 쉬운 첫 번째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소소한 

개선도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미세한 변화로 인한 제조업 전환이

야말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인 대체 공정가

스 탐색 노력도 일련의 성공을 거둬, 몇 종류의 PFC가 NF3로 교체

됐다. NF3도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PFC보다는 환경 유해 

영향이 적다.27 하지만 대체재를 파악 및 검증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금까지 돌파구라 할 만한 것은 옥타플루오로사이클로부탄

C4F8을 대체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G1 정도다.28 따라서 세 번째 방법

인 정화 기술이 반도체 산업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역용마로 작용한

다. GWP가 높은 공정가스를 최대한 많이 포집 및 파괴(대체로 소각 

또는 전환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NF3 정화율

을 95%에서 99%로 끌어올리는 것이 자원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대

체재를 사용하는 방식보다 실현 가능성이 크고 효과도 뛰어나다.29 

한편 공정가스는 순도와 비용, 또 서브팹sub-fab, 메인팹의 하부공간의 물리

적 발자국*에 통합되는 문제 때문에 재사용 및 재활용이 어렵다.30

* 물리적 발자국(physical footprint)은 하나의 물리적 사물 및 개체가 차지하는 공간을 뜻한다. 이

를 통해 환경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과 사람의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다.

4. PFAS 사용 중단 추세

본고에서 다루는 중심 내용은 아니지만, 반도체 산업에서는 많은 종

류의 PFAS도 사용 및 생산되는데, 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

다. 2023년에는 유럽연합EU 5개국의 화학물 규제 당국이 PFAS의 사

용 제한을 권고하며, 궁극적으로는 사용 중단을 촉구했다. 관련 규제

는 2026~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31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SEMI는 EU와 미국의 관련 규제에 대응해, PFAS의 사용을 줄이고 대

체재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32 

제조업 전환, 지구 살리고 수익도 개선한다

현대 반도체 공장은 거대한 둥치와 뿌리, 여기저기 뻗은 나뭇가지와 풍

성한 잎사귀를 가진 거목들로 가득한 우림과도 같다. 각종 장비와 클린

룸이 둥치를 이루며 즐비한 메인팹에서 고개를 들면 각종 파이프와 도

관이 어지럽게 지붕으로 얽혀 있고, 바닥 아래 서브팹에는 펌프와 정화 

시스템, 스크러버, 전환 장치 등이 복잡한 뿌리를 형성하고 있다. 반도

체 공장이라는 거대한 우림의 생태계는 이처럼 실시간으로 접근하거나 

모니터링하기 힘든 수많은 조각으로 이뤄져 있다. 따라서 모델링을 수

행하고 커넥티드 센서를 탑재해 자원의 사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

면, 용수와 공정가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때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생성형AI, 자체 5세대5G 네트워크 등 실현 기술을 활용하



72 73중대 전환기의 AI와 지속가능성, 위기이자 기회 제2장 급변하는 기술 및 환경...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과제와 기회

Deloitte

면, 용수와 에너지의 유실을 포착하고,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때 비가

동 모드로 전환하거나 전원을 차단할 수 있다. 10년도 넘은 낡은 공장

의 공정 시스템을 전환하려면 수억 달러의 비용이 들겠지만, 제조업 전

환에 따른 지속가능성 효과와 비용 절감 및 효율성 개선 효과는 지구와 

회사 수익에 값진 선물이 될 것이다.

제조업 전환은 6D 건축정보모델링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BIM이라는 스마

트 건설 개념에 필수 요인이다. 6D BIM은 건물의 기능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춤 6차원 건축 시스템이다. 건설 단계에서 정보를 창출 및 관리

하고 이러한 정보에 기반한 6차원 모델링으로 수립한 가상 모델을 통해 건

물의 물리적, 일시적, 비용 관련 요인뿐 아니라 환경 및 사회적 영향까지 

미리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건물이 주변 환경과 지역사회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긍정적 영향을 증대하는 방식도 모색할 수 있다.33 

반도체 산업 지속가능성의 양면성

반도체 산업은 2030년까지 수조 달러 규모로 성장하겠지만, 그 과정에

서 수많은 에너지와 물이 소비되고 온실가스가 발생해 막대한 환경 영

향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반도체 자체가 지속가능성 개선 효과를 가

져오기도 한다. 반도체 발전으로 화상회의가 가능해져 비즈니스맨들의 

출장이 줄었고, 반도체로 작동하는 고성능 컴퓨터 덕분에 신약 연구와 

개발이 더욱 첨단화됐고,34 첨단기술을 활용하면 식량도 더욱 지속가능

한 방식으로 생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하이퍼스케일러hyperscaler들이 

데이터센터용 반도체칩의 전력원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등35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

서는 반도체가 미치는 환경 유해 영향보다 지속가능성 이점이 더 크다

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이를 반박하는 주장도 있다. 첫째, 반도체 제조공정 자체는 지속

가능성 개선이 이뤄지고 있을 수 있지만, 자원 추출, 테스트와 패키징, 

유통, 반도체 전주기와 폐기까지 고려하면 반도체에 따른 환경 영향이 

더 클 수 있다.36 둘째, 제본스의 역설Jevon’s paradox이 반도체 산업에도 적

용될 수 있다. 제본스의 역설은 석탄을 활용한 산업혁명으로 효율성이 

향상돼 석탄 사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효율성 향상으로 석

탄 단위 사용당 비용이 하락해 수요가 오히려 촉발됐다는 논리다. 반도

체도 생산공정의 효율성이 강화되면 생산량과 사용량이 증가함으로써 

자원이 소비량과 함께 환경 발자국이 늘어날 수 있다.37

결론: 반도체 산업의 지속가능성, 수익 개선과 공급망 회복력에 핵심 

요인으로 부상

반도체 회사들이 지속가능성을 개선하는 것은 단순히 공익을 위함이 아

니라 수익과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투자자capital, 규제당국compliance,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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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constituent, 지역사회community, 혁신creativity 등 이른바 ‘5C’의 프레임워

크에서 기업을 평가할 때 지속가능성이 갈수록 핵심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속가능성을 개선하면 비용 절감뿐 아니라 고급 

인력 쟁탈전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고, 공급망 취약성도 줄일 수 있다.

현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용펀드 규모가 8조 달러에 달하며, 2030

년에 이르면 최대 30조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38 전용펀드

가 아니더라도 포트폴리오를 수립할 때 ESG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자

산운용사들이 늘고 있으며, 반도체회사들도 이러한 평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규제도 강화되는 추세다. 현재 상장기업은 자체 시설의 직접배출

Scope 1과 사용하는 유틸리티의 간접배출Scope 2 공시만이 의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규제당국들이 업스트림 공급망 및 다

운스트림 가치사슬을 포함하는 기타 간접 가치사슬 배출Scope 3의 공시

까지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팬데믹 기간 발생한 반도체 

부족난으로 전 세계 거의 모든 물자의 공급망이 붕괴됐던 당시 절실히 

체감했듯이, 반도체는 현대 사회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물건의 공급

망에 포함돼 있다. 따라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규제가 특별히 강화되지 

않더라도, 규제 강화에 직면한 고객사들이 반도체회사들에 높은 수준

의 지속가능성 기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에너지와 가스, 물은 비싼 자원이며, 앞으로 관련 비용은 더욱 늘

어날 것이다. 이러한 자원에 대한 투입 비용을 줄이면 회사 수익이 개선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반도체 회사들은 반도체 거점인 아시아뿐 아

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그린필드 공장을 늘려가며 이러한 자원 투입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39 전 세계적으로 치열해지는 

인력 쟁탈전에서도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첨단기술 

인력 쟁탈전은 반도체 산업 내에서뿐만 아니라 범산업적으로 갈수록 치

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환경 영향 이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

다.40 이들 인력은, 특히 젊은층일수록 지속가능성 노력을 기울이는 기

업에서 일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딜로이트 2023 밀레니얼 및 Z 세대

MZ 세대 서베이’에 따르면, MZ 세대 6명 중 한 명이 기후 우려 때문에 

이직을 하거나 아예 직종을 바꾼 적이 있으며, 응답자의 25%는 향후 그

럴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41 

마지막으로, 에너지와 용수 사용량을 줄이면 공장 위치의 선택지가 대

폭 늘어난다. 실제로 ‘물이 없는 곳에는 반도체칩도 없다’는 말도 있듯이 

최근 대만에서는 가뭄으로 반도체 생산이 중단된 사태가 발생했다.42 아

시아와 미국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정전으로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빚

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43 하지만 자원 의존도를 줄이고 지속가능

성 개선에 투자하면 위치와 상관없이 공급망 회복력도 그만큼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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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원자재 공급망 동향

원자재 부족난은 대체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다. 리튬과 코발트는 수

년간 생산이 급증했지만 배터리 전기차BEV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이 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다시 전기차 생산뿐 아니라 노트북과 태블릿, 스마

트폰 등 생산에도 영향을 미친다.2 게다가 중국과 서방국 간 지정학적 긴장

이 고조되면서 초래된 공급망 불안정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핵심 반도체칩뿐 아니라 반도체칩 생산에 필요한 첨단기술과 소프

트웨어의 수입도 차단3된 중국은 2023년 7월 게르마늄과 갈륨의 수출 

제한이라는 카드로 맞대응했다.4 일각에서는 중국이 전자제품, 청정에

너지, 항공우주 산업, 자동차, 국방 등 분야에서 사용되는 희토류 17종

의 수출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서방국들

은 수년간 희토류 부족난에 시달릴 수 있다.5 게다가 이러한 핵심 원자

재의 대체재들조차 정치·규제·사회 환경이 불안정한 지역에 위치해 장

기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공급망을 기대하기가 어렵다.6 

과거에도 원자재 부족난은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2000년 탄탈룸tantalum 

공급난으로 콘덴서 생산이 큰 차질을 빚었다.7 하지만 2024~2025년에

는 10여 개의 원자재가 동시에 부족한 전례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

다.8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원자재들을 핵심 원료로 하는 산업

들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는 점이다. 이

첨단산업 원자재 공급망이 위태롭다...

다각도의 과감한 투자 필요

원자재 수요는 치솟는데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공급망 불안정 우

려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자폐기물 재활용, 디지

털 공급 네트워크DSN 강화, 원자재 공급망에 대한 총체적 접근법 등

이 부상하고 있다.

반도체칩, 자동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원자재가 있

다. 그런데 이러한 핵심 원자재의 글로벌 공급망이 계속 불안정한 상태

다. 딜로이트는 이르면 2024년 상당수 지역에서 갈륨gallium과 게르마늄

germanium 부족난이 발생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2025년에는 

전기차 핵심 원자재인 희토류REE뿐 아니라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리튬

lithium과 코발트cobalt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다.1 하지만 단기-중기-장

기 전략을 수립하면 이러한 공급망 취약성에 대비할 수 있다.

Duncan Stewart 딜로이트 캐나다 TMT Research Director 외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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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는 광산과 제련 시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갈륨은 원

광인 보크사이트bauxite에서 알루미늄을 생산할 때 나오는 부산물인데,11  

보크사이트는 전 세계 모든 대륙에 걸쳐 10여개국에 보유고가 있다.12  

희토류도 알고 보면 그다지 희귀하지 않으며, 호주, 앙골라, 아프가니스

탄, 캐나다, 미국 등지에 향후 수년간 광산이 개발될 예정이다.13 

이러한 단기~장기 변화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공급난과 향후 공

급난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취약성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

로 아래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	 전자폐기물 재활용  글로벌 전자기기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과 함께 버려지는 원자재의 가치는 연간 무려 500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14 이러한 원자재는 공급망이 취약하므로, 재활

용을 늘리면 공급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전자폐기물 재활용 기

술에 혁신이 필요한 이유다.

•	 디지털 공급 네트워크DSN 강화  DSN을 강화하면 공급망 효율성이 개

선된다. 원자재 부족난을 예측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폐기되는 원

자재를 줄일 수 있다. 공급난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정도와 기

간을 줄일 수는 있다. 온실가스 및 폐기물 배출 감축을 위해 공급자 

네트워크와 협력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여타 공급망 

지속가능성 노력과 DSN을 병행하면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다.

러한 첨단기술 산업의 연간 규모는 1,600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정

된다. 반도체나 전기차 산업의 경우 절대적 액수로는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혁신과 경제성장,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한 분야다(그림 1).9

원자재 공급난에 대비할 단기-중기-장기 전략

우선 단기적으로, 게르마늄과 갈륨을 원재료로 하는 기업들 대다수는 2024

년 상반기까지 충당할 재고를 갖추고 있다. 이후에는 갈륨 확보가 어려워

질 수 있다. 반면 게르마늄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州에 

대량의 보유고가 있어 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10

그림 1
원자재 공급난으로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 가지 핵심 첨단기술 
산업의 2024년 예상 시장 규모

(단위: 미달러)

출처: 국제에너지기구(IEA) ‘Global EV Outlook 2023’, Energy.gov 데이터,  
‘Charged EVs’ 매거진 리서치, 온라인 소매가격에 기반한 딜로이트의 추정 및 예측

$1,600억

리튬이온 배터리

전기차 모터

게르마늄 및 갈륨 반도체

$150억

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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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첨단산업 공급망 취약성 극복 위해 다각도의 과감한 투자 필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전자폐기물의 양은 2022년 5,740만 톤에 달했

지만,20 이중 공식적으로 집계된 수집 및 재활용 비율은 17%에 그쳤

다.21 다만 전자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지역마다 매우 상이했다. 미국의 

경우 2019년 약 15%가 재활용된 반면, 유럽연합EU의 경우 2022년 약 

42.5%가 재활용됐다.22 현재 추세라면 2030년까지 연간 전자폐기물 양

이 7,5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3 전자폐기물은 다양한 곳

에서 나온다. EU의 경우 2020년 기준 대형 전자기기가 절반 이상을 차

지했지만, 정보화기술IT과 통신, 소비자용 전자제품도 약 30%를 차지

했다.24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은 2023년

까지 글로벌 전자폐기물 재활용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25 

전자폐기물 재활용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

다. 재활용으로는 돈을 벌기 힘들고 오히려 비용만 발생한다. 전자기기에

는 여러가지의 재활용 가능한 원자재가 있지만, 화학적·물리적으로 서로 

결합 및 합성화돼 있어(예: 납땜, 플라스틱, 세라믹)26, 각각의 금속을 추

출하려면 여러 공정, 에너지, 화학적·물리적 과정이 필요한 데다 그 과정

에서 위험한 유독 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다.27 특히 선진국의 전자폐기물

이 재활용을 위해 개발도상국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개발도상국

의 비공식 폐기물 시설에 고용된 290만~1,290만 명의 여성과 약 1,800

•	 전략적 비축고 마련  미국은 현재 석유, 곡물, 금괴, 헬륨, 핵심 국

방 원자재 등의 전략적 비축고를 두고 있다.15 전기차와 반도체 핵

심 원자재도 전략적 비축고를 마련해 두면, 공급망 취약성에 유연

하게 대처할 수 있다.

본고는 원자재에 초점을 맞췄지만, 첨단기술과 반도체 공급망에서 다음의 소재

도 빼놓을 수 없다.

1. 정제물, 가공물, 정화물

저순도 네온neon이나 실리콘silicon은 공급이 충분하다. 하지만 반도체 제조용 레이

저에 쓰이는 가스와 잉곳ingot용 실리콘은 초고순도여야 하는데, 공급원이 극히 제

한적이다. 반도체 등급 네온의 경우 우크라이나에서 약 50%가 생산되며,16 반도

체와 태양광 발전에 쓰이는 폴리실리콘의 글로벌 공급원 중 80%가 중국에 집중

돼 있다.17 

2. 특수 합성물

지정학적 위기나 팬데믹, 또는 지진·태풍·허리케인·화재·홍수·가뭄 등 사태가 발생

하면 에폭시 수지epoxy resin, 특수 세정액 및 세정가스, 특수 플라스틱 등18의 심각

한 공급난이 장기화될 수 있다.

재활용, DSN 강화, 반도체 제조공정의 지속가능성 개선에 비축고까지 확보해두

면 공급망 취약성에 훨씬 잘 대처할 수 있다. 자원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신규 

광산을 개발하기까지는 5~10년이 걸리지만, 신규 공장은 2~3년이면 건립해 제조

공정의 지속가능성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다.19

공급난에 취약한 것은 원자재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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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보유고 전략은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에 용이한 방법이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미국과 EU의 경우 저순도 갈륨의 전략

적 보유고 비용이 킬로그램당 약 280 달러, 99.99999% 순도의 갈륨은 

킬로그램당 약 450 달러, 금은 킬로그램당 약 6만6,000 달러가 든다.34 

갈륨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전자기기 기업들은 연간 10 톤 이상을 사용

하므로,35 3년간 쓸 수 있는 전략적 보유고를 비축하는 데 저순도의 경

우 약 2,000만 달러, 고순도의 경우 3,000만 달러가 든다.

지정학적 긴장은 좀체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다. 희토류뿐 아니라 갈륨

과 게르마늄 등 핵심 금속들은 중국에서 채굴될뿐 아니라 제련까지 이

뤄지는 경우가 많다. 중국과 서방 간 무역 긴장이 한층 고조되는데 이들 

금속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자국 또는 인근에 광산과 제

련 시설을 확충해 공급원 집중도를 중국으로부터 분산해야 한다. 단기

적으로는 전자폐기물 재활용, DSN 강화, 재고 확충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으로 대처할 수 있다

공급망 취약성이 이처럼 다각적으로 발생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는 수십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 첨단기술 산업은 혁신, 

경제성장, 국가안보에 핵심 산업이므로,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

한 다각도의 과감한 단기-중기-장기 투자가 시급하다.

만 명의 어린이가 유독 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 

전자폐기물(주로 인쇄 회로 기판)에서 추출할 수 있는 금속의 가치는 연

간 150억 달러로 추정되지만,29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재

활용 비율이 낮다. 하지만 경제적 이유보다 희토류와 리튬, 코발트, 반

도체 등의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추면 두 가지 긍정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우선 전자폐기물 재활용 비율이 상승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북미와 EU 영토에서 재활용되는 전자폐기물이 늘어 다른 

국가에 미치는 부정적 환경 영향이 줄어들 것이다.

최근 재활용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틈새 재활용 및 

순환 물류·공정·사업모델 등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등장해 재활용 산업의 

규모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만들고 있으며, 최근 미국 정부는 전자폐기물에

서 추출되는 리튬과 희토류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발표했다.30 

한편 전기차뿐 아니라 풍력 터빈, 국방 시스템 등 다용도로 활용되지만 

공급원이 중국에 집중된 희토류는 공급 우려가 특히 심각하지만,31 베

트남에서 장기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

면 베트남 희토류 보유고가 2,200만 톤에 달한다.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다.32 베트남은 이미 희토류 생산 확대에 주력해, 2022년 생산량이 전년

비 10배 이상 늘어난 4,300 톤에 달했으며, 2030년까지 연간 생산량을 

200만 톤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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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데이터 규제 환경 속

소버린 클라우드 전략 부상

데이터 증가, 사이버위협 고도화,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으로 클라우드 

솔루션의 현지화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클라우드 기업들은 이러한 니

즈를 충족해야 평판과 매출을 사수하고 운영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다.

2024년 전 세계에서 149제타바이트zettabyte의 데이터가 생성될 것으로 

전망된다.1 제타바이트는 ‘기가바이트gigabyte×1,000×1,000×1,000× 

1,000...’에 해당하는 데이터 단위다. 1바이트가 모래알 하나라면, 1제타

바이트는 전 세계 해변을 2만 번 정도는 가득 채울 수 있는 규모다.2 이 

정도 규모의 데이터 생성과 프로세싱이 가능한 것은 클라우드 덕분이다.

클라우드는 2023년 시장 규모가 6,000억 달러에 육박해3 범산업적 펀

더멘털이자 주요 산업으로 자리잡았다. 디지털 전환의 엔진 역할을 하

면서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시간을 단축했을뿐 아니라, 인력 기동

성을 강화하고, 애널리틱스와 인공지능AI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클

Ben Stanton 딜로이트 TMT Insights Manager 외 5인

01 라우드 컴퓨팅은 위치와 무관하게 데이터를 생성 및 처리할 수 있다는 

개념에 기반한다. 규모의 경제나 컴퓨팅 자원을 극적으로 확대하지 않

아도 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클라우드의 이러한 혁신

에 힘입어 데이터의 양과 가치와 함께 민감도가 심화되며, ‘소버린 클라

우드’sovereign cloud 개념이 등장했다. 즉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는 그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위치한 국가의 법을 적용받는다는 원칙이다. 소버

린 클라우드는 점차 정책입안자들이 지대한 관심을 쏟는 사안이 됐다.

2024년 모든 선진국에서 클라우드 주권에 대한 정책입안자들의 논의가 

한층 높은 차원으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각 정부의 엄격

한 컴플라이언스 규정에 부합하기 위해 설계된 솔루션인 공공 클라우드

government cloud 시장 규모가 2024년 410억 달러를 넘어, 전년 대비 1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4 또한 데이터가 실제 보관되는 지리적 위치를 

뜻하는 데이터 레지던시data residency 제한에 대한 솔루션으로 등장한 분

산 클라우드distributed cloud 시장은 2022년 약 40억 달러에서 2024년에는 

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5 

클라우드 컴퓨팅의 시초

클라우드 컴퓨팅 개념을 이해하려면 인터넷 초창기 시절로 거슬러 올라

가야 한다. 1960년대 시분할time-sharing 시스템에서 시작해,6 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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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사설 통신망virtual private network, VPN을 거쳐,7  2000년대 중반 아마존

웹서비스AWS가 등장해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했다.8 AWS는 규모 확대

가 가능한 온디맨드on-demand 컴퓨팅을 불특정 다수의 대중에게 제공했

다. 곧 구글Google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등도 클라우드 플랫폼을 출

시해, 클라우드를 현대 디지털 환경의 기본 인프라로 만들었다.

이후 지난 20년간 기업, 정부, 기관, 개인은 점차 데이터와 워크로드를 

사무실의 서버랙server rack 등 자체 인프라로부터 단일 클라우드 데이터센

터로 옮겼다. 그 과정에서 새로 등장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도 상당수 도입됐다. 방대한 데이터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넘나들며 저장 

및 이동되자, 데이터의 주권, 거버넌스, 소유권 등에 대해 우려하는 정부

와 기업이 나타났고, 이에 소버린 클라우드 개념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다국적 기업의 난제...국가·지역마다 상이한 데이터 규제

데이터 현지화법은 다국적 기업들에게 언제나 운영상의 복잡성을 안겨

주는 난제다. 각국 정부가 국가안보, 데이터 보호, 신기술 등과 씨름하며 

규제가 바뀌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데이터와 자동화, AI에 대한 기업들

의 의존도는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기업들은 규제가 어떻게 수정, 철

회, 보강되는지 항시 예의주시해야 한다. 오늘날 운영 민첩성만큼이나 컴

플라이언스가 기업 운영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백개국 정

부가 저마다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다국적 기

업들은 국가와 지역마다 상이한 데이터 규제에 부합해야 한다는 난제를 

안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대서양 횡단 데이터 흐름에 대한 공통 

규제를 마련하려 몇 차례 시도했으나, 대부분 유럽사법재판소에 의해 

무산됐다(그림 1). 한편 지난 10년간 EU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 

미국 ‘클라우드법’CLOUD Act,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의 ‘개인정보보호 권리

법’CPRA 등 데이터 주권 관련 규제가 마련됐다.

이처럼 데이터 주권 규제가 산발적으로 도입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운

영 복잡성이 심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클라우드법에 따르면 특별 

법률집행 목적에 부합한다면 당국이 외국에서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으나, EU GDPR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충분한 수준’의 데이터 보

호가 이뤄져야만 유럽경제지역 외부로 이동할 수 있다.9 클라우드법은 

따랐으나 GDPR을 어겼다면 해당 기업은 막대한 벌금을 내야할 수 있

다.10 영국과 미국처럼 양자 협정에 따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될 수도 있

지만,11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러한 규제의 복잡성을 우

회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종단간 암호화E2E encryption

다. 데이터가 발신원에서 수신원까지 전송될 때까지 암호화를 유지하

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클라우드 기업이 해당 데이터를 집행 당국에 넘

겨줘도, 해독 키 없이는 데이터를 복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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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규제 환경에 대응하려면 데이터 관리가 필수다. 기업들은 다양

한 데이터를 규제 컴플라이언스에 맞춰 개인정보, 결제 데이터, 재무 규

제 정보 등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데이터 주권 침해나 규제 변

화 소지가 있다면 클라우드 업체를 바꿀 수 있도록 ‘출구 전략’도 미리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이 통상 5년 이상 단위로 

이뤄지고 클라우드간 데이터를 이동하는 데에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

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클라우드 벤더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림 1
대서양 횡단 데이터 전송에 대한 미국-EU 규제 및 협정 관련 주요 이슈

2000년

2013년

2015년

2016년

2018년

2020년

2023년

2016년

세이프 하버 협정
Safe Harbor Agreement

에드워드 스노든의 내부고발
Snowden Revelations

세이프 하버 협정 무효화
Schrems I

EU-미국 프라이버시 실드
EU-US Privacy Shield

미국 클라우드법
CLOUD Act

EU-미국 개인정보보호
체계 무효화
Schrems II

EU-미국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EU-US Data Privacy 
Framework

EU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GDPR

미국-EU 간 개인신상정보 전송에 관한 협정

으로, 미국 상무성 세이프 하버에 등록하고 유
럽의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준수하면 개인정

보를 미국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A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컴퓨터 기술자로 일했

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의 개인정보보호 
침해, 정부 사찰 등에 대한 기밀자료를 폭로

하면서 데이터 주권에 대한 논의가 촉발됐다.

미국 정부 사찰 관련 법이 EU의 개인정보 보
호 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며 유럽사법재

판소가 세이프 하버 협정에 무효 판결을 내렸

다.B 오스트리아 활동가 겸 법대생이었던 막

스 슈렘스Mark Schrems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유럽사법재판소에 제기한 소송이 계기가 된 
판결이라 ‘Schrems I’이라고도 불린다.

EU와 미국이 세이프 하버 협정의 단점을 보

완해 대서양 횡단 데이터 전송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C

특별 법률집행 목적에 부합한다면 데이터의 
지리적 위치와 상관없이 집행 당국이 테크 기
업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클
라우드법이 제정됐다.E

미국 정부 사찰 관련 법이 EU의 개인정보 보
호 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며 유럽사법재

판소가 EU-미국 프라이버시 실드에 무효 판

결을 내렸다.F

미국과 EU 지도자들이 메커니즘 수정 내용

과 대서양 횡단 데이터 흐름을 감시하는 ‘정
보 보호 검토 법원’Data Protection Review Court, 

DPRC의 신설 등 내용을 포함해  EU-미국 프

라이버시 실드를 대체할 새로운 프레임워크

를 발표했다.G

EU는 역외 데이터 전송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마련해, EU 내 개인정보가 적절한 보호 조치 
없이 역외로 전송되지 못하도록 의무화했다.D

출처: A - Ernst-Oliver Wilhelm, “A brief history of Safe Harbor (2000–2016),”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ivacy Professionals (IAPP), accessed November 20, 2023. / B -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The Court of Justice declares that the Commission’s US Safe 
Harbour decision is invalid,” press release, October 6, 2015. / C - European Commission 
(EC), “EU Commission and United States agree on new framework for transatlantic data 
flows: EU-US Privacy Shield,” press release, February 2, 2016. / D - EU, Directive 95/46/EC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E - US Congress, 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 Act or the CLOUD Act. / F - Hendrik Mildebrath, “The CJEU judgment in the Schrems 
II case,”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EPRS), September 2020. / G - EC, 

“Adequacy decision for the EU-US Data Privacy Framework,” July 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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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안으로 부상한 데이터 주권

미국과 EU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데이터 주권 프레임워크를 마련하

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미국과 EU 외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러시아는 데이터 주권과 관련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가장 엄격한 

규제를 마련한 국가 중 하나다. 러시아 연방법 No.242-FX에 따

르면, 러시아 시민의 개인정보는 러시아 국경을 넘을 수 없다.12  

이에 따라 2016년 이후 러시아에서는 링크트인LinkedIn 접속이 제

한되는 등 글로벌 기업과 브랜드가 러시아에서의 활동에 큰 제약

을 받고 있다.13 

•	 2017년 제정된 중국 ‘사이버보안법’에 따르면, 핵심 정보 인프라 

운영자들이 중국에서 수집 및 생성한 개인정보와 중요 기업 데이

터는 중국 영토 내에서 저장돼야 한다.14 중국 정부는 2021년 ‘데

이터안전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해, 데이터 분류를 의무화

하고 이에 기반해 국경간 데이터 전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15

•	 사우디아라비아는 2018년 ‘클라우드 컴퓨팅 규제 프레임워크’ 

CCRF를 도입해,16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적용되는 데이

터 주권 조건을 명시하고 특정 유형의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레

지던시를 의무화했다. 이후 2021년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

해, 제한된 조건 하에서만 시민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17 

데이터 주권 논의의 주요 쟁점

데이터 주권은 이미 중요한 글로벌 논의 사안이 됐으며, 갈수록 중요성

이 커지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요인부

터 하이브리드 및 멀티 클라우드 등장에 따른 클라우드 복잡성 등 기술

적 요인, 데이터 보호와 사이버보안 등 규제 요인까지 광범위한 이슈들

이 얽혀 데이터 주권 논의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 가운데 전 세계

의 데이터 의존도는 빠르게 심화되고 있으며, 클라우드가 데이터 저장·

관리·분석을 위한 사실상의 솔루션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다.

•	 기업 vs. 정부 입장 차이  국가안보와 개인정보보호 간 균형을 맞

추는 일은 종종 딜레마에 처한다. 그리고 과거 데이터 관련 세간

의 이목을 끄는 사건들로 인해 각국 정부들이 적극적으로 데이터

에 대한 사법적 경계를 설정하게 됐다. 대표적으로 2016년 미 연

방수사국FBI이 샌버나디노 총기 난사 사건 용의자의 아이폰5C를 

입수해 애플Apple사에 잠금 해제를 요청했으나, 애플은 보안 우려

를 내세우며 협조를 거부한 바 있다.18 이 사건은 국가간 분쟁으

로 볼 수는 없지만, 국가 안보기관과 개인정보보호 권리 및 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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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사용자 데이터 보호 책임 간 충돌 지점을 단적으로 보

여줬다. 2013년에는 실제로 미국의 사법 관할권 외 지역에서 정

부와 기업 간 충돌이 빚어졌다. 당시 미국 법무부가 마약사범 수

사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메일 정보 제공을 요구했으나, 

MS는 해당 정보가 아일랜드 서버에 저장돼 있다는 이유로 협조

를 거부했다.19 

•	 지정학적 불안정에 따른 데이터 주권 혼란  열강들 사이 긴장이 

고조되면서 첨단기술과 데이터가 외교 및 무역 분쟁의 중심 이슈

가 되고 있다.20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하자 우크라이나 정부가 인

구 등록 정보, 토지 및 부동산 등기, 세금 납부 내역, 교육 기록 등 

핵심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재빨리 이전하면서, 데이터 주권 문제

가 다시금 국제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21 한편 미국 소재 클라우

드 서비스 업체들은 러시아의 침공 직후 러시아 내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판매를 중단했다.22 

•	 클라우드 복잡성 심화  당초 클라우드를 이용한다는 것은 자체 온

프레미스on-premise운영 체계를 단일 클라우드 서비스로 옮기는 것

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기업들은 동시에 여러 개의 클

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해 멀티클라우드multi-cloud 환경이 조성됐다. 

각각의 플랫폼이 제공하는 각기 다른 기능을 활용하고 비용과 기

능을 최적화하고 규모를 용이하게 조절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

께 온프레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hybrid cloud 사용도 확산되고 있다.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

는 애플리케이션은 온프레미스로 운영하고 여타 워크로드는 퍼

블릭 클라우드의 방대한 자원을 활용해 처리하는 것이다. 멀티클

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모두 유연성과 최적화라는 장점

이 있지만, 복잡성의 문제도 수반한다. 특히 데이터가 다양한 운

영 환경에 퍼져 있다 보니, 데이터 관할권의 경계를 넘는 일이 종

종 발생한다. 클라우드 벤더는 대부분 복수의 국가에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각국의 상이한 데이터 규제가 적용된

다. 이에 따라 데이터 주권의 관리와 거버넌스가 여느 때보다 복

잡해졌다. 한 국가의 규제만 따라서는 안 되며, 글로벌 규제 환경

의 복잡한 실타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컴플라이언스 문제에 대

처할 수 있다.

•	 데이터 보호 및 사이버보안  대체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실현되

는 생성형AI와 머신러닝, 자동화는 기업 운영에 필수 요인이 되

고 있다. 이에 각국 정부는 데이터 주권에 대해 더욱 세부적인 규

제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 가운데 갈수록 늘어나는 데이터 침

해를 막기 위해 데이터 현지화가 리스크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간

주되고 있다. 2020년 솔라윈즈SolarWinds 해킹 사건으로 1만8,000

개 이상의 정부기관과 기업이 피해를 입은 후 중앙화 클라우드 시

스템의 취약성이 부각됐다.23 당시 러시아 해커들이 솔라윈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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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솔루션인 ‘오리온’Orion에 멀웨어를 심어 통상적 소프트

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악성코드를 유포시켰다. 이 사건으로 데이

터 보안과 주권이 개별적 차원이 아닌 공급망 전체 차원에서 강화

돼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기업들은 사용 중인 서비스형 소

프트웨어(SaaS)와 벤더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어떠한 클라

우드 플랫폼을 사용하는지, 어떠한 데이터가 클라우드에서 처리

되는지, 암호화는 어떤 수준인지, 어떠한 리스크가 수반되는지 정

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해킹 사건으로 각국 정부는 

시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됐다. 앞으로도 사이버보안 과제는 심화될 것이다. 사이버범

죄에 따른 비용은 2024년 14조6,000억 달러로 2021년의 6조 달

러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4 

데이터 주권은 지리적 위치에 국한되지 않고, 운영과 거버넌스의 개념

으로 확대된다. 암스테르담 트레이드 뱅크Amsterdam Trade Bank, ATB가 대표

적인 사례다. ATB는 네덜란드에 위치했지만 러시아 알파방크Alfa-Bank

의 자회사로 러시아인이 지분 42%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22

년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됐다.25 ATB의 데이터는 유럽에 위치했지

만, 해당 데이터를 운영한 클라우드 벤더가 미국 소재 업체였기 때문에 

ATB의 이메일 계정과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단할 수 있었

다. 이처럼 일부 국가의 정부는 데이터가 지리적 관할권 내에 위치하는 

것뿐 아니라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자도 현지 업체여야 한다고 요구하

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벤더들은 이러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현

지 벤더와 협업하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26 

전 세계가 디지털로 한층 결속되면서, 경계를 세분화하고 보안을 지키

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여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그 결과 지정

학적 요인, 보안 우려, 개인의 권리 보호 등에 영향을 받는 데이터와 클

라우드 주권을 둘러싼 논의는 향후 수년간 더욱 심화될 것이다. 

소버린 클라우드 솔루션, 클라우드 업계에 기회이자 과제

클라우드 서비스 벤더들은 데이터 주권이 갈수록 중요한 이슈로 부각

되는 것을 반영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 사양을 출시하고 있다. 엄격

한 규제 컴플라이언스에 맞춤화한 공공 클라우드가 데이터 주권을 고

려한 대표적인 서비스다.

클라우드 벤더들은 고객사 입장에서 데이터 주권 리스크를 줄이기 위

한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다. 클라우드 인프라 전체를 고객의 온프레미

스 시스템으로 옮겨27 고객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자체 데이터센터에서 

운영해, 데이터가 온프레미스 상태 또는 특정 국가를 벗어나지 않게 하

는 것이다. 이 외에도 데이터가 특정 지역을 벗어나지 않게끔 다양한 솔

루션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제공되고 있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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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솔루션은 모두 분산 클라우드라 불리기는 힘들지만 분산 클라우

드와 비슷한 서비스라 볼 수 있다. 분산 클라우드는 다양한 물리적 위치

에 퍼블릭 클라우드를 분산하면서도 운영, 거버넌스, 업데이트 등은 클

라우드 운영 벤더의 책임으로 남게 된다. 한 마디로 데이터가 생성 및 

소비되는 곳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클라우드를 배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솔루션은 지연 단축 등 여러 장점이 있지만, 기존의 클라우드 서

비스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문제를 수반할 수 있다.

•	 비용  분산 클라우드 솔루션은 기존 종량제pay-as-you-go 클라우드 서

비스와 달리 하드웨어 및 인프라에 대한 사전 투자가 필요하다. 또 

소프트웨어 스택은 클라우드 벤더가 관리하지만, 온사이트 하드웨

어를 관리하려면 추가 비용이 들 수 있다. 게다가 분산 클라우드 환

경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려면 IT 팀 교육도 필요하다.

•	 복잡성  분산 클라우드를 기존 온프레미스 시스템에 통합하는 것

은 복잡한 일이 될 수 있다. 하이브리드 또는 멀티 클라우드를 활

용하려면 다양한 환경에서 워크로드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	 제한적 서비스  분산 클라우드에서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제공하

는 기능을 모두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중앙화 클라우드의 

기능과 업데이트가 분산 클라우드에 적용되려면 추가로 시간이 

걸린다.

•	 규모 확대 어려움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는 무제한 규모 확장이 

가능하지만, 분산 클라우드 솔루션은 로컬 인프라의 역량에 따라 

규모 확대가 제한될 수 있다. 기존 클라우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

트로도 충분히 역량을 확대할 수 있지만 분산 클라우드는 하드웨

어에 대한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	 벤더 종속(lock-in)  특정 클라우드 벤더의 분산 솔루션에 의존하

면,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는 다른 벤더로 교체하거

나 멀티 클라우드 전략으로 전환하기 힘든 벤더 종속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

•	 성능 부족  온프레미스에 배치한 분산 클라우드 하드웨어의 성능

은 클라우드 벤더의 데이터센터 인프라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있

다. 온프레미스나 엣지 솔루션을 이용 중이더라도, 데이터를 중

앙 클라우드로 전송해야 할 경우가 생겨 네트워크 병목현상이 발

생할 수 있다.

클라우드 벤더들에게 소버린 클라우드 수요 증가는 고가치 서비스 판매

를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지만, 수익성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벤더들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는 제한 없이 모든 국가에서 하이퍼

스케일 퍼블릭 클라우드를 판매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별 상이하고

도 엄격한 컴플라이언스 의무에 맞춰 아키텍처가 다양하게 설계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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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도 산발적으로 구축돼 있다. 이로 인해 벤더

들은 고가치 서비스를 더 비싼 값에 판매하더라도 운영비 증대와 마진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하지만 소버린 클라우드 수요와 함께 하이브리

드 클라우드와 인프라 수요가 증가하면, 로컬 서비스 벤더와 기존 하드

웨어 벤더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다.

결론: 선제적으로 소버린 클라우드 전략을 수립하라

현대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게 데이터 저장·관리·

처리에 대한 규제를 준수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처벌과 벌금에 처할뿐 아니라 고객과 파트너사의 신뢰도 잃을 

수 있다. 지정학적 여건과 규제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심화되면서, 데이터와 클라우드 주권을 지킬 수 있

는 기업의 능력은 곧 시장 평판, 운영 효율성, 수익으로 직결된다. 따라

서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선제적 행동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

로 대응해야 한다.

첫째, 총체적인 데이터 검토를 수행해, 데이터 출처를 파악하고 민감도

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사용자 데이터는 익

명화된 분석 데이터나 메타데이터와 다른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둘

째, 데이터 레지던시 전략을 수립해, 지연 단축 등 기술적 필요와 규제 

요건에 따라 데이터의 위치를 결정하고, 로컬 데이터센터, 분산 클라우

드, 클라우드 리전region, 데이터센터 묶음 중 어떠한 방식을 채택할지 결정해

야 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저장과 전송 정책을 검토해, 데이터 저장 

및 전송 중 암호화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데이터를 국외

로 전송해야 할 경우, 암호화를 사용하면 미승인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추가 보안장치로 작용한다.

현지 규제를 파악하기 위한 투자도 선제적 대응에 포함될 수 있다. 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IT·법무·운영 등 다양한 부서의 인력에 대한 교

육을 실시해 변화하는 규제 환경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한다. 또한 데

이터가 저장 및 처리되는 방식에 대해 고객 및 공급망 파트너들과 투명

하고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 공급망 파트너들이 데이터를 어디에서 저

장 및 처리하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클라우드나 

외국 서버에서 로컬 서버로 전송해야 할 경우에 대비해 데이터 송환 전

략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다면 클라우드 벤더와 계약을 맺을 때 

해당 내용을 계약 조건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데이터 주권은 클라우드 전략에 내재돼야 하며, 모든 클라우드 사용자는 

다음의 세 단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소버린 플랫폼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	 데이터 주권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데이터 및 워크로드 분류 등 

소버린 전략을 수립한 후, 개념증명PoC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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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버린 전략의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데이터 통제를 실시한다.

•	 소버린 생태계를 관리하고, 상황 관찰과 리스크 모니터링 능력

을 증강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고, 자동화와 비용 최적화 방안

을 모색한다.29 

소버린 클라우드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사안이다. 

제대로 된 전략을 수립해 충실히 이행하면 고객 신뢰를 강화하고,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자사의 데이터 자산을 지킬 수 있다. 이 때 규제 환경

이 항시 변화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데이터가 해변의 모래라면, 규

제 변화는 이를 한 번에 휩쓸어버릴 수 있는 파도와도 같다. 기업들은 

규제 변화를 항시 예의주시하고 컴플라이언스를 이행해야 신뢰를 유지

할 수 있다. 

기업의 ESG 추적·공시 돕는

소프트웨어 시장이 뜬다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성과에 대한 투자자, 규제당국, 조직 구성

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ESG 추적 및 공시를 시스템화하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이에 이를 위한 표준화 소프트웨어 툴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 각국, 호주, 영국 등에서 ESG 공시 

규정이 연이어 도입되고 있다. 또 기업들이 투자를 유치하려면 투명한 

ESG 성과 발표가 필요하다.1 이에 따라 기업들의 ESG 지표 추적 및 공

시를 돕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매출이 2024년 10억 달러를 넘고, 향후 

5년간 19~30%의 연평균성장률CAGR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2 특히 

2024년은 티핑 포인트가 전망되는 한 해로, 8억 달러선을 넘지 못했던 

매출이 10억 달러대 테이프를 끊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

Michael Steinhart 딜로이트 TMT 센터 Research Manager 외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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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규제와 사업 과제, 기업의 ESG 공시 활동 촉발 예상

사실 기업들이 ESG 공시를 한 지는 꽤 됐다. 상당수 글로벌 대기업들은 

매년 자발적으로 ESG 또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표해, 탄소감축 및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 노력을 강조한다.3 사회의 선순환에 기여하고 지

속가능 성장을 지원하는 기업을 원하는 투자자, 고객, 구직자들은 이러

한 보고서를 중요하게 여긴다.4  

실제로 ‘딜로이트 2023 MZ 세대 서베이’Deloitte’s 2023 Gen Z and Millennial 

Survey에서 Z 세대 응답자 절반이 소속 회사에 환경 문제에 대한 행동 변

화를 촉구했다고 답했고, 42%는 기후 우려 때문에 이직한 경험이 있

다고 답했다.5 

하지만 기존의 ESG 지표 추적 및 공시 방식은 일관성과 정확성이 떨어

진다.6 탄소 배출량과 사용량을 측정하는 방식이 표준화돼 있지 않고 산

발적이어서 결과값이 매번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체 시

설의 직접배출Scope 1 및 사용하는 유틸리티의 간접배출Scope 2 외 업스트

림 공급망 및 다운스트림 가치사슬을 포함하는 기타 간접 가치사슬 배출

Scope 3까지  고려해야 한다면 더욱 혼재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또 최근에는 ESG뿐 아니라 다양성·공정성·포용성DEI, 생물다양성 보전, 윤

리적 행위 등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기업들의 행동에도 감시의 눈길이 늘었

다. 이를 의식한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여러가지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오고 

있으나, 이 또한 표준화돼 있지 않고 산발적이어서 기업들이 되도록 성과

를 긍정적으로 포장할 수 있는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실정이다.7 

최근 서베이에서도 글로벌 기업 리더들은 ESG 공시 제도의 도입을 가로

막는 가장 큰 장벽으로 일관적이고 표준화된 데이터의 부재를 꼽았다.8 

하지만 새로운 규제가 이행되고 규제의 세부내용에 부합하는 기업 공시

가 이어지면 이 내용이 사실상 표준으로 작용해 기업의 ESG 공시 제도

의 도입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규제는 EU와 미국을 선두로 

영국, 홍콩, 뉴질랜드 등지에서 2024~2025년 속속 이행될 예정이다.9 

우선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

rective, CSRD은 2014년 도입된 ‘비재무정보 공개지침’Non-Financial Report-

그림 1
ESG 지표 추적·공시용 소프트웨어 시장의 성장 전망

단위: 미달러

출처: Pitchbook data, 2023.

2022 2024 2027 2028 2032

6,300만 달러

10억 달러 초과

15억 달러

18억 달러

26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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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 Directive, NFRD의 개정안으로,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을 1만

2,000개에서 5만 개 이상으로 확대한다.10 또한 ‘이중 중대성’double mate-

riality 공시도 의무화해, ESG 노력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환경, 

인권, 사회규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요인들에 미치는 영향도 공개하

도록 한다.11 CSRD는 EU 시장에서 지난 2년간 1억5,000만 유로 이상

의 연간 매출을 기록한 다국적 기업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EU 자회사는 모회사의 전체 공시도 EU에 보고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연방취득규제위원회Federal Acquisition Regulatory Council가 일부 

연방정부 도급업체들의 (1)온실가스GHG 배출과 기후 관련 재무 리스크 

공개  (2)과학에 기반한 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 등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제시했다.12 또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기후 책임 패키지’Climate Account-

ability Package를 도입해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매출이 10

억 달러를 초과하는 기업들의 Scope 3 공시를 의무화했다.13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펀드와 자산운용사들의 ESG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SEC가 제시한 ‘특정 자산운용사 및 투자회사의 ESG 투

자 공시 강화’Enhanced Disclosures by Certain Investment Advisers and Investment Compa-

nies About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Investment Practices 규정은 펀드 및 자

산운용사들의 ESG 요인 도입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일

관적이고 비교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14

EU의 CSRD가 이행되면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2024 회계연도 데

이터에 기반해 2025년부터 ESG 공시를 시작해야 한다. 이후 2026년부

터 적용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ESG 추적·공시용 소프

트웨어 시장 규모와 함께 매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15  

또한 CSRD와 SEC 규정 모두 ESG 보고서의 ‘제3자 검증’third-party assur-

ance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의 ESG 프레임워크, 표준, 정보 

공개 등과 관련해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감사기관들의 역할도 한

층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ESG 공시와 관련한 규제가 속속 마련되는 

만큼, 소프트웨어 업계는 견조하고 총체적인 ESG 추적·공시 소프트웨

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신속히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탄소 배출량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 지배구조 전문 비영리 싱크탱크인 OCEGOpen Compliance and Ethics 

Group가 2021년 실시한 서베이에 따르면, ESG 추적 소프트웨어를 사용 

중인 기업은 9%에 그쳤다. 이는 반어적으로 관련 소프트웨어 시장의 성

장 잠재력이 그만큼 폭발적이라는 의미다.16 이러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은 

Scope 3뿐 아니라 여타 사회적 영향 관련 지표들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

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의 공급 및 배급 업체들

이 남기는 탄소 발자국을 측정하기 위해 이러한 업체들의 위치, 연중 탄소 

배출 시기, 에너지 솔루션의 효율성 등 다양한 요인을 분석해야 한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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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추적 소프트웨어는 기업 데이터뿐 아니라 방대한 데이터 라이브

러리, 인덱스, 예측표 등을 입력값으로 함과 동시에 AI가 탄소 사용량, 

윤리 및 부패 수준, 여타 사회·환경 영향을 측정하는 경우도 있다. 소프

트웨어 솔루션은 바로 이러한 데이터 라이브러리의 규모와 정확성에서 

차별화된다. 일부는 인적자원HR 데이터뿐 아니라 DEI 및 경제적 평등 

목표 달성 성과 등을 포함하기도 한다.

ESG 추적 소프트웨어 솔루션 시장에는 ESG 분석 소프트웨어 전문 업

체부터 ESG 기능을 강화한 전사적자원관리ERP,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

업, 빅테크까지 이미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뛰어들고 있다. 지역마다 요

구되는 탄소배출 공시 내용이 다른 만큼, 서비스 가격 구조도 매우 다양

하다. CSRD의 경우 적용 대상 기업이 5만 개에 육박하는 만큼, 2024년 

관련 매출이 1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18 ESG 소프트웨어 솔루

션 시장에서 인수합병M&A 활동이 활발한 것도 단기적으로 시장이 급성

장할 것이라는 신호라고 볼 수 있다.19  

결론: ESG 역량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 된다

기업들이 ESG 지표를 추적하고 공시하는 것은 규제 때문만은 아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 사업 리스크도 줄이고 새로운 기회도 잡을 수 있다. 정

확한 분석을 통해 사업 운영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통찰력을 확보하면, 

새로운 사업모델과 더불어 새로운 수익원까지 창출할 수 있다. ‘딜로이

트 지속가능성 행동 보고서’Deloitte Sustainability Action Report에 따르면, 기업 

리더 62%가 현재 ESG 공시 규제가 강화될 것에 대비해 광범위한 준비 

작업을 완료 또는 이행 중이라고 답했다.20  

이러한 기업들을 위한 ESG 솔루션은 백엔드 시스템과 자동화 데이터 

컬렉션에 연결해야 할 뿐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 출처의 분석도 포함해

야 한다. 이렇게 도출된 보고서는 CSRD와 SEC를 포함한 여러 규제 및 

자발적 프레임워크에 부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기업의 사업 목표

와 프로세스에 통합할 수 있는 맞춤형 보고서로도 활용될 수 있어야 한

다. 또한 ESG 소프트웨어 솔루션은 해당 기업의 규모와 소속 산업, 글

로벌 시장에서의 입지 등에 기반해 설정을 변경해, 중대성 가이던스와 

ESG 보고서를 다양한 규제 요건에 맞출 수 있어야 한다.

ESG 목표 달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혁신 사이 균형을 잡는 것도 중요한

데, 이 두 사안을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해당사자 이

익을 침해하지 않고도 장기적 ESG 목표를 고려한 명확한 전략과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운

영 및 평판 리스크reputation risk에 대한 총체적 시각에 기반해 ESG 지표

를 추적하면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와 크

레딧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단기적으로 ESG 비용을 줄이는 데 큰 도움

이 될 수 있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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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추적과 공시를 통해 투자를 유치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도 있

다. 도이체방크Deutsche Bank가 실시한 투자자 서베이 결과, 세계에 긍정

적 영향을 주는 기업들에 투자하겠다는 응답자가 80%에 육박했다.22 또 

딜로이트는 2024년까지 전 세계 전문 운용 투자자산 중 절반은 ESG 지

표가 가치 설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수조 달러에 달하는 

규모다.23 이처럼 ESG 역량을 강화한 기업들에게는 리스크 완화, 탈탄

소화, 평판 개선, 성장 잠재력 강화 등 장기적 가치 창출의 기회도 더 많

이 열려 있다는 점을 전 세계 투자자들이 눈여겨보고 있다.

‘24년 애그테크 업계 매출 180억 달러 기대...

지속가능 농축산업의 씨앗 뿌린다

농축산업과 기술이 접목된 애그테크AgTech가 발전하면서, 살충제뿐 아니

라 에너지와 물 자원 등의 사용을 절감하면서도 수확량은 증대해 더 많

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딜로이트는 정밀 작물 재배, 가축 관리, 농기구 추적 등을 위한 엔드

포인트end point에 설치되는 사물인터넷IoT이 2024년 말 3억 개에 육박

해, 2022년의 약 2억 개에서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그림 1). 또

한 IoT와 커넥티비티 기기를 포함한 전 세계 애그테크 업계 매출액이 

2024년 미화 180억 달러에 달해, 2020~2024년 19%의 연평균성장률

CAGR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1 기후변화, 지정학적 긴장, 물과 에너

지 부족, 비료 가격 상승, 비효율적인 농축산업 방식 등으로 농산물 생

산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등장한 애그테크 솔루션을 

활용하면 수확을 개선하고, 농기구와 가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작

황 계획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농축산물 생산이 가능해진다.

Karthik Ramachandran 딜로이트 TMT 센터 Senior Research Manager 외 4인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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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크테크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투입비용 감축 효과도 있다. 2022년 딜

로이트-환경보호기금EDF 공동 연구에 따르면, 정밀 농축산업 테크 솔

루션만으로도 2020~2050년 이산화탄소 환산량CO2e 온실가스 배출량

을 9.8 기가톤gigaton 감축하고, 2030년까지 농축산업 투입비용을 400억

~1,000억 달러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2 

물가 상승과 공급망 차질로 식량안보 우려 심화

농산물은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인구를 먹여 살리지만, 그만큼 많은 천연

자원이 투입되고 기후변화에도 일조한다. 오늘날 전 세계 농축산업 및 

식품 산업이 글로벌 온실가스CO2e 환산 배출량의 20% 이상을 차지하고,3  

관개 작업에 전 세계 담수의 40%가 투입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2023

년 3억4,500만 명의 인구가 식량 불안정에 처했다. 이는 팬데믹 이전인 

1억3,500만 명에서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4 전 세계 인구가 2050년까지 

20억 명 늘어 100억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5 식량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게다가 식품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망 이슈

가 지속되면서 필수 식품을 얻지 못하는 인구가 전 세계 수 백만 명에 달

한다. 2020년에는 세계 인구 3명 중 1명인 약 24억 명이 식품으로부터 

충분한 영양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에서 3억

2,000만 명 늘어난 수준이다. 한편 농축산업 종사자 평균 연령대는 상

승하고 있다. 농축산업을 주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고 있기 때

문이다.6 세계은행WB 데이터에 따르면, 농축산업 종사자는 2000년 인구 

100만 명 당 18만 명에서 2019년 12만 명으로 줄었다.

식량 위기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7 하지만 기존 농축산업 방식

으로 식량 생산을 대폭 늘리려면 대규모 자원을 투입해야 하고 효율성

도 떨어진다. 게다가 노동, 비료, 장비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품 가격도 

오르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기간 이민이 제한되면서 

그림 1
2020~2026년 농축산업 엔드포인트에 설치되는 애그테크 유닛

단위: 100만 유닛

참조: ‘E’는 추정치, ‘P’는 예측치, ‘F’는 전망치를 뜻한다.

출처: GartnerⓇ, Forecast: Internet of Things, endpoints and communications, worldwide, 
2021-2034, 2Q23 update, July 2023; and GartnerⓇ, Forecast: Internet of Things, endpoints and 
communications, worldwide, 2020-2030,, 4Q21 update, January 2022. 딜로이트 재편집

* Gartner is a registered trademark and service mark of Gartner, Inc. and/or its affiliates in the 
United States and internationally, and is used herein with permission, All rights reserved.

정밀 작물 재배: 
+296%

가축 관리: 
+358%

농기구 추적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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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 같이 농축산업의 이민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극심한 일

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무역 제재, 팬데믹 

여파, 여타 지정학적 사안 등으로 물류와 식량 공급도 큰 차질이 빚어졌

다.8 2022년 6월 30일 기준 18개국이 시행한 무역정책의 영향으로 국

제시장에서 거래되는 식량 칼로리 중 5.5%가 줄었다. 이에 따라 현재 

선진국에서조차 식량 안보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9 실제로 2022년 식량 

불안정을 느낀다는 미국 소비자 비율이 12.8%로 2021년 10.2%에서 올

랐고, 이 중 식량 안보가 매우 불안정하다고 답한 비율이 5.1%(약 680

만 가구에 해당)로 2021년의 3.8%에서 올랐다. 하지만 애그테크가 발

전할수록 식량 안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커진다.

애그테크가 실현하는 농축산업의 진정한 가치

첨단 애그테크 솔루션은 농축산업 생산의 방식과 비용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그림 2). 일례로, 수경재배를 도입하면 토양 대신 수용성 영양분

으로 가득한 배양액에서 작물을 재배해, 더 많은 수확물을 얻을 수 있다.10 

현재 10개 이상의 대형 테크 및 통신 기업들이 인공지능AI 기반 재배, 농

장 및 가축 데이터 관리 플랫폼, 위성·광대역·IoT 증강 스마트 농법 및 

수직농법 등 혁신적 솔루션을 개발해 농축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11 게다가 벤처캐피털VC사들이 거시경제 역풍 속에서도 애그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

로 세계 주요 식량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의 수출이 급감한 것이 이러한 

투자를 촉발한 일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애그테크에 대한 VC 투

자는 2022년 106억 달러에 달한 데 이어,12 2023년 1분기에는 172개 스

타트업에 대해 19억 달러가 투자됐다.13 

애그테크 솔루션 덕분에 다음과 같이 개간, 작물 재배 및 보호, 수확, 가

축 관리 등 농법 혁명이 촉발됐다(그림 2).

1. 개간

IoT 기기와 위성 커넥티비티를 활용하면 다양한 출처에서 토양 종류, 

습도, 기후조건 등 중요한 농작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또 휴대용 기기

를 사용해 관찰한 바를 디지털 농장 관리 플랫폼에 기록 및 업로드할 

그림 2
첨단 애그테크 솔루션으로 농산물 생산 증대 방식 및 비용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다.

출처: 딜로이트

개간 작물 재배 및 보호 수확 가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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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면 작물에 필요한 물과 비료의 양을 

예측하고, 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파악해, 정밀 

농법을 실현할 수 있다.14 예측적 식재planting 솔루션을 활용하면 토양의 

습도와 같은 미세기후microclimate 데이터까지 분석하고 강우량도 예측해, 

식재와 수확에 적합한 지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15 일례로, 미국 

농업 연구자들은 이미 무인기, 특수 카메라, 센서 등을 활용해 작물, 토

양, 기후에 대한 심도 깊은 데이터를 얻어 개간 시기와 범위를 정밀하

게 측정하고 있다.

살수기의 분사대와 헤드에 센서를 탑재하면 수류를 통제해 정밀도를 개

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필요한 곳에 정확한 양의 물을 분사하고 농작지

와 작물의 유형을 분석해 재배 계획을 세울 수 있다.16 또 정밀 모바일 개

간 시스템을 도입하면 전통적 개간 방식에 비해 물 사용량을 30~50% 

절약할 수 있다.17 또한 점적식drip 살수와 마이크로 살수 개간 시스템을 

활용하면 통상적인 개간 방식보다 물 사용의 효율성을 최대 70% 끌어

올릴 수 있다.18

2. 작물 재배 및 보호

애그테크를 활용하면 실시간 작물 배치 결정과 작물의 상태 점검도 가

능하다. 일례로 인도에서는 적외선 매핑 등 기술을 활용해 농장을 관리

하는 농경 AI가 활용되고 있다.19 인도의 농경 AI는 토양 상태에 따라 작

물을 선택하고 질병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생산성 향상의 잠재력이 뛰

어나다. 또 분광 감지기 및 반도체칩으로 증강된 무인항공기UAV나 무인

기drone 탑재 카메라가 토양 습도와 작물 상태 등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

하면, AI 모델이 분석한 결과에 기반해 타깃 방식의 제초제 살포 작업

을 할 수 있다.20 트랙터에 탑재된 카메라 센서는 농지의 상태를 실시간 

분석해, 질소와 성장 억제재, 고엽제, 살진균제, 제초제 중 무엇이 필요

한지 판단해 정확한 양을 분사할 수도 있다. 2020~2021년에 개발된 초

기 시스템만으로도 휴경지 잡초 제거 작업에 사용되는 제초제의 양을 

97.5% 줄일 수 있다. 무인기가 수집한 항공 이미지로 잡초 위치를 파

악하고 AI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면, 정확한 지점에 제초제를 살

포할 수 있다.21 특히 AI 덕분에 잡초의 위치를 96%의 정확도로 파악해, 

타깃 방식으로 정확한 지점에 제초제를 살포할 수 있게 됐다.22 

한편 자동 제초기는 하루 15에이커(약 6만 m2) 이상의 양파밭에서 시

간당 잡초 10만 개를 제거할 수 있다. 사람 노동자가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면적은 1에이커뿐이다.23 딜로이트는 2023년 전 세계에서 700만

~800대의 농업용 무인기가 출하된 것으로 추정한다.24 이러한 무인기 

가격은 대당 평균 500~700 달러이므로, 시장 규모가 40억~50억 달러

를 넘는다.25 대형 첨단 무인기는 대당 2만 달러가 넘는 것도 있다.26 무

인기 시장이 매년 10% 성장한다고 가정한다면, 2024년 관련 반도체칩, 

센서, 연결 모듈 등 매출이 약 5억 달러(농업용 무인기 시장의 10% 규

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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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확

미국과 유럽 농장에서는 과일과 채소 수확기에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

에,27 농업용 로봇agribot이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생 토마토나 딸기 

같은 무른 과일은 수확할 때 섬세한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는 로봇 활용이 여의치 않았다. 하지만 애그테크 스타트업들이 사람의 

팔을 생체 모방해 복잡한 모션 플래닝으로 작동하며 과일의 숙성 품질

과 정도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농업용 로봇을 시범 출시하고 있다.28 

호주 퀸스랜드Queensland에 위치한 한 농업 물류시설에 시범 투입된 로봇

은 컴퓨터 비전, 머신러닝, 로봇 파지 등 기능을 활용해 사람 직원들과 

함께 아보카도 포장 작업을 한다.29 수확용 로봇도 컴퓨터 비전, AI 숙

성도 감지 기능, 로봇 민첩성 등의 기능을 갖추고 부드러운 손길로 과일

을 수확한다. 또 탑재된 센서가 데이터를 3각 측량해 과일과 다른 물체 

(나뭇잎, 줄기 등)를 구분해 과일만을 정확히 수확한다.430 

이처럼 생산성과 효율성이 개선됨과 동시에 노동력 부족 문제도 해결

할 수 있다.

4. 가축 관리

호주, 미국, 중남미 등지의 목장에서는 가축 관리에 물리적 울타리 대신 

가상 울타리가 실험적으로 도입되고 있다.31 가상 울타리는 지구위치결

정시스템GPS 추적, 오디오 자극, 약한 전기 신호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

어, 원하는 영역 내에서 가축 방목이 이뤄지도록 함과 동시에 관리자가 

가축 방목 시간과 위치를 조절하고 가축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 생산성

을 개선할 수 있다. 호주에서는 움직임 감지 기술을 활용해 소떼의 움직

임 데이터를 분석해 생산성을 약 20% 끌어올렸다.32 또한 목장 관리인

이 방목 경계선을 손쉽게 변경해, 최근 산불 피해를 입었거나 방목에 적

합하지 않은 초지로 소떼가 이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33 GPS와 가속

도계의 데이터를 통해 소떼의 건강상태와 사회적 상호작용 등에 대한 

풍부한 통찰력도 얻을 수 있다.34 

가상 울타리 기지 한 곳 설치에 1만2,500 달러가 소요되고 소 한 마리당 

목줄 비용이 50 달러이므로,35 1마일(약 1.6km) 면적에 100 마리를 방목

하기 위해 드는 가상 울타리 비용은 약 2만 달러 수준이다. 이와 비교해 물

리적 울타리는 종류와 소재에 따라 1만~10만 달러로 가격이 다양하다.36 

앞으로 남은 과제

다양한 애그테크 솔루션이 개발되고 투자 열기도 나쁘지 않지만, 애그

테크 발전을 가로막는 몇 가지 장애물이 있다.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식량의 상당 부분이 소규모 농장과 목장에서 생

산되는데, 이들은 규모가 작아 기본적인 영농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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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쉽지 않다. 딜로이트가 호주와 유럽의 영농 전문가와 인터뷰한 결

과, 대부분 농축산업 종사자들은 영세농민이며, 특히 호주와 남아시아

는 가족 단위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로 인해 자본조달이

나 은행대출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애그테크가 위험하

고 비용이 많이 드는 솔루션이라는 인식 때문에 거부감을 없애는 일도 

쉽지 않으며, IoT 기기를 농축산업에 도입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

로 이해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2023년부터 영농 산업에 대해서도 탈탄소화 규제 압력이 강화

되기 시작했다. 게다가 영농 업계의 마진 및 비용 압력도 커지고 있는 

만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으로의 전환 과정을 가속화하는 데 애그테

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축산업계와 연구소, 농축산

업 전문가들이 산발적인 데이터세트를 연결하고 정보처리의 상호운용

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장

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합치고 있다. 일례로, 데이터파밍Data Farming

은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인 ‘디지털 애그로노미스트’Digital Agronomist라는 

작물 모니터링 툴을 출시했다. 사용자들은 디지털 애그로노미스트에서 

1,000만 개의 위성 맵에 접속해 전 세계 수백 만 헥타르의 농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결론: 기술의 효용성 설득과 실용적 통합 시스템 구축이 애그테크 업계

의 과제

애그테크 업계는 다음과 같이 농축산업 생산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솔루션을 개발 및 제공해야 한다.

•	 농축산업 종사자 대상 애그테크 솔루션 교육  다양한 유형의 네트

워크 커넥티비티와 IoT 백홀backhaul 연결 옵션에 대해 농축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 농축산업 생태계 참여

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특정 활용사례에 기반한 커넥티비티 니즈

를 파악하면 더욱 향상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의 경우 농작물 배수 시스템에 4G/5G나 위성 등 첨단 

네트워크 대신 와이파이Wi-Fi나 2G/3G 등 구세대 기술을 사용하

는 것이 오히려 유용할 수 있다.37

•	 기술의 구체적 효용성 실현 지원  테크 기업들은 농축산업 종사자

들이 애그테크 솔루션과 비非애그테크 방식 간 차이와 장단점을 

평가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식의 비용 편익 측정 툴의 개발을 지

원해야 한다. 또한 농축산업 생태계 참여자들이 개별 활용사례에 

필요한 커넥티비티 기술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과정을 지원할 필요

도 있다. 예를 들어 가상 울타리와 가축 목줄을 연결하는 위성 네

트워크를 가동하려면 엣지 컴퓨팅과 2G/3G 무선 연결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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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8 이러한 결정을 내리려면 공급망 전체를 관통하는 데이터의 

규모, 특징, 출처, 전송 시기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농장으로

부터 소비자의 식탁에까지 이르는 데이터의 흐름이 신뢰할 수 있

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39 또한 적절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

고 적절한 데이터 거버넌스 절차를 수립해 개인정보보호와 데이

터 사용에 대한 농축산업 종사자들의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	 농축산업 생태계 전반의 데이터 흐름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

는 시스템 구축  각 지역의 용지, 토양, 기후, 물에 대한 극히 세부

적인 데이터를 공용 디지털 플랫폼에서 공유하면 농축산업 종사

자뿐 아니라 농축산업 생태계 참여자들 모두 생산성과 품질을 강

화할 수 있는 튼튼한 지렛대를 얻을 수 있다. 클라우드, 위성, 모

바일 기기, 센서 네트워크, 농축산업용 로봇 등에서 데이터를 통

합한 후, AI가 분석해 도출한 결과를 공용 데이터 플랫폼에서 공

유하면, 농축산업 종사자뿐 아니라 과학자, 연구자, 농축산업 컨

설턴트까지 값진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40  

•	 지속가능성 실현 및 효율성 측정  농축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간

과할 수 없는 문제이며, 앞으로 농축산업이 자연, 기후, 동물복지

에 미치는 영향의 데이터화가 의무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

련해 이미 참신한 지속가능성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소의 트림

에서 배출되는 메탄을 감축하기 위해 트림을 대폭 줄여주는 사료

첨가제가 개발 중이고,41 농장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력을 생

산하는 애그리볼리택스agrivoltaics가 시범 도입되고 있다.42 또한 애

그테크 발전으로 지속가능 영농 방식의 효율성을 측정, 보고, 증

명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할 수 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

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과학기반 탄소감축목표 이니

셔티브’Science-Based Targets Initiative, SBTi 및 ‘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NFD 등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에 부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추

적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기술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또한 개

간 용수를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하는 기술도 중요하다. 전 세계 담

수 자원 중 85%가 개간에 쓰이는 만큼, 기존의 개간 방식은 기술

을 도입해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언어모델LLM에 추가 

정보를 학습시켜 미세조정하는 로우랭크 적응LoRA 기반 분석에 

위성 기반 기기 직접 연결direct-to-device, D2D 시스템43이나  모바일

4G/5G, 또는 와이파이 기반 센서 네트워크를 결합하면, 작물에 필

요한 물의 정확한 양을 추적, 계획, 배치할 수 있다.44 LoRA를 도

입할 경우 용수 사용은 46% 줄이면서, 작물 생장 결과는 기존 개

간 방식보다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애그테크는 농축산업에서 수 십년간 이어진 뿌리깊은 과제를 해결할뿐 

아니라 농축산업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안겨줄 수

도 있다. 비용을 낮추고 투자수익은 개선하면서, 자원 소비량은 줄이지

만 식량은 더욱 싼 값에 더욱 많이 생산하는 지속가능 성장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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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치 및
예측치

테크 벤처대출 회복 전망…

M&A와 스타트업 성장 탄력 기대

2023년 초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 후폭풍으로 역풍을 맞았던 벤처

대출venture debt이 되살아나며, 첨단기술 스타트업 업계의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벤처대출은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로,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 유

치 시 대출 당시 정한 기업가치로 신주인수권을 매입한다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이나 사모펀드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는 것이다. 이는 성장성 

있는 스타트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벤처대출 규모는 4년 연속 300억 달러를 넘다가, 2023년 120억 

달러로 추락한 후, 2024년 140억~160억 달러로 전년비 25% 증가하며, 

감소폭을 일부 만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1). 

Bree Matheson 딜로이트 TMT 센터 Research Manager 외 3인

04 그림 1
미국 벤처대출 규모

단위: 미화 10억 달러

참조: ‘E’는 예측치, ‘P’는 전망치를 뜻함.

출처: Data for 2013 to Q1 2023 based on PitchBook data as of March 31, 2023; 2023E and 
2024P values are Deloitte’s estimate based on our analysis of partial data for 2023 and our 
prediction for 2024.

2023년 1분기 SVB 파산에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끄덕 없었지

만, 이 외 테크 기업들은 금리 상승 환경에서 투자자들이 기술 개발 완

료 단계의 기업에만 관심을 두고,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M&A이 위축

되는 데다 벤처캐피탈VC 투자까지 감소해(2021년 대비 약 60%↓), 자

본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1 하지만 2024년부터 벤처펀딩 시장, 특히 

대형 사모펀드와 비은행 기관들의 열기에 힘입어 벤처대출 시장이 회

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E 202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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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만 VC 투자를 받는 기업이 5만 개를 넘는데, 대다수가 수익을 내

지 못하고 현금만 축내고 있다.2 2~3년 정도 현금을 축내다 보면 계속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현금 수혈이 필요한데, 이 때 VC가 투

자자로 나선다. 하지만 스타트업들은 투자를 받는 대신 대출 형태로 벤

처자본을 확보할 수도 있다.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VC 투자처럼 지분을 내주지 않아도 되므로, 스타트업들 사이 대체 자

본조달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미국 VC 시장에서 벤처대출이 차지하

는 비중이 2017년 10%에서 2022년 14%로 늘었다.3 

테크 분야 벤처대출은 2022년 2%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2023년

에는 3분기 28억 달러를 기반으로 연 총액이 약 120억 달러에 달해,4 전

년비 60%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1~2022년 고점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2015~2017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중기적으로 VC 감소 추세 

속에서도, 벤처대출은 2025년 이후까지 계속 회복세를 보여 2027년까

지 최대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5 

벤처대출은 통상 이미 한 차례 VC 펀딩을 받은 스타트업들이 택하는 방식으로, 급

성장하는 스타트업들의 창립자들은 지분을 확대하면서도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 자

본을 투자받는 대신 지분을 내주는 VC와 달리, 벤처대출은 지분을 유지할 수 있다. 

벤처대출은 대출기관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담보도 제시해야 하는데, 결국 담

보가 지분이 되는 경우가 많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벤처대출이 VC보다 수익이 적

지만 리스크도 그만큼 적다.6

글로벌 VC 시장과 미국 벤처대출 시장에 대한 데이터는 풍부하지만, 글로벌 벤처

대출 데이터는 많지 않다. 딜로이트는 미국의 추세를 글로벌 시장에 적용해도 무방

하다고 추정한다. 이에 따라 VC 시장에서 벤처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팬데믹 이전 

약 10%에서 2022년 약 15%로 오른 후, 2023년 VC 시장이 50% 이상 감소하면서 

벤처대출도 그만큼 줄었을 것으로 추정한다.7 글로벌 VC와 벤처대출 시장에서 미국

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라는 추정에 따르면, 2023년 글로벌 벤처대출 규모는 약 

200억~250억 달러이고, 2024년에는 3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유럽과 아시아 벤처대출 시장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벤처대출의 위축세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벤처대출의 장점 및 VC와의 차별점

현재 벤처대출이 저조한 이유

벤처대출이 저조한 주된 이유는 금리인상과 위험회피 추세 때문이다.8 VC

와 벤처대출 모두 여전히 위축되고 있고 전략적 투자자들은 위험회피 투자

를 하고 있어, 수익을 내지 못하는 스타트업들이 자본을 조달하기가 갈수

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24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 벤처대출은 건수와 규모는 줄어드는 반면 이자는 높아질 것

이다. VC 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투자 규모와 건수는 줄고 기업가

치는 갈수록 저평가되고 있으며, 투자 조건에 제약이 심화됐다.9 이처럼 

여건이 악화되는 만큼, 벤처대출을 받고자 하는 스타트업들은 지분을 

희석하거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정리하거나, 최악의 경우 경쟁

사에 합병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2024년에는 현

금이 풍부하고 기업가치가 높은 대형 테크 기업들이 자본을 조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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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스타트업들에 투자 또는 이들을 인수하면

서, 전략적 VC 딜(지분 인수 또는 전면 합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술 스타트업들의 벤처펀딩이 어려워지는 만큼, 벤처펀딩에 의존하는 

초기 스타트업들을 인수하거나 지분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인수자들의 

움직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VC는 초기 스타

트업의 지분 인수를 선호하겠지만,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 전면 인수

에 나설 수도 있다.10 또한 벤처대출 기관들은 미리 정한 낮은 가격에 지

분을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담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

초기 스타트업들이 취해야 할 벤처대출 시장 전략

테크 및 통신 분야에 이제 막 진입한 스타트업들은 향후 벤처 시장에서

의 전략을 신중히 수립해야 한다. 벤처대출을 확보하기가 갈수록 어려

워지는 만큼, 초기 단계의 기술 스타트업들은 강력한 매출과 마진으로 

자본 시장에 경쟁력을 증명해야 한다. 2021년 자본시장 투자를 움직이

게 한 요인은 매출 증가율과 시장점유율 단 두 가지 뿐이었으므로, 스타

트업들은 비용 절감과 수익화 가속화 전략을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있

다. 또한 벤처대출 이자가 더욱 상승할 수 있으므로, 이미 자본을 확보

한 기업들도 자본조달 비용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

벤처자본은 줄고 벤처대출 이자는 상승하면서 혁신 생태계도 영향을 받

을 수 있다. 긍정적 현금흐름과 뛰어난 성장 잠재력을 지닌 스타트업 벤

처가 줄면서 매매 옵션도 줄고 있는 만큼, 테크 스타트업들은 내부 인력 

양성에 더욱 힘을 쏟아 비용 효율적 방식으로 혁신을 강화할 필요가 있

다. 고성과 직원들에게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테크 생태계 내 

연구개발R&D 협업을 진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우위를 지켜야 한다.

벤처대출 시장, 금융기관들에 또 다른 수익 기회

현재 벤처대출 시장은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금

융기관들뿐 아니라 여타 대출기관들이 시장 수요를 충족하며 새로운 수

익을 창출할 기회가 풍부하다. 전통적 은행들은 위험회피 성향이 강하므

로, 대형 사모펀드나 대체 비은행 기관들이 벤처대출 시장에서 적극 활

동하며,11 테크 부문 벤처대출 시장의 회복세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벤처대출 회복기 신중한 자본조달 전략 필요

벤처대출 시장이 회복기를 거치는 동안 초기 스타트업들은 향후 자본조

달이 더욱 어려워질 상황에 대비해 현금을 더욱 많이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대출 이자가 상승하거나 아예 대출을 받지 못해, 더욱 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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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된 기업가치로 주식을 추가 발행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벤처대출 

시장이 점차 회복하면서 테크 부문 초기 스타트업들이 장기적으로 안정

적 성장을 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

미국 규제당국은 2021년에 이미 SVB의 수익 구조에서 경고음을 들었

으나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12 SVB 파산 후 이는 사실상 규제 실패라

는 비난이 확산된 이유다. 그 배경에는 2018년 통과된 도드-프랭크 법

Dodd-Frank Act 수정안이 있다.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2010년 시행

된 도드-프랭크 법이 2018년에 완화되면서, 자본 확충 의무를 지닌 은

행의 자산 규모가 1,000억~2,500억 달러 범위로 상향됐다.13 일각에서

는 이러한 규제 완화에 SVB 경영진의 안일함이 더해져 SVB 파산 사태

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왔다.14 이에 따라 자본시장에서는 은행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15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벤처

대출 시장이 냉각될 수 있다.

하지만 벤처대출 시장의 붕괴와 반등은 역으로 금융기관들이 시장점유율

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리스크가 증대한 만큼 

신중한 움직임이 필요하다. 대출자에게 더 많은 담보를 요구해 미리 정해진 

낮은 가격으로 지분을 인수하는 등의 방식으로 리스크 요인을 줄여야 한다.

그럼에도 벤처대출 시장은 테크 스타트업 생태계에 또 다른 자본 경로

를 열어줄 수 있다. 대출기관에게는 위험성이 낮은 새로운 수익 기회로, 

대출자인 스타트업들에게는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로 작용할 수 있다. 기존 VC의 대체재로서 벤처대

출은 스타트업들이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

로 전략적 합작벤처, 산학 협력, 산업 컨소시엄, ID 랩ideation lab 및 여타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파일럿 및 프로토타입 프

로젝트에 대출기관들이 500만~800만 달러 정도의 소규모 대출을 해주

는 방식으로 스타트업들의 혁신을 지원할 수 있다.

최근 지속가능 테크(ESG 소프트웨어 및 애널리틱스, 애그테크 등)와 생

성형인공지능generative AI, 대규모언어모델LLM 등 새로운 분야에서 스타

트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 스타트업들은 혁신 솔루션으로 고객 가

치를 창출하기 위해 지속적인 자본 투자가 필요한데, 벤처대출이 VC나 

사모펀드를 대체하는 유용한 자본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

2024년 벤처대출 시장이 회복기를 거치는 동안 테크 스타트업들은 자

본조달 전략을 신중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회복이 완료되면 스

타트업들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판을 더욱 수월하게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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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D는 무선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 제한적 커넥티비티를 

제공하는 기술로, 고속 저지연 커넥티비티를 제공하는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와 경쟁하는 서비스가 아니다. 무선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오히려 

위성 사업자와의 협업이나 계약을 통해 무선 네트워크가 닿지 않는 지

역에서 문자나 음성 서비스를 제공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D2D 상용화, 성공 가능성은?

소비자, 기업,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위성 기반 글로벌 통신 서

비스는 이미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긴급 재난 및 구호 통신, 단순한 문

자 메시지, IoT 모니터링 등은 이미 실현됐다. 최근 시작된 긴급 재난 

및 구호 통신 덕분에 자동차 사고나 자연재해 발생 시 소중한 목숨을 구

할 수 있었다.2 

이 외에도 D2D 상용화를 위해 자본 투자, 위성 발사, 반도체 개발, 규

제 프레임워크 구축, 무선 네트워크 사업자와의 협의 등이 활발히 이뤄

지고 있다. D2D 시장 규모가 10년 내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매

우 낙관적 전망도 있는 반면, 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해 충분한 수익 기

회가 창출되려면 아직 멀었다는 비관론도 있다.3 하지만 D2D 기술 덕

분에 글로벌 위성통신 시장의 규모가 대폭 확대될 기회가 열렸다는 사

실은 반박할 수 없다.

D2D 본격 상용화...위성·반도체·통신 산업에

새로운 매출원 창출

기기 직접 연결direct-to-device, D2D 위성통신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위성·

반도체·통신 산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특별한 장비 없이 스마트폰이나 사물인터넷IoT 기기 등 모바일 기기만

으로도 지구상 어디에서든 통신이 가능해지면 어떻게 될까? 위성 및 모

바일 네트워크 사업자, 스마트폰 제조사, 반도체 기업, 글로벌 규제당국

들이 이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딜로이트는 2024년 위성 연결 스

마트폰 판매량이 2억 개를 넘고, 이들 스마트폰에는 총합 약 20억 달러

에 달하는 특수 반도체칩이 탑재될 것으로 전망한다.1 또한 위성 제작과 

발사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2024년 D2D 시장 규모가 30억 달러를 넘

을 것으로 예상한다.

David Jarvis 딜로이트 TMT 센터 Senior Research Manager 외 3인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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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기로 위성을 통해 음성통화를 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다. 이

리듐 커뮤니케이션즈Iridium Communications는 1999년에 첫 위성 기반 음성

통화에 성공했고, 2022년 말 기준 상업용 음성 및 데이터 가입자 수가 

40만 명에 달했다.4 하지만 위성 수화기는 가격은 비싼데 오늘날 소비자

들이 들고 다니는 50억 개의 스마트폰과 외관과 기능이 별반 다르지 않

다. D2D로 인한 혁신 덕분에 위성을 기반으로 기존 스마트폰과 직접 통

신할 수 있고,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특수 반

도체칩을 탑재해 위성 통신 기능이 추가된 모델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위성통신은 생태계 내 모든 플레이어들에게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다. 

첫째,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위성통신이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최신 모

델로 바꾸게 하는 매력적인 사양으로 작용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

이라 기대하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 출하량이 저조한 만큼 관련 업계는 

시장점유율 경쟁이 치열하다. 2023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11억

5,000만 대로 2015~2018년 연평균치인 14억~15억 대에 못 미쳤을 것

으로 추정된다.5 둘째, 무선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가입자 수 증대와 부

가서비스에 의한 새로운 수익원을 모색하고 있는데, 막대한 비용을 들

여 육상 인프라를 신설하지 않으면 지리적 서비스 범위를 넓히기 어렵

다. 셋째, 위성 사업자들은 글로벌 통신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해, 고객

과 투자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D2D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는 소비자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추정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95%가 

무선 광대역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6 나머지 약 4억 명의 인구는 무

선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성 기반 무선 서비스의 혜택

을 입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인구 상당수는 수화기나 서비스를 구입

할 여력이 없는 실정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보다 훨씬 중요한 소비자층

은 전 세계 56억 명의 무선통신 가입자들이다.7 위성과 지상 무선 네트

워크를 결합하면 서비스 갭을 없애고 지리적 서비스 범위와 함께 서비

스 인구를 극대화할 수 있다. 기존 무선통신 가입자들 중 소수만이 위

성통신 부가 서비스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D2D 시장은 급성장할 가능

성이 있다.

소비 시장 외 기업 및 정부 서비스도 중요한 시장 요인이다. 공공 안전 

및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 서비스에서 D2D 기술이 특히 빛을 발한다. 또

한 간헐적 통신과 제한적 양의 데이터 전송만 가능해도 무방한 IoT 애

플리케이션 분야에도 D2D가 제격이다. 특히 헬스케어, 산업, 운송 부

문에서 활용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글로벌스타Globalstar와 이리듐 모두 

2023년 2분기 상업용 IoT 가입자 수가 늘었다.8 D2D 기술이 한층 발

전하면 양방향 소통의 범위가 확대되고 커넥티드 기기의 증가 속도도 

가속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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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D 업계의 대표주자

D2D 시장에 뛰어든 기업들은 적지 않지만 각각 접근법과 기술이 조금

씩 다르다. 어떤 기업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기업도 있는 반면 자체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는 기업도 있고, 기술 개발에 있어 공개적 방식

을 택하는 기업도 있는 반면 철저히 기밀로 진행하는 기업도 있다. D2D 

업계의 대표주자들은 다음과 같다.

•	 애플Apple&글로벌스타Globalstar 애플은 글로벌스타에 4억5,000만 달

러를 투자해, 지상 기지국을 업그레이드하고, 차세대 위성을 개발하

고, 아이폰14/15 사용자들에게 긴급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글

로벌스타 저궤도low Earth orbit, LEO 군집위성 역량의 85%를 확보했다.9 

현재 14개국 7억4,000만 명의 아이폰14/15 사용자는 ‘위성 기반 긴

급 SOS’Emergency SOS via satellite 기능을 활용해 와이파이나 무선 서비스 

접속이 불가한 야외에서 유사시 긴급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다.10 또한 

애플은 AAA와 제휴해 외진 지역에서 AAA의 긴급 출동 차량 서비스

를 받을 수 있는 ‘로드사이드 어시스턴스’Roadside Assistance 서비스를 아

이폰14/15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11 긴급 SOS와 로드사이드 

어시스턴스 모두 아이폰 구매 후 2년간 무료로 제공된다.

•	 스페이스XSpaceX& T모바일T-Mobile   T모바일은 미국 가입자들에 

게 스타링크Starlink의 LEO 군집위성 기반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음성과 데이터로도 위성 서비스를 확대

할 계획이다.12 T모바일과 스페이스X는 2024년 말까지 위성 기

반 문자 서비스를 100% 전 세계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

다.13 이를 위해 보다 첨단화된 안테나를 탑재한 스타링크의 2세

대 위성이 동원될 예정이다.14 스타링크의 2세대 위성은 2023년 

초부터 발사가 시작됐다. 스페이스X는 스위스 솔트Salt 및 뉴질랜

드 One NZ 등 통신사들과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5 

•	 링크 글로벌Lynk Global  미국 벤처기업 링크 글로벌은 D2D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체 군집위성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발사

한 LEO 위성은 3개뿐이지만, 2025년까지 1,000개를 발사한 후 

이후 수천 개를 추가로 발사한다는 계획이다.16 링크는 자사의 위

성 시스템은 특수 반도체칩을 탑재하지 않아도 모든 휴대폰과 통

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17 링크는 팔라우 내셔널 커

뮤니케이션 코퍼레이션PNCC과 처음으로 테스트 서비스를 진행한 

후,18 현재 40여개국에서 무선 네트워크 사업자들과 직접 협업하

고 있다. 

•	 AST 스페이스모바일AST SpaceMobile  AST는 군집위성 구축 초기 

단계로, 2022년 말 세계 최대 상업용 안테나를 탑재한 테스트용 

LEO 위성을 배치했으며19 양방향 테스트 콜도 시연했다.20 1차 

군집위성 발사는 2024년 예정이며, 글로벌 서비스가 가능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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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개 위성을 발사해야 한다.21 AST는 현재 AT&T의 무선 주파

수 일부를 이용하고 있으며,22 스페인 텔레포니카Telefónica, 영국 보

다폰Vodafone, 일본 라쿠텐Rakuten 등 무선 네트워크 사업자들과도 

협업하고 있다.23 

•	 미디어텍MedisTek&불릿Bullitt  대만 미디어텍은 안드로이드 기기에 

탑재할 수 있는 정지궤도GEO 위성 호환 반도체칩셋MediaTec MT6825

을 개발했다.24 내구성을 강화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안드로

이드 또는 iOS 기기에 연결할 수 있는 독립형 주변기기에 반도

체칩을 탑재하면, 영국 스마트폰 제조사 불릿의 ‘불릿 위성 커넥

트’Bullitt Satellite Connect 플랫폼에 연결할 수 있다.25 해당 서비스는 

인말새트Inmarsat 및 에코스타EchoStar 등 GEO 기반 위성을 활용하

기 때문에, 저궤도 위성 기반 서비스보다 메시지 송수신이 더 오

래 걸리지만, 스마트폰의 위치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26 서비스 요금은 메시지 개수에 따라 월 5~25 달러 수

준이다.

•	 화웨이Huawei&차이나 텔레콤China Telecom   화웨이의 플래그십 스

마트폰인 메이트50Mate 50 시리즈에는 중국 베이더우 위성항법시

스템BeiDou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을 기반으로 긴급 구조 문자를 보

낼 수 있는 기능이 탑재돼 있다.27 최신 모델인 메이트60 프로에

는 티옌퉁-1Tientong-1 GEO 위성 기반 통화 및 메시지 전송 기능

이 있다.28 중국은 향후 수년 내 LEO 군집위성 1~2개를 추가해 

D2D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29 

결론: D2D 기술 가치는 이미 입증...시장 형성 속도가 관건

D2D 시장은 초기 단계이지만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활발히 진출하며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현 기술이 개발됐고 열기가 뜨겁

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D2D 시장은 다음과 같은 과

제를 안고 있다.

•	 경제적 과제  D2D 서비스는 쏟아져 나오지만 수요도 이에 걸맞

는 성장세를 보여줄 것인가? 소비자들이 해당 서비스에 기꺼이 

요금을 지불할 것인가? 그렇다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요금

제(가입, 건별 등)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군집위성 발사, 운영, 

관리에 필요한 자본조달이 지속될 것인가? D2D용 반도체와 기

기 수요도 동반 급증할 수 있을 것인가?

•	 기술적 과제  대규모 군집위성은 그 자체로 이미 붐비는 궤도 환

경에서 발사 및 운영하는 데 여러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 더구나 

이를 기반으로 한 D2D 서비스는 또 다른 기술적 장애물을 넘어

야 한다. 우선 주파수 사용을 조율하고 사업자간 충돌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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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는 것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30 또한 사이버보안과 

상호운용성 등 사안에 대한 글로벌 표준도 필요하다. 세계 이동

통신 표준화 기술협력기구3GPP가 제시한 글로벌 5G 네트워크에

서 위성의 역할에 대한 표준이 시작점이 될 수 있다.31 주류 기술

적 방식은 무엇이 될 것인가라는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스마트폰

에 탑재된 반도체칩이 위성통신을 강화할 수도 있고, 위성이 엣

지 네트워크network-on-the-edge 아키텍처로 증강된 우주 기반 기지

국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찌됐건 D2D의 잠재력을 완

전히 실현하려면 위성과 스마트폰 기술 모두 한층 발전해야 한다.

•	 규제 수립 과제  현재 D2D 시장을 위한 규제는 거의 없는 실정이

다. 따라서 위성 및 무선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각국의 적절한 규

제당국과 협력하면서 주파수 배분, 궤도 배치, 위성 서비스 허가 

등의 사안에 대한 규제 확립에 앞장서야 한다. 미국에서는 연방

통신위원회FCC가 위성-무선 네트워크 사업자간 협업을 용이하게 

하는 규제 환경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에는 위성 사업자들이 무선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관리하는 주파수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32 

공기와 같은 통신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상이한 시장을 결합하는 것은 분

명 큰 과제이지만 그만큼 값진 가치 창출의 기회이기도 하다. 통신 접근

이 불가한 인구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안전과 긴급대응을 

개선하고, IoT 애플리케이션을 확대하며, 글로벌 통신 인프라의 회복력

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등 수많은 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 D2D의 가치

는 이렇듯 이미 증명됐다. 이제 위성-육상 네트워크의 결합을 완전히 

실현해서 대규모로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과 소비자 행태

가 얼마나 빨리 등장하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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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는 2024년 선진국 고정 광대역 네트워크에서 가장 많이 사용

되는 애플리케이션의 90% 이상이 2023년 벤더 권장 수치에 부합하는 

비트 전송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애플리케이

션은 오디오·비디오 스트리밍, 화상통화, 온라인 게임, 주택 보안 시스

템 등인데, 대부분 웹사이트에 최저 권장 광대역 비트 전송률이 나와 있

다. 이들 애플리케이션의 80%는 2023~2025년 권장 수치를 상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압축 기술이 발전하면서 오히려 일부 애

플리케이션은 권장 전송률을 하향 조정할 수도 있다.2 지금까지 압축 

알고리즘은 통상 10년에 한번씩 업그레이드됐다. 1995년 MPEG-2, 

2005년 AVC, 2015년 HEVC가 등장한 식이다. 차세대 압축 알고리즘

은 인공지능AI으로 증강된 형태로, 비트 전송률을 높이지 않아도 비디

오 품질을 높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 비트 전송률(bitrate)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거나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데이터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로, 보통 초당 비트(bps)로 측정한다. 오디오와 비디오 스트리밍은 비트 전송률에 따라 사운드나 

이미지의 품질이 달라진다.

단기적으로 상당수 가정에서 피크 시간대 고정 광대역 사용량이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다. 소비자들이 더 빠른 인터넷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

이다. 대신 이들은 신뢰할 수 있는 연결성, 미디어 콘텐츠와의 결합 상

품, 실내 연결 범위, 요금제 등 요인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으로 예상된

다. 다만 일부 가구는 사업자들이 가입자 유지를 위해 제공하는 더 빠른 

광대역 인터넷,

이제 속도 아닌 연결성과 서비스가 관건

광대역 인터넷 시장의 경쟁우위 요인이 변하고 있다. 초고속을 향한 레

이스는 이제 끝났고, 소비자들은 다양하고도 더 높은 차원의 서비스를 요

구하고 있다.

고정 광대역 사업자들의 영원한 숙제는 속도였다. 고객들은 항상 더 빠

른 초고속 인터넷을 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첨단기술과 소비자 행태

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러한 추세가 둔화되거나 아예 중단되고 있다.1  

최근 영국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현재 인터넷 속도에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76%에 달했다. 비디오 스트리밍이 확산되면서 광대역 수요가 

급증했으나, 이제 그 효과도 사라지고 있다. 

Paul Lee 딜로이트 영국 Partner 외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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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패키지를 선택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일부 가입자들은 신뢰성

과 지연성이 개선된 광가입자망*을 선호할 수도 있다. 물론 실제 필요와 

상관없이 항상 최고 요금제를 선택하는 소비자도 적지 않다.3 

* 광가입자망(fiber to the home, FTTH)은 광케이블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의 중앙 서버로부터 

가구나 사옥 옥내에까지 광대역 인터넷을 직접 연결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최종사용자에게 초고속 인

터넷을 가장 빨리 전달하는 최첨단 방식으로 통한다.

이제 더 빠른 인터넷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일부 요인밖에 되지 못한다

는 의미다. 이러한 변화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우선 전 세계적으로 

최저 인터넷 속도를 의무화해 디지털 격차를 줄이려는 정부 인센티브

와 규제가 마련되고 있다. 최저 다운로드 속도 범위는 초당 10메가비트

Mbps부터 1기가비트gigabit까지 넓은데, 사업자들은 인센티브를 받거나 

규제에 부합하기 위해 이 정도 수준에 맞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4 

둘째, 시장의 경쟁 압력 때문에 초고속은 인터넷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기능으로 간주되고 있다. 셋째,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투자

는 20년 이상을 바라보고 이뤄지기 때문에, 미래 기술 발전에 대비한 인

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기술이 발전함에 따

라 더 빠른 속도는 물론이고 신뢰성, 지속가능성, 서비스 제공 용이성, 

운영 비용 절감, 지연 감축 등의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소

비자들은 2025년까지 현재 광대역 서비스에 만족하겠지만, 광대역 사

업자들은 동축 케이블 인프라에 기반한 가입제 서비스에서 DOCSIS* 

표준 규격을 따른 광동축혼합망HFC*으로 옮겨갈 것이다.

* DOCSIS(Data Over Cable Service Interface Specification 4.0)는 기존 케이블 TV 시스템으로 고속 

데이터 전송을 가능케 한 국제 통신 표준이다. 이를 통해 케이블 TV 사업자들이 동축 케이블 인프라

를 새로 구축하지 않고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 광동축혼합망(hybrid fiber coaxial, HFC)은 광전송로와 동축 구리선을 혼합한 유선 전송망으로, 케

이블 사업자의 전송장비에서 옥내 주변까지만 광케이블로 신호를 전달한 후 옥내로는 동축 케이블로 

바꿔 전달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한편 가구당 광대역 수요를 파악하려면 가족 구성원 변화 추세를 주시

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에서 가족 구성원 수는 장기적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2022년 기준 평균 가족 구성원 수는 2.1명이

었고, 전체 가구의 3/4 이상이 무자녀 가정이었다. 부모와 자녀 2~3명

이 함께 사는 가정은 광대역 수요가 높겠지만,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가

정은 전체의 5%도 되지 않았으며,5 1인 또는 2인 가구 비율이 압도적이

었다.6 2025년에는 성인 1인으로 구성된 가구가 가장 흔한 형태가 될 것

으로 예상된다.7 미국도 비슷한 추세다. 2022년 평균 가족 구성원 수는 

2.5명이었고,8 이 외 나머지 3,790만 가구의 평균 구성원 수는 이보다도 

낮은 1.25명이었다. 전체 가구의 29%가 1인 가구라는 의미다. 1인 가구 

비율이 13%에 불과했던 1960년과 비교하면 큰 변화다.9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24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애플리케이

션을 피크타임에 접속하고 오버헤드*를 감안한다 해도 비트 전송률이 

100Mbps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10 연결 잘 되는 100Mbps 전송률이

면 고해상도HD 비디오 스트리밍 두 종류를 TV로 보기에 충분하다.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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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음악 스트리밍을 듣고 있다면, 가장 인기 있는 

고품질 스트리밍 하나당 1Mbps 미만의 전송률만 추가하면 된다.11  또 

PC나 콘솔로 온라인 멀티플레이어 비디오 게임을 즐긴다면 한 게임

당 5~10Mbps의 비트 전송률로도 충분하다.12 화상통화는 다운스트림

downstream, 서버→고객 데이터 흐름과 업스트림upstream, 고객→서버 데이터 흐름에 최

대 4Mbps가 필요하다.13 예를 들어, 줌Zoom 회의에 갤러리 모드로 50명

이 참석했을 때 다운스트림에 최대 4Mbps가 필요하다. 보안 카메라 등 

여타 애플리케이션이 있더라도 통상 기기당 1~3Mbps면 충분하다.14

* 오버헤드(overhead)는 데이터 관리 및 전송 시 실제 전송되는 콘텐츠나 데이터의 양보다 추가로 필

요한 데이터 또는 리소스를 뜻한다.

이례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한 가구에 인플루언서 4명이 있을 경우, 3명

이 4K 비디오를 동시에 업로드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이 콘텐츠를 다운로

드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300Mbps 이상의 비트 전송률이 필요하다 

(그림 1). 하지만 대부분 시장에서 이러한 유형의 가구는 1%도 되지 않

는다.15 자녀 없이 성인 1, 2인으로만 구성된 가구가 2024년부터 중기적

으로 가장 중요한 고객이 될 것이다.

그림 1
가구 구성원과 직업군에 따른 인터넷 피크타임 수요 가정치

단위: Mbps

출처: 딜로이트 분석

40
19

49

316

싱글
(1인 가구)

오버헤드  9.0

비디오 스트리밍(4K)         25

온라인 비디오 게임(HD)          5

1:1 화상통화(HD)          2.6

오버헤드 5

비디오 스트리밍(HD)         5

비디오 스트리밍(HD)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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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화상통화(HD)              2

오버헤드 11.3

온라인 클라우드 비디오 게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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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비디오 게임(HD)              5

그룹 화상통화(HD)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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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커플
(2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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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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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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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OD: 최상의 비트 전송률은 여전히 5Mbps

대부분 선진국 가정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은 

2024년에도 주문형 비디오VOD가 될 전망이다. 대부분 선진국 시장에

서 전체 가구의 약 3/4이 VOD에 가입했고,16 시청 시간은 하루 수 시간

에 달한다. 가장 일반적인 VOD 유형은 비디오 공유 플랫폼, 가입형 주

문형 비디오SVOD, 방송국 VODBVOD 등이다. 영국의 경우 소비자 73%

가 SVOD에 가입했다. 또한 영국 소비자는 SVOD 및 광고형 VOD를 

매일 39분, 비디오 공유 플랫폼을 50분, BVOD를 포함한 정규방송을 

157분 시청했다. 따라서 VOD가 가정용 네트워크 트래픽의 절반 이상

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17 

현재 가정에서 VOD를 HD TV로 시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므로, 이를 감

안할 때 2024년 가장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VOD 비트 전송률은 5Mbps 이

하가 될 것이다.18 4K TV로 시청한다면 권고 비트 전송률은 15~25Mbps

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19 4K TV로 시청하는 스포츠 스트리밍의 경우 고도

의 압축 과정이 없을 경우 30Mbps 이상의 전송률이 예상된다.20  스마트폰

이나 PC, 태블릿 등 더 작은 화면으로 시청하는 경우 해상도에 따라 다르

겠지만 일반적으로 더 낮은 비트 전송률이 필요할 것이다.

지난 12년간 압축 기술이 발전하면서 VOD 스트리밍에 필요한 비트 전

송률이 계속 하락했으며,21 향후 5년도 압축 기술이 상당히 발전할 것으

로 예상된다.

또한 VOD 플랫폼들이 2024년 권고 비트 전송률을 상향할 이유도 많지 

않다. 소비자가 차이를 알아볼 수 있다면 고품질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

해 비트 전송률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소비자들은 중기적으로 현

재 HD 화질에 만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HD와 4K 차이가 현재 소비자

에게 거의 무의미한 이유는 VOD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광디스크의 사

례를 보면 알 수 있다. HD 광디스크의 비트 전송률은 최대 40Mbps이고 

4K 광디스크는 최대 128Mbps이다.22 HD 광디스크 전송률이 4K 스트리

밍의 두 배에 달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비트 전송률로 따지자면 블루

레이Blu-ray HD 디스크가 4K 스트리밍보다 화면 품질이 높다는 뜻이다.

딜로이트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소비자들이 대거 HD에서 4K로 옮

겨가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 첫째, 대다수 소비자들은 육안으로 둘 사

이의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4K를 위해 추가 요금을 지불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23 둘째,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제작된 일부 

인기 있는 라이브러리 콘텐츠는 HD로만 제공된다. 마지막으로 선진국 

가정에 있는 TV는 대부분 HD이다. 2019년 전 세계에서 판매된 TV 중 

HD가 52%를 차지했기 때문에,24 4K TV로 대거 전환되기까지는 몇 년

이 더 걸릴 것이다.25 미국에서도 2021년에서야 1대 이상의 4K TV를 보

유하고 있다고 답한 가정이 절반을 넘었다.26  

일부 가정에서는 실제 평균 VOD 비트 전송률이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

다. 우선 VOD 플랫폼들이 지속적으로 콘텐츠 암호화를 최적화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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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넷플릭스Netflix의 경우 일부 콘텐츠의 4K 비트 전송률을 1.8Mbps

까지 낮췄다.27 게다가 4K 서비스를 이용하던 일부 가정은 지출을 줄이

기 위해 HD로 다운그레이드할 수도 있다. 2023년 11월 기준 디즈니

+Disney+의 4K 콘텐츠는 일부 시장에서 프리미엄 요금제로만 시청할 수 

있다.28 마지막으로 VOD 플랫폼들이 2024년 아이디 공유 단속을 더욱 

강화하면서, 일부 가정에서 스트리밍 콘텐츠 소비가 줄어 광대역 수요

도 줄어들 수 있다.

본고는 TV로 시청하는 스트리밍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가상현실VR

이나 증강현실AR 글래스로 스트리밍을 소비하려면 더 높은 비트 전송률

이 필요하다. 홀로그래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2024~2025년 중 VR/

AR 시장이 눈에 띄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2024년 활성 

설치 기기active installed base, AIB가 TV의 경우 수 십억 대에 달해, VR 기

기(100만~400만 대)나 AR 헤드셋(수 십만 대)에 비해 훨씬 많을 것으

로 예상된다. 따라서 광대역 인터넷 속도가 대폭 빨라질 필요가 없다.29 

2. 오디오: 대부분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비트 전송률 1Mbps 미만

2024년 첫 출시 이후 16주년을 맞은 뮤직 스트리밍은 소비자층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올해 16세가 된 소비자들은 평생 뮤직 스트리밍을 들을 

수 있었던 셈이다.30 이 과정에서 뮤직 스트리밍은 점차 서비스를 고음질

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2024년 고음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뮤직 

스트리밍의 비트 전송률 중간값이 약 300Kbps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31 

타이달Tidal의 마스터Master처럼 비트 전송률이 최대 10Mbps에 달하는 초

고음질 서비스도 늘어나겠지만,32 이에 대한 수요는 일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더 높은 가격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고, 대부분 블

루투스 기기가 1Mbps를 넘는 비트 전송률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33 

팟캐스트와 라디오 등 음성 오디오의 비트 전송률은 0.5Mbps를 밑돌 것

으로 예상된다.34 팟캐스트의 경우 약 100Kbps~150kbit/s 수준이다.35

 

3. 콘솔 및 PC 비디오 게임: 비트 전송률 대부분 10Mbps 미만

2024년 데이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게임 형태는 콘솔과 PC 비디오 

게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인기 있는 애플리케이션에서 게임 콘텐

츠를 미리 다운로드 받는 온라인 게임의 경우 5~10Mbps의 비트 전송

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36 클라우드 게임은 최대 45Mbps의 전송

률이 필요하지만, 2024년 월 1회 이상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

는 가구는 5%도 되지 않을 정도로 틈새 시장에 속한다.37 

간헐적 파일 다운로드에도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지만, 백그라운드 모드

나 트래픽이 많지 않은 시간을 활용해도 충분하다. 온라인 게임 플레이

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운스트림/업스트림 속도와 네트워크 지

연을 측정하는 핑Packet Internet Groper, ping 수준이다.

콘솔과 PC 게임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지만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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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다. 최신 PC 및 콘솔 게임을 지원

하는 설치 기기는 수 억대에 불과하지만 스마트폰은 50억 대에 달한

다.38 세부적으로 2022년 초 소니Sony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콘솔은 약 

5,000만 대가 판매됐으며,39 2023년 7월 소니는 4,000만 대가 판매됐

다고 발표했다.40 게임용 PC의 설치 기기는 2024년 1억~4억 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에는 4,500만 대가 판매된 것으로 추정

된다.41 2024년에는 판매된 콘솔과 PC 중 약 1/3이 매일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42 이와 비교해 스마트폰은 90% 이상, 스마트TV는 80%가 매

일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43 

향후 비디오 이미지를 소비자의 스크린으로 원격 스트리밍하는 클라우

드 게임이 확산될 수도 있다.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는 데이터센터로부

터 게임 비디오를 플레이어의 스크린으로 전송해, 콘솔이나 PC 없이도 

고품질 게임을 할 수 있다. HD 게임에는 6~25Mbps,44 4K 게임에는 최

대 45Mbps의 비트 전송률이 필요하다.45 정확히 필요한 비트 전송률은 

초당 프레임을 측정하는 프레임 속도와 컬러레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4. 화상통화: 비트전송률 5Mbps 미만이면 충분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은 화상통화다. 선진국 

인구 중 60%가 일을 하고 있으며, 이들 중 약 절반이 업무 때문에 집에

서 가끔 또는 종종 화상통화를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46 

HD 화상통화의 경우 그룹통화는 4Mbps, 1:1 통화는 이보다 낮은 비

트 전송률이 필요하다.47 표준 해상도 화상통화에 필요한 비트 전송률은 

1~2Mbps 수준이다. 화상통화는 특정 시간대가 없지만, 업무용 통화는 

낮 시간대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가족의 규모와 구성원의 연령대 및 계

절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타 애플리케이션과 광대역 사용 시간이 겹치

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화상통화라 해도 비디오를 꺼두고 음성통화만

을 하는 경우 필요한 비트 전송률은 0.1Mbps도 되지 않는다.48 

다만 일부의 경우 업링크uplink, 단말기→기지국 신호 전송 속도가 문제가 될 수 있

다. 광대역 연결은 통상 다운스트림 연결에 치우쳐져 있어, 대부분 광대

역은 다운링크downlink, 기지국→단말기 신호 전송에 배치돼 있다.49 과거 수년 동

안 가정용 인터넷은 업링크가 필요한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배치가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화상통화가 등장하면서 트래픽이 많은 시

간대에는 5Mbps의 업링크 속도로는 연결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

또 일부의 경우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신호가 사용자 기기로 스트리밍 

될 수도 있다. 보안상의 이유 때문일 수도 있고, 신 클라이언트*나 네트

워크 기반 기기를 사용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오

피스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필요한 전송률은 최고 2Mbps 가량이다.50 

* 신 클라이언트(thin client)는 네트워크 연결에 기반해 데이터 처리를 원격 서버에 의존하는 PC 대

체 컴퓨터를 뜻한다. 하드디스크 없이 네트워크 접속장치 기능만 갖춘 윈도우 기반 단말기를 원격 서

버에 연결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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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마트홈: 비트 전송률 기기당 5Mbps 미만

커넥티비티가 개선되면서 네트워크 연결 보안 카메라가 보편화됐다. 카

메라 생산량이 크게 늘어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자 보안 기기 가격이 하

락한 덕분이다. 다만 스마트 카메라는 상대적으로 틈새 시장으로 남아 

있다. 딜로이트 서베이에 따르면, 1개 이상의 보안 카메라를 설치한 가

정이 약 25%로 집계됐고, 이를 통해 촬영한 영상은 중앙 서버에 업로드

되는 대신 엣지에 저장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51 

HD 보안 카메라 한 대당 필요한 업스트림 비트 전송률은 최대 4Mbps

지만,52 보통 2Mbps가 권고 수준이다.53 일부 모델의 경우 움직임이 감

지되면 비트 전송률이 올라가기도 한다.

결론: 더 빠른 인터넷 대신 신뢰성과 합리적 요금을 원하는 소비자 심리

를 파악하라

2010년대 정규 방송, 디지털 비디오 리코더, DVD로부터 온라인 비디

오로 전환이 이뤄진 후 수년간 광대역 수요가 폭발했다. 하지만 과거의 

수요는 미래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되지 못한다. 커넥티비티

는 이미 충분한 수준에 도달했을 수 있다.

변화는 유한하다. 수십년이 걸리는 변화도 있지만, 단 몇 년 만에 끝나

는 변화도 있다. 최근 수년간 VOD 도입 속도가 둔화되고 광대역 수요

를 새로이 촉발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나 기기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

문에, 가정용 광대역 수요는 약 100Mbps 수준에서 자연스러운 고점에 

도달하고 있을 수 있다.

더 빠른 광대역에 대한 수요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는 월간 전송

되는 기가바이트의 증가율을 보면 알 수 있다(그림 2).

그림 2
영국 가정용 고정 광대역 평균 사용량 연간 증감율

출처: Ofcom,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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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여파는 다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일부 지역에서 통신

사들이 속도 경쟁에서 벗어나 연결의 신뢰성 등 다른 기능에 주력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 속도에 따른 티어tier, 등급 요금제도 변화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최저 요금 티어로 200Mbps를 이용할 수 있다면 대부분 가입

자들은 최저 티어를 택할 것이다. 반면 50Mbps가 최저 요금 티어라면 

가입자들은 중간 티어를 택할 수 있다.

둘째, 애플리케이션마다 업타임uptime, 가동시간이 상이하므로, 가정용 인

터넷은 광동축혼합망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수 있다. 셋째, 

비트 전송률 필요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면, 4G/5G 고정 무선 접속FWA

등 여타 네트워크 기술이 유용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미국 시장에서 

FWA 네트워크가 24Mbps의 전송률을 기록하며 다섯 번째 빠른 네트

워크로 기록됐다.54 

기술과 소비자 행태 변화가 단기적으로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일부 시

장에서 광대역 수요 급증세는 종식되고 있거나 적어도 휴지기에 들어

간 것으로 보인다. 광대역 수요를 이끌었던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을 

위한 인터넷 속도가 지금보다 더 빨라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

들이 더 빠른 인터넷을 원치 않는다면, 초고속이라는 장점은 더 이상 의

미있는 차별점이 될 수 없다.

동축 케이블과 3G 무선통신이 사라진다...

탄력 받은 통신 산업의 탄소 감축 노력

통신사들은 여러 방식으로 탄소발자국을 줄일 수 있다. 동축 케이블과 3

세대3G 무선 네트워크를 폐쇄하거나, 업무용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거나, 

5G 네트워크의 탄소발자국을 줄이려는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딜로이트는 전 세계 통신사들이 2024년과 2025년 각각 연간 1,200만 

톤의 온실가스 이산화탄소환산량CO2e을 감축해 탄소발자국을 2% 줄일 

것으로 예상한다.1 사실 전 세계 지역의 95%를 연결하면서 글로벌 탄소

배출량의 약 1.6%만을 차지(2022년 글로벌 배출량 370억 톤 CO2e 중 

약 6억 톤)하는 통신산업을 탄소 배출의 주범으로 꼽기는 어렵다.2 그렇

다 해도 소비자와 직접 고객관계를 맺고 수익을 추구하는 상장회사들

이 주를 이루며,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면 규제 컴플라이언스도 개선하고 

가입자 수와 함께 매출도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신산업의 탄소발

자국은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Ben Stanton 딜로이트 TMT Insights Manager 외 5인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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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산업은 이미 수년간 탄소 절감을 위한 노력을 펼쳐왔다. 우선 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일부 통신사들은 이미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달성했으나, 상당수는 2025년까지 에너지 사용의 

절반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3 또 자연 냉각 방식을 이

용해 에너지 사용량을 30% 줄이는 등 데이터센터의 운영 효율성도 개

선하고 있다.4 소비자들의 휴대폰 교체 주기를 되도록 늘리도록 유인하

는 노력도 이뤄지고 있다.5 이와 함께 중고 휴대폰 시장 활성화 노력도 

펼쳐지고 있다. 2023년 기준 중고 휴대폰 시장 규모는 미화 500억 달

러에 달했다.6 

통신산업은 2024년부터 이 외에 다음의 네 가지 새로운 솔루션으로 탄

소발자국을 더욱 줄여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솔루션 1: 동축 케이블 폐쇄

동축 케이블을 폐쇄하면 탄소발자국을 줄임과 동시에 연간 수십억 달러

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유선전화를 사용했던 독자라면 정전 시에도 

전화 통화는 가능했던 때를 기억할 것이다. 그 이유는 전신 회사의 중

앙 기지국에서 각 가정으로 연결된 2선식 꼬임 동축 케이블이 음성 통

화를 위한 오디오 신호와 함께 48볼트의 직류도 전달해 전화기와 링거

ringer에 전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 케이블로 전환하거나 고

정무선접속을 사용하게 되면서 유선전화를 해지하는 가정이 늘면서, 디

지털 가입자망DSL으로 음성이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동축 케이블 

연결이 필요한 소비자 수가 수 십년간 줄었다. 광 케이블은 동축 케이블

보다 유지가 용이해 고객 서비스 요청건도 적을뿐 아니라 에너지도 최

대 80% 절감할 수 있다.7 

싱가포르는 이미 동축 케이블 네트워크 폐쇄 작업에 돌입했고, 2024년

부터 전 세계적으로 동축 케이블의 은퇴 수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된다. 아시아태평양 3개국(일본, 호주, 뉴질랜드)과 유럽 10개국(노르

웨이, 스웨덴, 스페인, 포르투갈, 에스토니아,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위스)이 동축 케이블 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8 2025년이면 몇몇 국가

가 동축 케이블을 완전히 폐쇄하고, 상당수는 25~50% 폐쇄를 완료할 

것으로 전망된다.9 

솔루션 2: 3G 무선 네트워크 폐쇄

3G 무선 네트워크 또한 사용자는 감소하는데 여전히 많은 전력이 소비

된다. 또 3G 주파수를 4G 또는 5G 주파수로 변환하는 리파밍refarming을 

통해 효율성을 대폭 개선하면서 탄소발자국도 크게 줄일 수 있다. 한 연

구에 따르면 3G 네트워크를 폐쇄하면 에너지 비용 15%를 절감할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10 

2001년에 등장한 3G는 대다수 지역에서 2012년 정점을 찍은 후 더 빠

른 속도와 우월한 효율성 및 전송률을 자랑하는 4G/5G로 서서히 대체

됐다.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3G 네트워크가 많이 사용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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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앙골라와 에티오피아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2023년 접속 시간의 

40%를 3G로 연결한 것으로 나타났다.11 하지만 3G 네트워크가 벌써 

몇 년 전에 폐쇄된 국가도 적지 않다. 대만은 2017~2018년에 걸쳐 3G 

네트워크를 전면 폐쇄했다. 지난 6년간 전 세계 22개국에서 58개 통신

사가 3G를 폐쇄했고(연 평균 4개국 10개 통신사), 2024년에는 6개국

에서 15개 통신사가, 2025년에는 10개국에서 26개 통신사가 3G를 폐

쇄할 것으로 전망된다.12 

솔루션 3: 업무용 차량의 전기차 전환

통신사들은 대규모 업무용 차량을 운영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속가능

성 노력을 펼치면 탄소발자국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업무용 차량은 일반 

경차보다 21배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업무용 차량은 전체 차량

의 20%에 불과하지만, 전체 차량 배출량의 60%를 차지한다.13 

통신사들은 수 십만 개의 기지국을 관리하고 수 백만 가구와 사무실에 연

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승용차, 트럭, 밴을 운영한다. 일

례로 한 영국 통신사가 보유한 업무용 차량은 3만3,000대에 달해 영국 기

업 중 2위를 기록했고, 자체 시설의 직접배출Scope 1 중 2/3 이상을 차지했

다.14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가 갈수록 확대되고 밴과 트럭 등 전기차 종류

도 다양해지는 만큼, 거리의 전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프랑스 통신사 오

랑쥬Orange는 2022년 말까지 3,000대를 전기차로 전환하고 2023년에는 첫 

수소 밴을 도입했으며, 2025년까지 전기차 수를 두 배를 늘릴 계획이다.15

솔루션 4: 5G 네트워크의 탄소발자국 감축

5G는 전력이 많이 소모되지만, 신기술을 활용하면 사용하지 않을 때 절

전 모드로 전환해 연간 수 기가와트시gwh의 전력을 아끼고 수 메가톤의 

CO2e를 줄일 수 있다.16 

우선 5G를 4G보다 우월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기술로 액티브 안테나 

active antenna unit, AAU를 꼽을 수 있다. 패시브 안테나passive antenna와 달리 

5G AAU는 빔포밍*과 MIMO*기술을 통해 속도와 역량, 주파수 효율

성은 대폭 끌어올리면서도 메가비트당 비용은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전

력 소비량도 그만큼 늘어난다.17 신호를 처리하는 베이스밴드 유닛base-

band unit, BBU과 무선신호를 송수신하는 원격무선 유닛remote radio unit, RRU

이 소비하는 전력은 4G와 5G간 대체로 큰 차이가 없다. 통신 성능과 전

력 소비량의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5G AAU로, 4.2kw의 전

력을 소비한다. 이는 4G 기지국 전력 소비량의 약 60%에 맞먹는 수준

이다.18 주파수가 늘어나면 전력 소비량도 그만큼 늘어 최대 20kw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수 십억 달러를 들여 대규모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신설하는 등 전력 공급원을 증강해야 한다.19 뿐만 아

니라 통신산업의 탄소발자국을 대폭 늘리는 결과가 된다.

*빔포밍(beamforming)은 안테나로 받은 신호(beam)를 특정 단말기(수신기기)에 집중시키는 것으로, 

5G 이동통신의 핵심 기술이다.

*다중입력 다중출력(multiple-input multiple-output)의 약자인 MIMO는 기지국과 단말기 양단에

서 복수의 안테나를 사용해 통신 성능을 강화한 스마트 안테나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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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는 완전 가동 시 수 백만 비트의 데이터를 수 천명의 사용자에게 전달해, 

킬로와트당 비트 전송률로 계산했을 때 4G보다 효율성이 90% 강화된다.20 

하지만 5G는 완전 가동하지 않을 때에도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

에 비용 부담이 막대하다. 1세대 5G 장비는 절전 모드(저전력 모드나 

초절전 모드 등)의 선택이 자유롭지 못했고 전력 소비를 유연하게 전환

하기가 힘들었다. 이로 인해 통신사들은 네트워크 사용률이 낮은 밤시

간대에는 5G 네트워크를 아예 차단하고 4G 네트워크만 사용토록 하는 

등 다소 극단적인 방법을 쓰기도 했다.21 

하지만 2024년부터는 보다 스마트한 솔루션이 등장할 전망이다. 전 세

계 5G 네트워크의 약 87%를 제공하는 삼성, 에릭슨, 노키아, 화웨이22 

등이 인공지능AI 알고리즘과 첨단 반도체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소비

량을 절감할 수 있는 5G RRU, BBU, AAU 등을 도입하고 있다.23 이

들 기업들은 2세대 5G 장비를 사용하면 1세대보다 에너지 소비량을 

20~50% 줄일 수 있으며,24 트래픽이 낮은 시간대에는 최대 94% 절감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5 통신 성능과 함께 전력 사용량도 그만큼 줄인 

사물인터넷IoT 특화 5G 네트워크도 등장했다. IoT 특화 네트워크의 경

우 4G 네트워크보다도 전력 소비량이 적다.26 

전반적으로 대부분 주요국에서 5G 네트워크는 이미 충분히 구축된 상

태이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환경발자국 절감만을 위해 구 세대 장비들

을 버리고 새 장비로 교체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5G 네트

워크를 구축할 지역에서는 첨단 장비가 도입될 것이고, 낡은 장비들도 

시간이 지나면 더욱 효율적인 장비들로 교체될 것이다.

역설적으로 2024~2025년 5G 네트워크의 환경발자국을 줄이는 가장 좋

은 방법은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5G의 배치를 가속화하는 것이다. 통

신 인프라 기업들이 더 많은 기지국과 안테나를 설치해 5G 네트워크를 

확장할수록 에너지 효율적 장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기 때문이다.

결론: 통신산업 탄소발자국 감축 노력, 가치사슬 전반으로 확대

통신뿐 아니라 케이블 TV와 인터넷을 연결하는 동축 케이블도 더욱 에

너지 효율적인 광 케이블로 교체할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가정용 

네트워크 연결을 패시브 광 케이블로 교체하면 약 9%의 전력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 

또한 5G 네트워크는 안테나 기술 중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지만, 항

상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미작동 시 전력을 차단하기가 가장 쉬운 구조

로 설계돼 있다. 5G 뉴 라디오5G New Radio, 5G NR 핵심 기술 덕분이다.28 

4G나 3G, 심지어 2G도 절전 모드 기술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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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 규모가 크지 않고 2G/3G 네트워크는 대부분 폐쇄된 만큼 주로 

4G의 에너지 절감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3G 폐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사물통신M2M과 스마트 미터 등 

IoT 통신에 여전히 2G 네트워크도 운영되고 있다.29 2G는 3G만큼 많

은 전력이 소비되지 않지만, 향후 10년에 걸쳐 폐쇄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는 2025년, 영국은 2033년을 폐쇄 완료 시점으로 제시했다.30

 

통신산업은 자체 시설의 직접배출Scope 1 및 사용하는 유틸리티의 간접

배출Scope 2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위에서 설명했듯, 업무용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거나 5G 절전 모드를 사용하고 동축 케이블과 

3G를 폐쇄하는 등 여러 방안이 있다. 하지만 업스트림 공급망 및 다운

스트림 가치사슬을 포함하는 기타 간접 가치사슬 배출Scope 3을 줄이는 

것은 더 어렵다. 통신산업의 Scope 3 주범은 휴대폰이다. 미국의 경우 

매년 판매되는 스마트폰의 75%가 통신사를 통해 판매된다. 그리고 스

마트폰 신제품 1개당 85kgCO2e의 탄소발자국을 남긴다.31 스마트폰이 

남기는 거의 모든 탄소발자국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므로, 스마트폰

의 탄소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생산부터 폐기까

지 전주기를 늘리는 것이다.32 

통신사들이 나설 수도 있지만,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고

객들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법이 필요

하다. 우선 고객들이 기존 스마트폰을 더 오랜 기간 사용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이를 위해 스마트폰 부품과 소프트웨어의 지원

이 5년간 유지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다.33 통신사들은 또한 

SIM만 교체하는 약정을 제시하거나 신제품 구매 지원금을 줄이는 방

식도 모색할 수 있다. 리퍼폰을 제시하거나, 수리 서비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보상판매를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의 폐기 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을 강화해, 전자폐기물을 늘리는 대신 재

활용하는 방식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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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스마트폰의 인증 건수가 연간 수십 조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

다. 장기적으로 스마트폰의 인증 기능은 더욱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

로 전망된다(그림 1).
생체인증 앱으로 무장한 스마트폰,

‘최고의 소비자 기기’ 입지 재차 증명

스마트폰이 온라인 계정 로그인, 온/오프라인 결제, 자동차 키 등 다양

한 인증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휴대하기 쉬운 사이즈, 강력한 성능, 네

트워크 연결성을 갖춘 스마트폰이 신뢰할 수 있는 인증 도구의 역할까

지 하면서, 단연 최고의 소비자 기기로서 입지를 다시 한번 다지고 있다.

스마트폰은 2024년 판매량이 12억6,000만 대1로 역대 고점인 15억

7,000만 대에 비하면 다소 저조하겠지만,2 여느 때보다 성공적인 한 해

를 보낼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 50억 명의 사용자들이 생태계를 형

성한 가운데, 믿을 수 있는 인증 수단이라는 점이 부각되며 가치가 더

욱 돋보이고 있다.

스마트폰의 인증 기능은 갈수록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웹사이트 접

속부터 온/오프라인 결제, 자동차 키 대체, 물리적 건물 출입증의 역할

까지 한다. 2024년에는 신원 인증 애플리케이션이 증가하면서 중기적

Paul Lee 딜로이트 영국 Partner 외 3인

04

그림 1
인증 수단으로서 스마트폰의 2024년 활용 전망과 장기적 잠재력

온라인 계정 접속
(이메일, 소셜미디어,

전자상거래)

자동차 키

항공기 탑승

주택 출입

항공 여행

애플리케이션
현재 인증수단으로서

스마트폰의 활용
글로벌 시장 잠재력

2023년 
1조3,000억 건의 

비밀번호가 
스마트폰으로 전송A

2024년에 판매되는 
자동차 6,000만 대 중 
과반수가 물리적 키를 
대체할 스마트폰 인증

기능을 제공C

최근 주요 항공사의
필수 서비스로 모바일

탑승권이 부상E

물리적 열쇠에 의존

종이 문서에 의존

2023년 전 세계 이메일
사용자 43억 명, 

전자상거래 고객 26억 명B

전 세계 사용 중인
자동차 15억 대D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기준 전 세계 항공기

탑승객 45억 명F

2022년 EU 가구 수
약 1억9,800만 가구,G

2020년 미국 가구 수
약 1억2,700만 가구H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기준 전 세계 항공기

탑승객 45억 명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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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은 중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대체할 패스키passkey 수단으로도 활

용이 확대될 것이다. 패스키는 패스워드 없이도 온라인 계정에 접속할 

수 있는 인증 방식으로,5 계정마다 한 쌍의 고유한 암호화 키(퍼블릭 & 

프라이빗)가 생성되며 퍼블릭 키는 서버에, 프라이빗 키는 사용자의 디

바이스에 각각 저장된다. 따라서 서버가 해킹 공격을 받아도 프라이빗 

키가 사용자의 디바이스에 저장돼 있기 때문에 계정 탈취가 불가능하

다. 프라이빗 키는 안면인식이나 지문 등 생체인증으로도 설정할 수 있

고 비밀번호나 패턴으로도 설정 가능하다. 2024년 패스키는 사용이 급

증하지 않을 수 있으나, 2030년에 이르면 TFA를 보강하는 수단으로서 

사용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TFA와 패스키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 기반 인증이 활성화되는 동력은 

온라인 계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에 따라 계정 탈취도 급증하

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밀번호만으로는 해킹 공격을 막

기가 역부족이다. 사용자들은 계정마다 강력하고도 독특한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하며, 기업용 계정인 경우 분기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비밀번호를 잊기가 십상이며 매번 강력

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데에도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6 

그 결과 보안에 취약한 비밀번호가 다수 설정되고 있다. 여전히 가장 흔

한 비밀번호는 ‘123456’과 ‘password’이다.7  또한 사용자 ID와 비밀번

호가 데이터 저장고에 한 쌍으로 저장돼 있으면 해킹 공격에 취약하다. 

1. 온라인 계정 접속: 2단계 보안 인증과 패스키에 활용

스마트폰은 온라인 계정 해킹을 막는 데 한층 유용한 인증 수단이 될 것

이다. 2024년 스마트폰은 일회용 비밀번호one-time password, OTP가 문자로 

전송되는 2단계 보안 인증two-factor authentification, TFA에 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3 2023년 OTP 문자 전송 건수는 1조3,000억 건으로, 이에 따른 

네트워크 트래픽만으로 260억 달러의 수익이 창출된 것으로 추정된다.4 

출처: A - Ernst-Oliver Wilhelm, “A brief history of Safe Harbor (2000–2016),”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ivacy Professionals (IAPP), accessed November 20, 2023. / B -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The Court of Justice declares that the Commission’s US Safe 
Harbour decision is invalid,” press release, October 6, 2015. / C - European Commission 
(EC), “EU Commission and United States agree on new framework for transatlantic data 
flows: EU-US Privacy Shield,” press release, February 2, 2016. / D - EU, Directive 95/46/EC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E - US Congress, 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 Act or the CLOUD Act. / F - Hendrik Mildebrath, “The CJEU judgment in the Schrems 
II case,”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EPRS), September 2020. / G - EC, 

“Adequacy decision for the EU-US Data Privacy Framework,” July 10, 2023.

사무실 출입

대중교통 이용

인스토어 결제

출입증 등 물리적
출입 방식에 의존

전 세계 14개국에서
휴대폰 또는 웨어러블 
기기 기반 대중교통

이용 기능 지원

2022년 2분기 기준 
중국 성인 84%,M 

미국 성인 약 6%O가  
인스토어 결제에
휴대폰 월렛 사용

전 세계 사무직
근로자 10억 명J

전 세계 39개국에서만
연간 대중교통 이용 건수 

2,390억 건L

2023년 2분기 미국
전자상거래 제외 소매지출 

1조5,000억 달러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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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22년 240억 개의 비밀번호가 해킹 공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

된다. 세계 인구 3명 당 1명 꼴로 계정이 탈취된 셈이다.8 그리고 데이터 

침해에 따른 연간 비용은 2024년 5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9  

또한 비밀번호는 여러 계정에서 반복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한 조사에 

따르면 복수의 계정에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한 응답자 비율이 64%

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ID와 비밀번호가 한 번만 뚫려도 여러 계정

이 탈취될 수 있는 것이다.10 비밀번호를 사용하면 피싱 공격에도 취약

해져, 기밀 유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 현재 매일 34억 개의 피

싱 메일이 발송되는 것으로 추정된다.11 

하지만 TFA와 패스키는 접속 시 사용자 ID와 패스워드 외 추가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높은 차원의 보안을 제공한다. 따라서 거의 모든 봇 

공격과 피싱 메일을 차단할 수 있어12 보안 침해 취약성도 줄어든다. 실

제로 탈취된 계정 중 상당수가 TFA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3 

다만 TFA와 패스키에는 비용 차이가 있다. TFA는 OTP를 발송할 때마

다 비용이 발생하지만, 패스키는 광대역을 사용하지 않는 한 매번 비용

이 발생하지 않는다.14 패스키를 도입해 스마트폰 기반 생체인증 방식을 

사용하면 사용자당 OTP 건수를 2/3 줄여, 문자 한 건당 2.4센트의 비용

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지난 2022년 5월 애플Apple, 마이

크로소프트MS, 구글Google이 동일한 패스키 표준을 지원하겠다고 발표

한 만큼 패스키 시장은 성장 동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16 애

플은 2022년 9월 iOS 16을 위한 패스키 지원 서비스를 시작했고,17 구

글은 안드로이드 9.0.부터 모든 OS에 패스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8 2023년 9월 기준 여전히 소수이기는 하지만 패스키를 지원하는 

기업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19 

2. 온/오프라인 결제: 스마트폰 결제, 온라인 결제 따라 동반 증가

스마트폰은 생체인증, 2단계 또는 다중 보안 인증two- or multi-factor authen-

tification, TFA or MFA, 패스키 등 여러 첨단기술에 힘입어 온/오프라인 결제 

인증 수단으로서도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스마트폰 결제는 전자상거래에서 이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여

전히 소비구매의 과반수가 오프라인에서 이뤄진다. 미국의 경우 2022

년 연말 쇼핑 시즌 온라인 결제의 약 절반(47%)인 995억 달러가 스마

트폰으로 결제됐는데, 이는 2021년 동기간의 43%에서 상승한 수준이

다.20 다만 2023년 2분기 기준 전자상거래가 전체 소매 결제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15.4%에 불과해, 전년비 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21 하

지만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2021년 이례적인 기간을 제

외하면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여서,22 스마트폰 결제

도 동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프라인 결제에서 스마트폰의 역할은 여전히 미미하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22년 2분기 미국에서 오프라인으로 결제된 금액 1달러당 스

마트폰 앱으로 결제된 금액은 3센트에 불과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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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리적 장소 출입: 출입증 대신하는 스마트폰, 비용과 환경영향 절감

스마트폰은 물리적 장소의 출입증 역할도 대신할 수 있다. 카드 리더기

는 보통 리더기와 카드 간 근거리 무선통신near-field communications, NFC으로 

작동한다. NFC가 탑재된 스마트폰은 2011년 처음 출시됐으며,24 2024

년에 이르면 거의 모든 스마트폰에 NFC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스마트폰이 출입증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다.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

해 스마트폰과 카드 리더기를 연결할 수도 있다. 기술의 복잡성과 비용

은 상이하겠지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지속되면 기존 

출입 시설로도 스마트폰과 충분히 연동할 수 있다.

사옥 캠퍼스 전체가 모바일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는 기업들이 증가하면

서 이러한 스마트 출입을 위한 기반이 강화되고 있다. 북미, 아시아태평

양,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2022년 사옥 캠퍼스 내 모바일 네트워크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는 

비율이 24%로 2020년의 16%에서 상승했고, 이보다 한층 높은 42%의 

비율이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25

출입증을 스마트폰으로 대체하면 운영 비용과 무단 출입 위험을 줄일 

수 있을뿐 아니라 환경 영향도 감축할 수 있다. 스마트폰 기반 출입은 앱 

다운로드로 가능하며, 필요 시 원격으로 출입을 차단할 수도 있다. 현재 

전 세계 기업들은 직원과 방문자들에게 출입증을 배포하고 분실 카드를 

대체할 임시 출입증을 발급하는 전담 팀을 갖추고 있다. 스마트폰 기반 

출입도 관리가 필요하지만, 상당수 직원들이 출입증을 발급하는 단순 

업무에서 벗어나 보다 가치 있는 일에 매진할 수 있다.

스마트폰 기반 출입 시스템으로 전환 시 발생할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출입증은 신분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존 출입증도 포켓에 가려져 있어 신분 확인이 제대로 이

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출입증은 도난 위험도 있어, 보안이 허술한 

틈을 타 무단 출입이 이뤄질 수도 있다. 반면 스마트폰의 생체인증은 리

더기와 연동되기 전 이미 추가 인증 프로세스를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보안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들이 출입증은 집이나 심지어 

공공장소에 두고 올 위험이 있지만,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고 다니는 사

람은 거의 없는 만큼 분실 위험도 적다.

지속가능성 이점도 많다. 기존 출입증은 사진을 붙여 목걸이 형태로 제

작한 것이 대부분이다. 전 세계 근로자 수는 34억 명에 달하는데,26 이 

중 절반에게만 목걸이에 부착된 출입증을 발급한다 해도 20억 개에 달

하고, 이중 상당수가 폐기 수순을 밟는다. 또한 각종 행사 시에 발급되

는 임시 출입증도 있다. 피라 바르셀로나Fira Barcelona에는 매년 25만 명,27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as Vegas Convention Center에는 200만 명이 방문한

다.28 피라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obile World 

Congress 등 일부 행사에는 이미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출입 패스가 도입

돼, 출입증과 목걸이뿐 아니라 이를 배급할 인력도 필요하지 않게 됐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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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출입 패스는 자판기 결제, 프린터기 사용, 대학 강의나 컨퍼런

스 등 이벤트 체크인 등에도 사용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2022년 9월 기

준 53개 대학이 스마트폰 패스를 도입했다.30 

스마트폰 출입 인증 기능은 점차 개인 주택에도 도입될 수 있다. 그렇

게 되면 집을 비운 시간에도 방문자에게 시간제 패스키를 전달해 출입

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31 

4. 신분인증: 거부감 줄고 신뢰 높아지는 과정 거쳐 이용 확대 전망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항공기 탑승객은 45억 명에 

달했다.32 탑승객들은 탑승 전 탑승권과 여권 및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

다. 이 중 탑승권은 모바일 앱으로 다운받아, 특히 여행이 잦은 탑승객

들에게 유용하다. 또한 인쇄물을 줄이고 분실 위험도 줄일 수 있다. 일

부의 경우 수하물 영수증도 앱으로 다운받을 수 있다.33 

하지만 여행용 신분 인증은 온라인 전환 속도가 느리다. 이 분야에서 선

두인 국가는 우크라이나로, 2020년 국가 발행 신분증을 포함한 다수의 

증명서를 다운받을 수 있는 앱을 론칭했고, 2022년 12월 기준 전체 인

구의 40%를 넘는 1,850만 명이 앱을 다운받았다.34 미국에서는 애리조

나Arizona, 조지아Georgia, 메릴랜드Maryland 등 3개 주州가 디지털 운전면허

증을 발급하고 있다.35 EU는 ‘유럽 신분증명서’European National Identity 계

획에 자금을 공동 지원해 2024~2025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포함한 

스마트폰 신분증명 애플리케이션을 시범 출시할 예정이다.36 영국 정부

는 2024년까지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는 목표를 제시했고,37 

2016년부터 개발 작업을 진행 중이다.38 

스마트폰은 입국 사증에 필요한 지문을 제출하는 등 여행 사전 승인 수

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향후 수년간 스마트폰은 특수 기계를 대신해 

이처럼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는 수단으로서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

다. 영국 정부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지문과 안면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

안을 검토 중이다.39 

스마트폰 기반 공식 신분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단기 내에는 어렵

고 중장기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0만 달러짜리 자동차, 100

만 달러짜리 집, 1,000만 달러짜리 사무실에서 고가치 인증 프로세스

로서 스마트폰의 기능이 확실히 증명되면, 스마트폰 기반 신분인증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거부감은 줄어들 것이다. 실제로 스마트폰 소유

자들 중 높은 비율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신분인증 기능을 추가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딜로이트 영국이 선진국 소비자를 대

상으로 실시한 ‘디지털 컨수머 트렌드’Digital Consumer Trends에 따르면, 스

마트폰을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으로 사용하겠다는 응답자가 약 1/4에 

달했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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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인증기능, 기존 스마트폰의 추가 기능과는 차원이 다른 가치 창출

한다

스마트폰이 카드키, 비밀번호, 운전면허증, 여권, 신용카드, 심지어 현

금까지 오늘날 수 백억 개의 물리적 인증 및 결제 수단을 대체, 능가하

는 추세가 2024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스마트폰 성공의 척도를 단

순히 판매량으로만 정량화할 수 없는 이유다. 스마트폰 하나로 증폭되

는 수많은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

인증 기능은 과거 콤팩트 카메라, MP3 플레이어, 알람, GPS 위치찾기, 

사무실 전화 착신, 여행자 가이드북 등 다양한 폼팩터*의 기능이 합쳐진 

후, 또 하나의 기능이 추가된 것뿐으로 간주될 수 있다.

* 폼팩터(form factor)는 하드웨어나 스마트폰의 크기와 모양, 구성, 물리적 배열 등 외형적 요인을 

가리키는 용어다.

하지만 인증은 음악 듣기, 셀프카메라 촬영, 알람보다 훨씬 가치 있는 

기능이다. 스마트폰 기반 신분인증이 일반화되면 상업, 기업 보안, 국경 

통제에 필수적인 프로세스의 속도를 가속화하고, 역량을 강화하고, 비

용을 줄일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려면 각종 키, 여권, 결제수단 등 기술이 필요하지

만, 물리적 형태보다 스마트폰에 소프트웨어 형태로 탑재하면 훨씬 강

력한 키, 여권, 결제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스마트폰 기반 인증 시대가 

도래하면 혼란을 겪는 사용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개

인에 따라 물리적 형태가 디지털 형태로 전환하는 데 적응하는 일이 매

우 어려운 일일 수 있기 때문이다.

활용 범위가 이처럼 또다른 차원으로 확장되는 스마트폰은 단연 가장 

성공적인 소비자 디바이스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폼팩터가 등장해 스마

트폰의 시대가 곧 저물 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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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스트리밍 사업 수익성 위기...

프리미엄 콘텐츠 내세운 티어 요금제로 승부수

2024년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가 다시 한번 큰 변화를 보일 전망이다. 

프리미엄 콘텐츠를 내세워 구독료를 인상하고, 장기 가입을 유도해 가

입자 이탈을 막으면서도, 다양한 가격제를 제시해 저가의 서비스를 원

하는 소비자까지 만족시키는 다양한 방법이 모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당수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M&E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전환을 해

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유료TV는 가입자 수와 함께 매출이 수십

억 달러씩 줄고 있다.1 유료TV를 대체하기 위해 많은 M&E 기업들이 

론칭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도 대부분 적자다.2 하지만 생존 모색 과

정에서 여러 해결책이 나오고 있다. 무광고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도 

있고, 스포츠 리그 중계나 블록버스터 최신작 등 프리미엄 콘텐츠를 원

하는 소비자도 있으며, 지난해 방영된 TV 에피소드를 다시 보고자 하

는 소비자도 있고, 광고를 보더라도 낮은 구독료를 원하는 소비자도 있

다. 스트리밍 기업들은 이러한 소비자 개개인의 지갑 사정과 니즈에 맞

Jeff Loucks 딜로이트 TMT 센터 Executive Director 외 3인

01 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큰 변화를 꾀하고 있다. 국가와 지역마다 소

비자의 사정과 니즈도 다르지만, 우선 미국 소비자들의 행태를 통해 전

반적인 추세를 파악하고자 한다.

딜로이트는 미국 주요 스트리밍 기업들이 제공하는 가입형 주문형 비

디오subscription video-on-demand, SVOD 요금제의 티어tier, 등급가 2023년 평균 

4개(최대 7개)에서 2024년 평균 8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3 광고 

기반, 무광고, 모든 콘텐츠 시청, 일부 콘텐츠 제한, 월간 또는 연간, 묶

음형 요금제뿐 아니라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위한 로열티

loyalty 요금제 등이 가능하다. 이처럼 요금제 티어를 늘리면 모든 소비

자들이 만족해, 가입자 수를 늘리고 해지율을 줄일 수 있을까? 아니면 

선택지가 너무 많고 혼란스러운 나머지 소비자들이 선택을 포기해 버

리게 될 것인가?

파괴적 변화가 게임의 규칙을 바꿨다

스트리밍 업계는 예전과 같지 않다. 스트리밍 사업모델이 가입자 수 증

대에서 수익 증대로 바뀌면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스트리밍 서비

스로 갈아타는 콘텐츠 제작사들이 늘고 있다. 한편 M&E 기업들은 프

리미엄 콘텐츠를 내세워 요금을 인상하거나, 가입 조건을 수정하기도 

하고, 광고를 늘리면서 광고 매출을 늘리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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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하려면 가입자를 세부적으로 재분류해 수익을 낼 수 있는 티어 요

금제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가입자 이탈도 막고 제작사들과

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고품질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로 파괴적 변화를 이끄는 선도적 기업들은 세 가지 미션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첫째, 지속적으로 존재하지만 아직 충족

되지 않은 시장 니즈를 충족시킨다. 둘째, 기술을 활용해 저비용으로 서

비스 규모를 확대한다. 셋째,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산업의 지형

을 변화시킨다. SVOD로 가장 먼저 파괴적 변화를 이끌었던 기업들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실행해 당시 서비스 제공업체뿐 아니라 TV 방송국

과 제작사 모두에게 높은 수익을 안겨주는 황금거위와도 같았던 케이

블과 위성 TV의 자리를 빼앗았다.4 그 과정에서 SVOD 선도 기업들은 

콘텐츠 배급 모델을 스트리밍으로 전환했을뿐 아니라 TV와 영화 산업

의 사업모델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파괴적 변화가 발생하면 그로 인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지 파악하기

까지 시간이 걸린다. 스트리밍 서비스가 막 등장했을 당시만 해도, TV 

방송국과 제작사들은 TV 방송과 극장, 유료TV, DVD와 같은 물리적 

미디어에 이어 쇼와 영화를 배급할 짭짤한 경로 하나가 늘었을 뿐이라

고 생각했다. M&E 산업의 엔진은 높은 수익을 연료로 여느 때보다 화

려하게 질주 중이었다.

하지만 막강하기만 했던 그 엔진에서 곧 잡음이 나기 시작했다. 첫 세

대 스트리밍 기업들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면서, 유료TV 가입자 수가 

줄기 시작했고,5 이는 유료TV 수익에 의존하던 제작사들의 사업모델에 

압박을 가하게 됐다. 이에 제작사들은 다음과 같은 전술적 전제를 기반

으로 자체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출시하기 시작했다.

•	 가입자 수 증대가 초기 매출보다 중요하다.

•	 구독 모델이 최선의 방법이며, 어쩌면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

•	 고품질 콘텐츠에 주력하면 가입자 이탈을 막을 수 있다.

•	 유료TV 매출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스트리밍 콘텐츠, 배급 기술, 

마케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은 당연한 전략이다.

•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으로 시청자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갑자기 많아진 만큼, M&E 기업들은 스트리밍 서비스 론칭에 박

차를 가해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전제 대부분은 현실이 되지 않았다. 가입자 수를 늘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한 요금 및 콘텐츠 경쟁

이 가열됐다. 이에 따라 콘텐츠 비용은 늘고 저가 구독료는 유지됐지만 

해지율은 높아지고 광고 매출이 전무해, 25~30% 수준의 적자가 예사

로 발생했다. 유료TV와 똑 같은 신세가 된 것이다.6 그러자 M&E 기업

들의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식어 투자금 유치도 

어려워졌다. 결과적으로 워낙 파괴적이었던 초기의 변화, 코로나1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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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한 여러 압력, 스트리밍 사업에 대한 전략적 결정 등이 합쳐져, 상

당수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는 M&E 기업들의 대표적인 적자 사업으

로 남게 됐다.7

또한 언론은 ‘스트리밍 전쟁’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스트리밍 서비스간 

경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또 다른 중요한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 

젊은 세대일수록 소셜 및 인터랙티브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여타 경쟁 

엔터테인먼트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이다. 밀레니얼과 Z 세대

(이하 ‘MZ 세대’)에게 TV와 영화는 더 이상 주요 엔터테인먼트 유형이 

아니다. 이들은 타깃층이 명확한 사용자 제작 콘텐츠user-generated content, 

UGC나 소셜 경험도 제공하는 몰입형 인터랙티브 비디오 게임도 TV와 

영화만큼이나 즐긴다.8 MZ 세대는 여전히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독하지만, 볼 만한 콘텐츠가 없다 싶으면 바로 해지하는 변덕스러운 

고객이기도 하다. 내세울 것이라고는 히트작이나 올드 명작뿐인 스트

리밍 서비스들이 이러한 변덕에 맞추려면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영화와 TV 산업의 사업모델 자체가 붕괴됐을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원

하는 엔터테인먼트 형태 자체가 소셜, 인터랙티브, 몰입형 경험으로 변

화하고 있다.9 M&E 기업들이 이러한 여건에서 수익을 창출하려면, 소

비자들이 다른 엔터테인먼트로 눈을 돌리지 못하도록 TV와 영화를 가

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고 적정 가격제

를 제시해야 한다.

스트리밍 업계, 유료TV 전성기 재현하기는 힘들겠지만 생존할 길은 

있다

‘군주론’을 쓴 니콜로 마키아벨리Niccolò Machiavelli는 ‘차악이 최선이다’라

는 말을 남긴 바 있다. M&E 기업들은 유료TV의 전성기를 결코 재현할 

수 없지만, 스트리밍 사업모델을 수정해 수익을 증대할 수는 있다. 이미 

시청자의 콘텐츠 선호도와 지갑사정을 고려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하는 기업들도 있다. 이제 티어 요금제를 기반으로 가입자를 둘러싼 경

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프리미엄 콘텐츠 및 신작 먼저 보기 티어 등으

로 새 가입자를 유치하고, 맞춤형 티어로 해지를 막아야 한다.

전략 1: 티어 요금제 세분화 및 다양화

대부분 스트리밍 서비스 요금제는 무광고 프리미엄 요금 및 광고가 포

함된 저가 요금 단 두 가지다.10 하지만 요금제를 다양화할 방법은 얼마

든지 있다. 소비자들 개개인의 니즈에 맞춰 프리미엄 콘텐츠를 제공하

는 티어도 가능하고, 반대로 저가에 기본 서비스만을 원하는 소비자를 

위한 티어도 가능하다.

딜로이트가 미국 스트리밍 가입자들의 선택에 대해 컨조인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스포츠 생중계나 비디오 게임 등 묶음형 콘텐츠가 포함된 

프리미엄 서비스라면 광고가 포함돼 있더라도 추가 요금을 지불하겠다

는 응답자가 40%를 넘었다.11 이러한 프리미엄 콘텐츠는 제작이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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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스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프리미엄 가입자 유치 및 유지에 성

공하느냐가 ARPU*의 성패를 가른다.

* 컨조인트 분석(conjoint analysis)은 인터뷰나 설문조사를 통해 특정 제품 및 서비스의 개별 속성

에 고객이 부여하는 가치를 분석해 고객이 어떤 제품 및 서비스를 선택할지 예측하는 방식을 뜻한다.

* ARPU(average revenue per user)는 서비스 가입자당 평균 수익을 뜻한다. 비싼 요금제 가입자가 많

을수록 ARPU가 높아진다.

서베이에서 발견한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시간당 광고 시간이 늘더라

도 더 낮은 요금을 선호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쟁 서비

스가 비슷한 광고 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제 하에, 광고 시간이 시

간당 10분을 훌쩍 넘거나 같은 광고가 세 번 연속 나오는 것을 좋아하는 

소비자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광고 시

간보다 결국 요금이 얼마인지다.

한편 맞춤형 광고는 그 효과가 어떻든 간에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스

트리밍 서비스가 광고주와 광고 에이전시에게도 가치있는 광고 채널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광고주와 에이전시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광고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빠르게 변화하

는 트렌드와 밈meme을 반영하거나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와 창작자들

과 협업해 더욱 창의적인 광고 콘텐츠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 스트리밍 

기업들은 프리롤 광고*도 고려할 수 있다. 이처럼 스트리밍 기업들은 여

러 요인들 간 균형을 맞춰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 프리롤 광고(pre-roll ad)는 동영상 재생 전에 짧게 나오는 광고를 뜻한다. 이러한 광고는 통상  

5초가량 재생 후 스킵(skip)할 수 있게 제공돼, 시청자들이 광고 시청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전략 2: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브랜드 파워와 콘텐츠 강화

이번 딜로이트 분석 결과, 콘텐츠 경쟁력을 갖춘 스트리밍 기업이 시장

에서의 가격결정권도 쥐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선도 기업은 가입

자 한 명당 구독료가 19.99 달러인데도 약 15%의 시장점유율을 차지

했으나, 브랜드 파워가 약한 업체는 5.99 달러의 요금에도 시장점유율

이 약 13%에 그쳤다. 또 브랜드 파워가 약한 업체가 선도 기업과 동일 

콘텐츠로 동일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려면 요금을 8.99 달러로 낮춰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이처럼 가격결정력이 약한 브랜드들은 ARPU도 

저조해 수익을 내기가 더욱 어렵다. 결과적으로 가입자당 1달러도 되지 

않는 낮은 수익에 만족하거나, 소비자 직접판매direct-to-consumer, DTC 스

트리밍 사업을 완전히 철수해야 할 수도 있다.

소비자들의 브랜드 선호도는 스트리밍 서비스 출시 기간 및 고품질 콘

텐츠의 양과 비례하는 경우가 많다. 가격결정력이 막강한 선도 브랜드

는 티어 요금제를 여러 방식으로 시도해 보면서 주력 콘텐츠의 상대적 

가치를 판단할 여유가 있다. 과거 전성기 때 케이블TV도 같은 방식으

로 수익을 증대시킨 바 있다. 페이 퍼 뷰PPV* 옵션으로 프리미엄 콘텐츠

를 파악하는 것이다. 일례로 독점 방영 권투 시합에 65 달러의 추가 요

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생방송 또는 예약 시청도 프리미엄 서비스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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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할 수 있으며, 신작 영화와 시리즈물도 티어 요금제를 시도해 볼 수 

있다. 바로 보기는 프리미엄 서비스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보기는 저

가 요금제로 제공하는 식이다.

* 페이 퍼 뷰(pay-per-view, PPV)는 보고 싶은 프로그램만 유료로 시청하는 방식이다.

TV 쇼와 스포츠, 영화, 게임을 통틀어 프리미엄 콘텐츠는 고가 요금제

를 선택한 가입자와 1년 장기 구독한 중간 티어 요금제를 선택한 가입

자 등 두 가지 유형의 시청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

다. 기본 서비스만 선택하거나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는 프리미엄 콘텐

츠를 보고 싶을 때 개별적으로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30일 후 무료로 

전환될 때 시청할 수도 있다.

전략 3: 묶음형 서비스와 장기 구독으로 가입자 이탈 방지

스트리밍 서비스는 해지가 쉬워 가입과 해지가 빈번하다. 현재 요금제

로는 소비자들이 최소한의 시간과 돈만 들여도 프리미엄 콘텐츠를 얼

마든지 볼 수 있다. 보고 싶은 콘텐츠만 며칠만에 정주행하고 바로 서비

스를 해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자 행태로 발생한 가입자 유치 비용

을 충당하느라 수 개월간의 매출이 증발할 수도 있다.12

이에 향후 일부 스트리밍 기업들은 해지 절차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SVOD 서비스 여러 개를 묶거나 여타 스트리밍 서비스와 연계해 

번들bundle 서비스를 저가에 제공하는 대신 6개월 또는 1년 구독을 조건

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통신사와 협업해 모바일 및 데이터 약

정에 스트리밍 서비스를 포함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초반에는 콘텐츠 

정주행 후 해지를 일삼던 일부 소비자들이 거부감을 표할 수 있으나, 저

가 장기 번들형 요금제는 해지를 방지해 매출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

이고도 손쉬운 방안이다.

결론: 가입자 수 경쟁은 끝났다...콘텐츠, 광고, 시너지로 ARPU 개선

에 집중하라

DTC에 주력하던 스트리밍 서비스로 M&E 산업이 파괴적 변화를 겪

었으나, 몇 년 간 지속된 스트리밍 전쟁 끝에 스트리밍 사업으로는 더이

상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

만, 비슷하게 흘러간다(운을 맞춘다)는 말이 있다. 2024년에는 새로운 

메커니즘과 사업모델이 등장해 M&E 산업이 스트리밍 혁명이 시작되

기 전의 활황을 재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

면 완전히 바뀐 게임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

가입자 수 경쟁은 비용만을 남겼다. 이제 수익 경쟁이다. 스트리밍 기업

들은 프리미엄 서비스와 저가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를 모두 공략하

는 티어 요금제 전략으로 가입자당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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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특히 해지가 빈번한 고객들에게는 프리미엄 콘텐츠에 더 높은 

요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TV와 영화는 분명 UGC보다 고급 콘텐츠

이며 이러한 프리미엄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주로 TV와 영화 제작사들

인데, 이들은 이러한 콘텐츠에 대해 스트리밍 기업들에게 더 높은 비용

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 소비자들이 한 가지 경로만 이용해도 원하는 모든 콘텐츠를 찾아 요

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통합하는 제작사와 스트리밍 기업들도 

늘어날 것이다. 여타 채널에 콘텐츠 라이선스를 판매하거나, DTC 시장

에서 철수해 콘텐츠만을 판매하려는 M&E 기업도 늘어날 수 있다. 일

부 콘텐츠는 프리미엄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으나, 대부분은 독점 콘텐

츠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개 채널에서 동시에 제공될 수도 있다.

스트리밍 사업의 수익은 비용 절감과 해지율 절감에 달려 있으나, 현실

적인 요금제를 마련하지 않으면 수익성 위기는 계속될 것이다. 요금을 

올리면 초반에는 가입자 수가 줄어들 수 있으나, 가입자당 수익은 결국 

증가할 것이다. 궁극적 목적은 합리적이고 수익성 있는 ARPU를 달성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DTC 사업을 철수하는 것이 낫다. 수익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경쟁력 있는 콘텐츠다. 스트리밍 기업들은 콘텐츠 

증대, 광고 개선, 게임 및 소셜미디어와의 참신한 시너지 창출 방안을 지

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 ARPU를 개선하고 운

영비용을 줄이면 적자가 지속되는 데도 가입자 수 늘리기에 혈안이 됐

던 때보다 더 나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영화·TV·게임 합종연횡...

스토리텔링 프랜차이즈, M&E 산업의 강력한 

성장동력으로 부상

인구 변화와 혁신 기술, 고수익 지식재산IP 확보 경쟁으로 스토리텔링

이 산업화되고 있다.

2023년 대박을 터뜨린 영화와 TV 시리즈물은 비디오게임에서, 역시 대

박을 터뜨린 비디오게임은 영화와 TV쇼에서 시작된 경우가 꽤 있다. 게

임 스토리를 영화로 만드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한 개작의 품

질과 양, 그리고 이로 인한 수익이 최근 수년간 눈에 띄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비디오게임의 인기와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결과다. 특히 젊

은 세대일수록 적극적으로 게임을 즐기는데, 이러한 팬층을 기반으로 유

명 게임 프랜차이즈는 수억 달러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1 이제 할리우드는 

스토리를 확장해 수익을 꾀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재산IP을 찾기 위해 게

임으로 눈을 돌리고 있고, 게임 제작사들은 자신들의 IP를 기반으로 더 많

Chris Arkenberg 딜로이트 TMT 센터 Research Manager 외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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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익을 올리면서 치솟는 게임 개발 비용을 줄이기 위해 TV 및 영화 제

작사들과의 협업을 모색하고 있다.2 팬덤을 파악하고 이들의 니즈를 충족

시키는 것이 이러한 스토리텔링 프랜차이즈 성공의 열쇠다.

2024년부터 비디오게임을 기반으로 제작이 확정된 TV 쇼와 영화의 숫자

가 역대급이다.3 팬데믹이 끝나자 소비자들이 다시 극장을 찾기 시작했고, 

미국 박스오피스 수익이 팬데믹 이전 고점에 비해 여전히 25% 가량 낮은 

수준이지만 부지런히 회복하고 있다.4 

딜로이트는 박스오피스 수익에서 비디오게임 IP를 기반으로 제작된 영

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5년까지 두 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2025년에 이르면 대부분 주요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에 게임 스토리에 

기반한 콘텐츠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할리우드 파업으로 일

부 영화와 쇼 제작이 차질을 빚었지만, 2025년에는 영화와 TV 제작 트렌

드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의 스토리텔링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소비자들이 게임을 즐기는 시간

도 많아지면서, 이미 2,000억 달러 규모인 글로벌 게임 산업5이 엔터테인

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력해지고 있다. 특히 2023년 수익 50대  

영화 중 일부가 같은 스토리를 기반으로 비디오게임으로도 출시돼 큰  

성공을 거뒀다.6 게임, TV, 영화를 막론하고 큰 인기를 얻는 스토리는  

미디어 형태를 넘나들며 팬층을 형성하고 스토리텔링 프랜차이즈를 형성

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기반이 된다. 이러한 미디어 통합뿐 아니라 이러한 

통합을 가능케 하는 제작 툴의 공유도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다.7 

스토리란 단 하나의 미디어보다 큰 존재이자 우주이다. 그리고 스크린을 

보며 스토리를 즐기는 데서 끝나지 않고, 직접 그 우주로 들어가 주인공이 

되어 세계를 구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이러한 몰입형 경험을 열망한다. 따라서 IP를 시리즈물과 영화뿐 아니라 

게임으로 만들려는 제작사들이 증가하고 있다.

참신한 세계관을 제시하는 스토리텔링의 힘

2023년 여름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Super Mario Brothers가 비디오게임에 기

반한 영화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기록되며, ‘슈퍼 마리오’ 게임 제작사

인 닌텐도Nintendo에 13억 달러의 수익을 안겨줬다.8 그 전까지는 비디오게

임 기반 영화 중 박스오피스 수익이 5억 달러를 넘은 경우가 없었다.9 얼마 

안 있어 일렉트로닉 아츠Electronic Arts가 영화를 기반으로 제작한 게임 ‘스

타워즈 제다이: 서바이버’Star Wars Jedi: Survivor를 분기실적 공신 2개 작품 중 

하나로 꼽았다.10 그 전에는 소니Sony가 제작해 2020년 ‘올해의 게임’Game 

of the Year, GOTY으로 선정된 ‘더 라스트 오브 어스’The Last of Us 게임 시리즈

가 같은 해 홈박스 오피스Home Box Office, HBO의 시리즈물로 제작돼 큰 성

공을 거뒀다.11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공개된 영화와 시리즈물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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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디오게임이 포함된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일찍부터 론칭한 넷플릭스

Netflix의 성공은 말할 것도 없다.12

이처럼 게임의 세계와 영화의 세계 간 경계가 무너지며, 둘 사이를 오가는 

배우와 스토리, 프로모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13 이러한 합종연횡이 성

공을 거두면서 즉각적 수익이 창출될뿐 아니라, 스토리텔링 프랜차이즈의 

가치가 극장을 넘어 더 넓은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 성공적인 스토리가 등

장하면, 게임 IP가 박스오피스 수익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게임 인구를 

늘리며, 해당 스토리에 대한 팬층을 늘려, 또 다른 형태의 미디어로 재탄

생되는 선순환의 고리가 형성된다. 이에 따라 인고의 세월을 거쳐 탄생해 

성공을 거둔 콘텐츠로 더 많은 수익을 거두고자 하는 제작사들은 경계 없

는 미디어 세상을 오가는 형태에 더욱 매력을 느끼고 있다. 

열정적 팬덤 확보가 관건...인터랙티브 경험에 익숙한 젊은 세대 공략

스토리텔링 프랜차이즈가 성공하려면 팬덤 확보가 필수다. 팬덤은 스토리 

자체를 중심으로 형성될 수도 있고 캐릭터나 스토리가 담고 있는 세계관

에 기인해 형성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팬덤이 성장하면 커뮤니티가 형성돼 

서로 열정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챕터와 스핀오프를 함께 고대하고, TV와 

영화, 게임, 소셜미디어뿐 아니라 실물 상품과 실제 경험 등 물리적 세계

로까지 팬덤이 확장된다. 이와 함께 스토리는 더욱 강한 생명력을 얻는다. 

이렇게 팬들의 열정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부추기면 스토리텔링 프랜차

이즈를 수십년 또는 수 세대 동안 성공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를 위해서는 오래된 팬의 열정을 유지하고 새로운 팬층을 끌어들일 수 있

는 혁신과 의지가 필요하다.

특히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M&E 소비자 행태를 주도하는 세대가 변화

하면서 비디오게임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밀레니얼 및 Z 세대(이하 

‘MZ 세대’)는 이전 세대처럼 TV와 영화에 국한되지 않고, 소셜미디어와 

비디오게임도 같은 수준으로 즐긴다.14 게다가 모든 채널을 통틀어 콘텐츠, 

창작자, 유명인, 스토리에 직접적으로 몰입하기를 원한다. 특히 게이머들

의 열정이 높다. 게이머들은 우주관이 방대해 제작 비용이 2억 달러를 넘

는 게임 한 작품에 평균 60~100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게이

머들은 주인공의 여정을 함께 하고, 게임 캐릭터들과 관계를 맺으며 함께 

도전을 극복해 결국 세상을 구한다. 이 과정에서 만족을 느낀다면 게이머

들은 충성스러운 팬덤을 형성해 스토리 및 프랜차이즈와 자신을 동일시하

기도 한다. 라이브 게임 서비스도 게이머들 간 친밀감, 경쟁, 인게임in-game 

경제 등을 통해 팬덤을 형성 및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16 

이렇게 한번 열정적 팬덤이 형성되면 해당 스토리를 새로운 미디어로 확

장하기가 용이하다. 단 애초에 팬들을 매료시켰던 스토리의 핵심 가치와 

독특한 세계관은 훼손되지 않아야 팬덤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조사에 따르

면, 골수 팬들은 새로운 스토리를 즐기기 보다는 좋아하는 스토리가 다른 



198 199중대 전환기의 AI와 지속가능성, 위기이자 기회 제5장 영역·장르·채널의 경계 허무는 글로벌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

Deloitte

형태의 미디어로 및 콘텐츠로 출시되면 그 작품을 선택할 것이고, 관련 제

품을 구입하겠다는 의향이 높았다.17 하지만 팬 커뮤니티가 형성되면 그만

큼 목소리도 커져 제작사들이 원조 스토리를 지나치게 훼손하려 하면 등

을 돌려버릴 수도 있다. 다행히 현재 미디어 기업의 리더들 스스로가 인기 

있는 게임 프랜차이즈를 즐기면서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18 이전 세대보다 

이 같은 팬들의 기대를 훨씬 잘 파악할 수 있다. 이들은 스토리의 핵심 가

치를 어디까지 지켜야 하고, 그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스토리를 확장, 진

화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이전 세대보다 훨씬 뛰어난 감

각을 지니고 있다.

결론: 스토리의 본질에 집중해야 세계관의 확장이 가능하다

게임 IP는 TV와 영화 제작을 촉진할뿐 아니라 팬 인게이지먼트fan engage-

ment와 수익을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팬덤을 형성한다. 하지만 제작사들

은 애초에 팬들을 매료시켰던 스토리의 독특한 세계관과 핵심 가치를 훼

손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는 기존 팬을 유지할뿐 아니라 새

로운 팬을 형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일이다. 한편 제작사들은 프랜차이즈 

확장의 방식으로 스토리의 게임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행동에 

나서기에 앞서 실질적인 해결과제들을 신중하게 고려함과 동시에 기존의 

팬층을 존중하면서 게임 제작사들과 관계를 구축해 놓아야 한다. 특히 게

임을 영화로 만드는 것보다 영화를 게임으로 만드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결

해야 할 어려움이 훨씬 많다. 하지만 젊은 세대의 미디어 소비 행태에 발맞

추려면 영화 및 TV 제작사들이 스토리의 게임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술 혁신도 중요한 요인이다. 이 덕분에 각종 미디어를 오가는 IP 전략을 

수립하기가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딜로이트가 2023년 발행한 ‘딜로이트 

전문가가 분석하는 TMT’에서도 설명했듯, 가상 제작virtual production 툴의 

활용이 늘면서 게임엔진이 영화 및 TV 제작의 핵심 기술로 떠올랐다. 후

반작업이었던 컴퓨터 그래픽스CGI와 시각효과를 실제 세트장에서 실시간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19 이러한 디지털 기술 덕분에 하나의 IP를 게임

과 비디오 양쪽으로 만들기가 용이해졌을뿐 아니라 미디어를 넘나드는 스

토리텔링의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영화 및 TV 제

작사들은 실질적으로 가상 제작 툴을 활용하는 데 기술적 어려움과 인력 

확보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TV쇼나 영화를 기반으로 비디오게임을 

제작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협업이 바람직하다. 게임 제작사들은 3D 콘텐

츠 개발 기술과 경험이 풍부하고 가상 제작의 핵심인 게임엔진을 다룰 수 

있는 인력도 충분하다. 따라서 독립 게임 제작사들과 협업하면 영화를 기

반으로 게임을 제작하는 것이 용이해질 수 있다. 반대로 TV 및 영화 제작

사들은 게임 제작사들이 IP를 확장해 추가 수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게임

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어 팬층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다. 게임을 기반으로 제작된 영화나 TV 쇼는 시청자들에게 한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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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스토리를 전달해 골수 팬을 쉽게 형성할 수 있다.20  또 영화 및 

TV 제작사들은 스토리텔링, 영화화 경험, 관객을 매료시키는 법 등에 대

해 더욱 높은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영화 및 TV 제작사와 게임 제작사들이 이렇듯 손을 잡으면, 막대한 제작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여름 블록버스터급 영화나 ‘트리플 A’AAA* 게임은 

제작부터 출시까지 약 3억 달러가 든다.21  하지만 양쪽이 전략적으로 힘을 

합치면, 디지털 자산과 제작 툴을 공유해 하나의 세계관을 각기 다른 스토

리라인과 경험으로 만들기가 용이해진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작을 최적화

하고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면서 강력한 관객 데이터를 확보하면 콘텐츠, 

캐스팅, 배급 등과 관련한 결정을 내릴 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 ‘트리플 A’(AAA) 게임은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한 최고급 퀄리티의 비디오게임으로, 통상 수백

만 장의 판매량을 목표로 해 출시된다.

여러 형태의 협업과 제작 툴을 활용하면 다양한 미디어로 더욱 손쉽게 스

토리를 확장할 수 있지만, 스토리텔링 프랜차이즈를 지탱하는 힘은 스토

리 자체의 독특한 가치와 여기에 매료된 팬층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

다. 충성스러운 팬덤은 해당 스토리에서만 찾을 수 있는 독특한 세계관과 

캐릭터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제작사들은 이러한 스토리의 고유

한 가치에 집중하고 독특한 세계관이 더욱 돋보일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하

는 데 주력해야 한다. 핵심 가치와 세계관만 제대로 살아 있다면, 스토리

라인과 주요 캐릭터들을 수정해 게임, TV, 영화를 넘나드는 작품을 제작

하기가 한층 쉽다. 이러한 유연성이 발휘되면 기존 팬을 유지하면서도 새

로운 팬을 끌어들이고, 특히 젊은 세대를 공략할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면서도, 애초에 성공을 가능케 했던 스토리의 본질적인 가치를 유

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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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스트리밍·오디오북·라디오까지 

여전히 사랑받는 오디오, 수익구조 쇄신 시급

팟캐스트,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오디오북, 라디오까지 오디오 엔

터테인먼트가 다시금 부상하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 오디오가 다시금 각광받고 있지만, 관련 업계는 기대만큼 

수익을 증대하지 못하고 있다.

딜로이트는 2024년 오디오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소비자 수가 전 세계

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월 평균 기준 팟캐스트 청취자는 17억 

명, 오디오북 청취자는 2억7,000만 명,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자는 

7,500만 명, 라디오 청취자는 전 세계 인구의 약 절반인 40억 명에 달할 것

으로 예상된다(그림 1).

위 네 가지 오디오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연매출은 대체로 증가하고 있어, 

딜로이트는 글로벌 오디오 엔터테인먼트 매출이 전년비 약 7% 증가해 

Brooke Auxier 딜로이트 TMT 센터 Research Manager 외 3인

03 75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세부적으로 팟캐스트는 35억 달러, 

오디오북은 70억 달러, 뮤직 스트리밍은 230억 달러, 라디오는 420억 달

러의 매출이 예상된다.

오디오 엔터테인먼트는 팬데믹 기간부터 그 이후까지 기대 이상의 회복

력을 보여주고 있다.1 다만 소비자 범위가 방대하고 소비자들의 엔터테인

먼트 시간에서 청취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관련 업

계의 수익은 실망스러운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다시 말해 오디

오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여러 성장 기회가 열려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림 1
오디오 엔터테인먼트 부문별 2024년 매출 및 청취자 수 예측치

참조: 모든 수치는 예측치임.

출처: 딜로이트 분석

청취자 수

팟캐스트
(청취자 1명당 매출 2달러)

오디오북
(청취자 1명당 매출 26달러)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자 1명당 매출 31달러)

라디오
(청취자 1명당 10.50달러)

50억 명

40억 명

30억 명

20억 명

10억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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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시장에서 기회 잡으려면 비용, 콘텐츠, 편리성에 주목하라

글로벌 소비에 탄력이 붙으면서 2024년 오디오 엔터테인먼트 시장도 규모

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은 유료 오디오 엔

터테인먼트를 이용하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전 세계 14%에 지나지 않기 때

문에,2  각종 플랫폼과 콘텐츠 제공자, 오디오 산업이 새로운 청취자를 끌어

들일 기회가 그만큼 많다. 또 밀레니얼과 Z 세대(이하 ‘MZ 세대’)는 오디

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들으며 청소년기를 보냈고 새로운 기술, 플랫폼, 서

비스에 대한 수용력이 높기 때문에 오디오 시장의 주 타깃층이 되고 있다.

오디오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성장하려면 비용, 콘텐츠, 편리성이 관건이

다. 우선 상당수 오디오 엔터테인먼트가 무료 또는 저가에 제공되는데, 이

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소비자들의 엔터테인먼트 지출이 줄고 있는 상황

에서 청취자를 늘리기에 유리한 조건이다.3 오디오는 콘텐츠 자체도 매력

적이다. 음악, 팟캐스트, 책, 각종 관심사와 장르, 틈새문화 방송 등 오디오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는 다른 미디어와 차별화되고 폭넓고 다양한 새로

운 콘텐츠가 끊임없이 제공된다.4 음악 산업이나 팟캐스트에 뛰어든 독립 

창작자들과 헐리우드 파업에 일거리를 잃은 배우들이 가세해 새로운 유형

의 오디오 콘텐츠가 활발히 창작되기도 한다.5 하지만 오디오 엔터테인먼

트의 강점은 뭐니뭐니해도 편리한 접근성, 휴대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

할 수 있는 용이성이다. 그리고 이러한 장점은 스마트 스피커와 헤드폰, 이

어폰 등의 사용이 확산되면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6 

1. 팟캐스트: 통합과 혁신으로 성장 가속화

팟캐스트는 청취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운영 비용이 많이 들고 광고 

매출을 얻기가 어려워 수익은 커녕 매출을 성장시키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딜로이트는 2024년 전 세계 월 평균 팟캐스트 청취자 수가 17억 명에 달하

겠지만,7 광고 매출은 전년비 약 30% 증가한 35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

망한다.8 이는 청취자 한 명당 연 매출 2달러에 불과하다. 

팟캐스트는 여타 미디어 기업, 개인, 창작자들, 서비스와의 통합이 강화되면서 

청취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예를 들어 TV 쇼나 영화가 인기를 얻으면 팟캐스트

를 연계해 온스크린 서비스를 보강하거나 온라인 창작자들이 자신들만의 쇼를 

방영해 바이럴 마케팅을 확대하는 것이다. 두 가지 방식 모두 더욱 다양한 콘텐

츠를 제공해 여타 플랫폼으로부터 더욱 광범위한 청취자층을 유인할 수 있다.9

일부 기업과 플랫폼은 팟캐스트에 계속 투자해 청취자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다.10 팬데믹 이후 신규 팟캐스트 쇼의 숫자는 줄었지만 새 에피소드 수

는 줄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팟캐스트를 한 번 들어보면 계속 듣게 

되는 청취자가 늘었다는 의미다.11 하지만 혁신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

다. 비디오 팟캐스트를 제공해12 시각 엔터테인먼트를 선호하는 소비자들

을 공략하는 플랫폼도 등장했다. 이러한 혁신 추세가 계속되면 더 많은 청

취자를 유인해 오디오 플랫폼과 창작자, 광고주 모두 수익 창출의 기회도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부진한 양상을 보였던 팟캐스트 시

장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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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디오북: 팬데믹 계기로 증가한 책에 대한 관심을 AI 기술로 증폭

팬데믹을 계기로 독서를 즐기는 인구가 늘며 도서 판매가 탄력을 받았으

나, 팬데믹이 끝나자 소비자들의 관심이 다른 엔터테인먼트로 분산되자 

오디오북이 독서를 일상생활에 접목시키는 유용한 수단으로 부상했다. 제

공되는 오디오북의 수가 늘고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오디오북 시장은 성장

일로를 걷고 있다. 딜로이트는 2024년 월 평균 전 세계 오디오북 이용자 

수가 전년비 15% 증가한 2억7,000만 명에 달하고,13 이용자 한 명당 연 매

출은 26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 오디오북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

라 판매량도 전년비 26% 늘어, 오디오북이 전 세계 책 판매량의 6%를 차

지할 것으로 전망된다.14 이에 따라 유료 구독자를 중심으로 글로벌 오디오

북 매출이 약 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15 오디오북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만 오디오북 판매량이 전자책을 능가해 전체 책 매출의 약 10%

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16 

인기가 높아지면 경쟁도 가열된다. 최근 7개 오디오 스트리밍 플랫폼이 오디

오북 시장에 진출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17 가입자 기반이 튼튼한 여타 오

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도 기존 가입자들에게 오디오북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18 특히 청취자들이 오디오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끊김없이 편리

하게 즐길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면 경쟁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다.

생성형AIgenerative AI 또한 오디오북 시장의 성장을 촉발할 요인이다. 애플

북스Apple Books와 구글플레이Google Play는 AI 생성 보이스가 읽어주는 오디

오북 서비스를 출시했고 구글플레이는 일부 선정된 책에 대한 자동 내레

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I를 사용해 사람이 말할 때의 뉘앙스를 제

대로 전달하는 것은 여전히 복잡한 기술적 과제로 남아 있지만, 생성형AI 

기술 덕분에 더욱 광범위한 오디오북 시장이 열릴 수 있다.

3.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통합과 콘텐츠 품질이 관건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는 이미 견고한 소비자층을 형성하고 있지만, 여

전히 시장 성장과 혁신의 기회가 많다. 딜로이트는 2024년 월 평균 오디오 

스트리밍 가입자 수가 전 세계 7억5,000만 명을 넘고,19 매출은 전년비 약 

15% 증가한 2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20 이는 가입자 한 명당 

31달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고에서 다루는 네 가지 오디오 엔터테인먼

트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이들 청취자와 매출 중 일부는 오디오 스트

리밍 서비스에 포함된 팟캐스트 및 오디오북에 기인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업계가 가입자와 매출을 늘리려면 묶음형bundle 서

비스를 강화해 가입자들이 더 많은 가치와 매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스포티파이Spotify와 아이하트라디오iHeartRadio는 앱에서 음악과 오디오

북뿐 아니라 팟캐스트와 라이브 이벤트까지 다양한 오디오 서비스를 제공

한다.21  또한 광고보기 약정 등 구독 서비스를 다양화해 가입자 수를 늘리

는 스트리밍 업체도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추세는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

스 전반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이브 콘서트와 대형 콘서트 투어,22 

그리고 이로 인해 창출되는 부수적인 마케팅 효과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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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를 더욱 촉발하기도 한다. 또 스포티파이와 같은 일부 스트리밍 업체

들은 AI 기술을 도입해 사용자 개인 맞춤형 음악 감상 경험을 혁신적으로 

강화하고 있다.23 스트리밍 서비스를 뒤늦게 이용하게 된 오디오 애호가들

을 공략하기 위해 무손실 음원*과 하이파이 오디오* 기능 및 트랙을 출시

하는 등 음질 개선 투자에 집중하는 스트리밍 업체들도 상당수다.24  

* 무손실 음원(lossless audio)는 용량 압축 과정에서 오디오 정보 손실이 거의 없는 음원 파일을 뜻한

다. 다만 대부분 블루투스 기기로는 들을 수 없다.

* 하이파이 오디오(high-fidelity audio)는 고음질 재생을 위해 설계된 고성능 오디오 시스템을 뜻한다.

4. 라디오: 접근성 뛰어난 무료 엔터테인먼트 매력 여전하지만 디지털 서

비스 모색 필요

라디오는 광고를 기반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오디오 엔터테인먼트라는 강

점을 무기로 유료 엔터테인먼트가 급증하는 오디오 생태계에서도 회복력

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면서 개발

도상국을 중심으로 인기가 꺾이지 않고 있다. 딜로이트는 2024년 월간 라

디오 청취자 수가 전 세계 인구 중 약 절반인 40억 명에 달하고, 광고 매출

이 420억 달러로 전년비 약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25  청취자 한 명

당 연 매출이 10.50 달러인 셈이다.

미국은 특히 연령대를 불문하고 라디오 애청자가 폭넓게 유지되고 있으며, 

18~34세의 젊은층 소비자들이 생방송 또는 정규 TV 방송 시청보다 라디오 

청취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26 일부 서방국에서는 라디오 

청취 시간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는 경우도 있지만,27 아프리카와 같은 지역

에서는 여전히 뉴스와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애용되는 미디어로 활용된다.28 

이처럼 라디오의 인기는 여전하지만 라디오 방송국들은 오디오 엔터테인

먼트 시장 전반의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대부분 오디오 엔터테인먼트가 

디지털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으며, 언젠가 주파수 변조FM를 이용하는 방

송이 아예 중단될 수도 있다.29 또 스마트 스피커나 자동차에서 음악을 듣

는 청취자들을 놓고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경쟁을 벌이려면 라디오 방

송국이 어떠한 가치를 제공해야 하는지도 고민해야 한다. 생성형AI로 라

디오의 미래를 더욱 공고히 할 방법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AI로 증강된 

생방송 디제잉30과 AI가 만든 광고 등을 활용하면 광고 매출 등 라디오 방

송국들의 뿌리 깊은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오

디오 청취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광고 채널이 다른 오디오 포맷으로 분

산되면서, 광고주들이 라디오 광고 타임을 두고 예전처럼 치열하게 경쟁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광고단가CPM*가 낮아지고 대중

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의 비용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다.

* CPM(cost per mille)은 광고단가를 측정하는 모델로 광고를 1,000회 노출시키는 데 드는 비용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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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오디오 엔터테인먼트, ‘듣기’가 소비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고찰

하면 성장 기회 무한대

오디오 엔터테인먼트는 시각 엔터테인먼트 등에 비해 비주류로 폄하되기 

쉽다. 사람들은 시간을 따로 내어 오디오만 집중해서 듣지 않기 때문이다.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듣고, 빨래를 하면서 오디오북을 듣고, 반려견을 산

책시키면서 팟캐스트를 듣고, 일하면서 음악 스트리밍을 듣는다. 하지만 

다른 활동을 하면서 부차적으로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라는 점이 바

로 오디오만이 가진 최대 강점이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디오 시장, 특히 오디오 스트리밍과 팟캐스

트는 매출과 수익을 창출하는 데 고전을 겪어 왔지만, 제공업체와 콘텐츠 

창작자, 광고주들 모두 새로운 청취자를 유인하고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

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등 혁신을 통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할 자신이 있는 오디오 플랫폼들은 음악, 팟캐스트, 

오디오북, 라이브 이벤트 등 여러가지 오디오 포맷을 통합해 단일 애플리

케이션 또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

한 서비스로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면, 구독료를 올릴 수도 있고 더욱 광

범위한 가입자를 유치할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소비자들을 대상으

로 실시한 서베이 결과, 하나의 서비스에서 오디오북과 팟캐스트, 음악을 

모두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답한 비율이 70%에 육박했다.31 또한 맞춤

형 콘텐츠 권유와 큐레이션 기능을 강화해야 가입자 이탈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 모든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것보다 경쟁력을 갖

춘 서비스에만 집중해 전략을 세부화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다.

첨단 광고 기술에 투자해 오디오 엔터테인먼트의 ‘쇼퍼블’shoppable 기능

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청취자들이 제품 광고를 듣고 무리없이 즉

각 구매까지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32 이러한 방식으로 광

고주를 유치하고 현금흐름을 강화할 수 있다.33 한편으로 광고주들은 이

러한 오디오 포맷을 광고 채널로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팟캐스

트 광고는 청취자들이 크게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해당 브랜드의 주요 타

깃 소비자층을 손쉽게 공략할 수 있다.34 유명 창작자들이나 팟캐스트 호

스트들이 직접 광고 문구를 들려주거나 제품을 홍보하도록 협업하는 방

식도 유용하다.

오디오 플랫폼과 제공업체들은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서비스를 제공

해 고객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에도 주력할 필요가 있다. 신차에 앱을 기

본 사양으로 제공하거나 음향을 강조하는 것으로 유명한 게임 플랫폼과 

통합하는 등의 방식이 있다.

한편 팟캐스트에 수십 억 달러를 투자한 기업들은 투자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 팟캐스트 산업은 계속 성장 중이지만, 매출

은 기대만큼 빠르게 증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기업들은 



212 213중대 전환기의 AI와 지속가능성, 위기이자 기회 제5장 영역·장르·채널의 경계 허무는 글로벌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

Deloitte

2024년 출구전략을 실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팟캐스트에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다만 수익화에 여러 어려움이 있

기 때문에, 2020~2022년에 비하면 투자수익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하는 오디오 시장에서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M&E 기업들은 많은 기

회를 얻을 수 있다. 영화 및 TV 제작사, 출판사, 게임 개발업체 등 콘텐츠 

창작자와 제공자들은 선제적으로 오디오 엔터테인먼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자체 콘텐츠와 연계된 팟캐스트 쇼를 제공할 수도 있고, 흥미로운 

인물들을 팟캐스트 에피소드의 게스트로 출연시킬 수도 있으며, 인기 많

은 도서의 오디오북을 제작할 수도 있고, 비디오 게임 사운드트랙 제작을 

아티스트들에게 맡기거나 음악 라이선스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전략에 힘입어 지식재산권IP, 프랜차이즈, 캐릭터, 소설 속 세계의 생명이 

연장되어 새로운 청취자를 유인하고 지속적으로 충성스러운 팬층을 확

보할 수 있다.35  2024년 M&E 전략에 오디오를 빼놓을 수 없는 이유다.

UGC 플랫폼이 촉발한 창작자 경제,

게임산업에 약인가 독인가

사용자 창작 콘텐츠user-generated contents, UGC 게임 플랫폼이 활성화되면

서 2024년 게임산업에서도 창작자 경제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

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탑티어 게임 제작사들은 더욱 거센 경쟁 압

박을 받게 됐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비디오게임 두 작품이 게이머 수 억 명을 

3D 창작자로 변모시켰다. 이제 세 번째로 가장 인기 있는 비디오게임

이 자체 플랫폼에서 새로운 툴과 인센티브로 3D UGC 열풍을 일으키

고 있다.1 3D 콘텐츠 창작자가 증가하고, 주요 3D UGC 플랫폼들이 이

들 창작자들에게 지불하는 돈도 불어나고 있다. 딜로이트는 2024년 이

들 UGC 플랫폼이 콘텐츠 창작자들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15억 달러에 

육박하고, 3D UGC 게임 플랫폼에서 돈을 받고 활동하는 개인 창작자들

의 수가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 

Chris Arkenberg 딜로이트 TMT 센터 Research Manager 외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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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망은 세 가지 근거에 기인한다. 첫째, 3D UGC 플랫폼을 통해 게

이머, 창작자, 브랜드 모두 수혜를 입고 있다. 둘째, 새로운 툴과 인센티브

가 등장하면서 3D 콘텐츠를 창작해 수익화하기가 더욱 용이해졌다. 셋째, 

비디오와 소셜미디어를 위한 UGC 게임 창작의 수익모델이 공고해졌다.

게임산업의 창작자 경제가 확대되면서 게임 경험과 디지털 굿즈의 혁신

이 촉발되고, 3D UGC 플랫폼 참여가 더욱 확산되며, 플랫폼과 창작자 

모두에게 우호적인 경제가 창출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은 게임과 인

터랙티브 경험 제작의 민주화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값 싼 3D 콘텐츠

가 무한정 쏟아져 나오면서, 게임산업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3D UGC란?

UGC 비디오 플랫폼 및 소셜미디어와 마찬가지로 3D UGC도 게임 콘텐

츠 창작을 민주화하는 기능을 한다. 사용자는 3D UGC 플랫폼에서 아바

타 스킨skin과 코스메틱cosmetics 등 디지털 굿즈와 게이머가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이큅먼트를 창작, 공유, 판매할 수 있다. 플랫폼들은 창작자

들이 그러한 디지털 굿즈를 거래할 수 있는 활발한 마켓플레이스를 구축

하고 있다.2 사용자들은 게임이나 몰입형 3D 경험을 통째로 창작해, 플

랫폼에서 제공되는 디스커버리 툴discovery tool을 활용해 제작할 수도 있

다.3 소셜미디어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UGC 게임과 창작자들이 큰 인기

를 얻어 수백만 명의 게이머와 팬을 거느리며 가치있는 브랜드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 

이처럼 게임 창작이 한층 용이해지고 인기를 얻기도 쉬워졌지만, 여전

히 인게임 창작에 매력을 느끼는 게이머와 게임 창작자들이 있다. 이들 

모더*는 팬픽션fan fiction, 작품을 바탕으로 창작한 이야기을 게임에 추가하기도 하

고, 디지털 굿즈와 코스메틱으로 게임을 맞춤화하기도 하며, 게이머들이 

몹시 원하지만 게임 제작사들이 우선시하지 않는 기능을 추가하기도 한

다.4 일부 모드mod, 모더가 수정한 새로운 게임는 그 자체로 히트작이 되기도 하

고,5 일부는 게임 제작사들이 프랜차이즈의 규모를 키울 때 직접적으로 

반영하기도 한다.6 

* 모더(modder)는 게임 리소스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추가 콘텐츠를 만들어 게임을 자신이 원하는 방

향으로 수정하는 사람을 뜻한다.

로블록스Roblox는 블록 모양을 기반으로 한 심플한 그래픽으로 레고 쌓기

와 같은 게임 경험을 빠르게 구현해, 2005년 사용자들이 게임과 디지털 

굿즈를 직접 개발 및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론칭했다. 2009년에는 

마인크래프트Minecraft가 자원을 관리하고 생존 메커니즘을 추가해 자신

만의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3D 건설 서바이벌 게임을 출시했다. 로블록

스와 마인크래프트 모두 3D 모델링과 게임 창작의 장벽을 낮춰, 창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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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게임 업체, 마켓플레이스를 양산했을뿐 아니라, 여타 3D 창작자 능력

도 업그레이드시켰다. 2023년에는 에픽게임즈Epic Games가 인기 멀티플

레이어 프랜차이즈 게임 ‘포트나이트’Fortnite 내 UGC 생태계를 시작한다

고 발표했다. 에픽게임즈는 게임 개발 플랫폼 언리얼 엔진Unreal Engine에

서 UGC를 활성화해, 더욱 정교하고 리얼한 그래픽을 내세워 로블록스 

등 경쟁사들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이들 게임 플랫폼들은 게임 창작

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UGC 활성화 기여도에 기반해 

창작자와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7 

UGC로 변모하는 게임산업의 경제학

스토리에 기반한 블록버스터급 게임을 출시하려면 막대한 투자와 복잡

한 개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게 출시한다 하더라도 대형 라이브 게

임과 경쟁해야 한다. 이 가운데 저가 또는 무료로 제공되는 3D UGC가 

급증하면서 탑티어 게임을 즐기던 게이머들이 보다 단순하고 상품화하

기 쉬운 틈새 게임으로 이동하고 있다. 게이머와 수익을 장악하던 주요 

게임 제작사 및 배급사들에게 3D UGC 플랫폼은 몰입형 인터랙티브 경

험을 제공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되고 있다.8 

또 게임 제작사들이 대형 게임을 개발, 출시하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

고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65 달러에 판매되는 히트작을 제작하려면 

개발에만 수년이 걸리고 제작과 출시에 3억 달러가 넘게 든다. 이에 따

라 라이브 게임은 신작 출시로 수익을 얻기보다 디지털 굿즈와 새로운 

콘텐츠 경험, 특별 이벤트 등 인게임 반복 수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수

익모델이 변화하고 있다. 라이브 게임은 게임 내 소셜 기능을 제공할뿐 

아니라 게이머들을 계속 붙들어 놓을 새로운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야 수익을 계속 창출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3D UGC가 새로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게이머들

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창작자들은 플랫

폼을 통해 게임 개발 및 마케팅 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뿐 아

니라 자신의 열정과 팬덤으로 돈까지 벌 수 있다. UGC 비디오 서비스

와 소셜미디어와 마찬가지로, 3D UGC 또한 고도로 다양화된 콘텐츠를 

양산해 가장 대중적인 취향뿐 아니라 틈새 수요까지도 파고들 수 있다.

플랫폼에서 3D UGC 창작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이유

3D UGC는 비디오 콘텐츠보다 제작하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3D 

모델링 툴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련 분야가 크게 활성화

되지 못했다. 하지만 일부 게임 제작사들이 지속적으로 3D 모델링의 민

주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9 파워 유저들은 더욱 강력한 3D 모

델링 능력을 갖추게 됐고 기술 지식이 없는 창작자들도 꽤 그럴 듯한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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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또 플랫폼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창작자들이 

텍스쳐팩*과 쉐이더*, 게임을 채울 3D 오브젝트, 문 열기나 운전 등 인터

랙션의 게임 메카닉 패키지를 교환할 수 있다.10 

* 텍스쳐팩(texture pack)은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블록과 아이템 등 게임 내 텍스쳐와 사운드를 수정

할 수 있는 마인크래프트의 파일 컬렉션을 뜻한다. 리소스팩(resource pack)으로도 불린다.

* 쉐이더(shader)는 컴퓨터게임과 기타 소프트웨어에서 그래픽을 수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상 

환경에서 빛이 사물 및 표면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마인크래프트에서 쉐이더는 그림자 효

과, 명암, 색조 등 그래픽 효과를 조정하는 데 활용된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이 일반화되면서, 3D 콘텐츠 창작을 더욱 

용이하게 만드는 노력이 한층 활발해지고 있다.11 생성형AI 툴을 활용하

면 더욱 심도 깊은 게임 요소 생성을 위한 코딩과 테스팅 작업 일부를 자동

화할 수 있고, 다양한 언어로 대화 생성 및 현지화를 더욱 빠르게 완료할 

수 있으며, 캐릭터와 세트 디자인의 생성 속도도 빨라지고, 아직 초기 실

험 단계이기는 하지만 게이머가 아닌 가상 캐릭터와 실제 사람과 하는 듯

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도 있다. 생성형AI 혁신이 한층 고도화

되면, 자연어 프롬프트로 명령을 내려 즉석에서 게임을 만들 수도 있다.12 

UGC 창작 및 공유와 더불어 창작자들이 수익을 얻기도 쉬워지면서, 소셜미디

어 콘텐츠가 거의 무한대로 생성되고 있다. 이로 인해 프리미엄 콘텐츠의 경쟁

력이 약해져 TV와 영화가 관객을 빼앗기고 광고 생태계가 일변했다. 3D UGC 

플랫폼도 이와 같은 성공을 거둔다면, 게임산업 전체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

결론: 양날의 검 3D UGC...게임산업 혁신 vs. 와해

게임산업에서 3D UGC는 양날의 검이다. 3D UGC가 한층 활성화되면 

게임, 디지털 굿즈, 수익화 구조의 혁신이 심화됨과 동시에 다양한 인

터랙티브 경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뜨거워질 것이

다. 이러한 혁신은 3D 창작자 경제를 확장시킬뿐 아니라 개인 창작자들

이 성공적인 게임 제작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게임산업의 

다양성과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또한 일부 UGC 게임과 이로 인

해 촉발된 혁신에 힘입어 기존의 게임 제작사들의 역량과 경쟁력이 한

층 강화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이 분산화, 민주화되

면 기존의 창작자들은 새로운 위협에 놓이게 된다. 실제로 영화와 TV 

산업은 콘텐츠 개발 비용은 갈수록 증가하는데, 배급 채널과 주요 수익

을 안겨줬던 극장 네트워크가 와해되고 관객 행태까지 변화하는 시점

에,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무료 콘텐츠가 소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무

한히 제공됨에 따라 위기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주요 3D UGC 플랫폼들은 게임산업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꽤 

오랫동안 존속해 왔지만, 이들 플랫폼에서 만들어지는 게임과 그로 인

해 게이머들이 얻을 수 있는 경험이 혁신을 거듭하며 한층 풍부해지고, 

개발과 수익화도 용이해진다면,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가 몰리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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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다. 3D UGC 활동이 급증하면 게임 콘텐츠와 창작자들은 더욱 

다양화, 분산화됨과 동시에 이들을 통합하는 플랫폼은 소수로 추려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게임산업의 중심이 개발 비용이 적게 드는 게임 및 

인터랙티브 경험으로 이동할 것이다.

연간 시장 규모가 2,500억 달러에 달하는 게임 제작사들은 TV나 영화 

제작사들보다는 나은 신세다. 젊은 세대가 다양한 형태의 게임으로 몰

리고 있고, 영화와 스트리밍 시리즈물로 제작되는 게임 IP도 증가하고 

있다.13  하지만 게임 제작사들도 TV 및 영화 제작사와 마찬가지로 프

리미엄 콘텐츠와 저가 콘텐츠 사이 변화하는 역학에 직면해 있다. 탑티

어 게임 제작사들이 제작하는 프리미엄 게임에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데, 3D UGC가 저가 또는 무료 인터랙티브 경험을 무한대로 제공하며 

거대한 경쟁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3D UGC 플랫폼들

도 여러가지 해결과제를 안고 있다. 3D 콘텐츠를 저가에 거의 무한대로 

만들 수 있지만, 그처럼 수많은 저가 콘텐츠를 관리, 중재, 수익화하는 

것은 만만치 않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 유해 콘텐츠, 규제 강화 가

능성 등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3D UGC 플랫폼

도 아니고 프리미엄 콘텐츠도 제작할 수 없는 게임 제작사들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입장에 몰릴 수 있다.

메타버스metaverse 비전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3D UGC 플랫폼들은 대중

을 위한 게임 개발의 민주화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게임플레이

의 창의성과 혁신이 폭발하고, 새로운 형태의 몰입형 인터랙티브 콘텐

츠와 경험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3D UGC 플랫폼

들이 게임산업 자체를 와해시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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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엘리트 스포츠 매출,

10억 달러대 테이프 끊는다

팬, 방송사, 광고 파트너들이 보내주는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여성 엘

리트 스포츠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기세를 몰아 성장세를 지

속하려면 다각도의 신중한 접근법이 필요하다.

딜로이트는 2024년 여성 엘리트 스포츠로 창출되는 매출이 미화 12억

8,000만 달러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대 테이프를 끊을 것으로 

전망한다(그림 1). 이는 딜로이트가 마지막으로 여성 엘리트 스포츠 보고

서를 냈던 2021년 전망치에서 300% 이상 증가하는 수준이다. 딜로이트

의 매출 전망치는 광고(6억9,600만 달러, 55%), 중계(3억4,000만 달러, 

27%), 경기(2억4,000만 달러, 18%)를 포함한다.

특히 광고 매출이 급증하면서 전체 매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중계, 

경기 순서대로 매출 증가율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역별로 최대 시장은 북미

Jennifer Haskel 딜로이트 Sports Business Group’s
Knowledge & Insights Leader 외 2인

05 (6억 7,000만 달러, 52%)와 유럽(1억8,100만 달러, 14%)이며, 매출이 가장 

높은 스포츠는 축구(5억5,500만 달러,43%)와 농구(3억5,400만 달러, 28%)

다. 또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 월드컵Women’s World Cup, 미국 여자프로골프협

회LPGA 투어, 여자 테니스연맹WTA 투어 등 국제 대회가 전체 매출의 33%인 

4억2,500만 달러의 매출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 엘리트 스포츠의 잠재력과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다는 신호는 여성 

팀과 리그의 시장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일부 팀의 경우 

2024년 시장가치가 1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자들에게는 

여타 엘리트 스포츠 자산에 비해 적은 돈으로 성장하는 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셈이다. 이에 따라 기존 투자자뿐 아니라 신규 투자자

들이 늘어나고 투자금액도 증가하면서, 여성 엘리트 스포츠의 전문성과 

상업화가 강화되면, 선수들의 경기력이 급격히 향상돼, 관중의 관심이 크

게 증폭되고, 이는 다시 투자 수익을 증대시키는 선순환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여성 스포츠의 선수와 코치, 심판의 기술적 역량이 지

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사실은 FIFA 2023 여자 월드컵에서 여실히 증

명됐다. 당시 잉글랜드 대표팀 클로에 켈리Chloe Kelly 선수가 찬 페널티킥

의 속도가 111 km/h를 기록해, 2022~2023년 잉글랜드 남자 프리미어

리그 시즌의 최고 기록을 능가했다.1 

최근 수 년간 엘리트 스포츠를 휩쓴 격동을 감안하면, 여성 엘리트 스포

츠 매출이 10억 달러대 테이프를 끊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2023 FIFA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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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월드컵이 5억7,0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창출한 데 이어 2024년 여

성 엘리트 스포츠는 다각적인 성공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2 이처럼 

여성 엘리트 스포츠의 위상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지만, 상당수 주요 리그

들이 탄생한 것은 고작 지난 10년 사이고 여성 엘리트 스포츠가 아직 주

류 문화로서 영역을 굳히지 못했다. 아직 성장 초기 단계인 여성 엘리트 

스포츠를 부작용 없이 육성하려면 다각도의 신중한 접근법이 필요하다.

여성 엘리트 스포츠 매출, 어디에서 창출되나

여성 스포츠도 남성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경기, 중계, 광고에서 매출이 창

출된다. 하지만 딜로이트 분석 결과 급성장 경로의 초기 단계인 여성 스

포츠는 광고 매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

교해 남성 스포츠는 중계권이 가장 큰 매출을 창출한다. 유럽 5대 남자 축

구 리그는 중계권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3 

1. 광고 & 스폰서십: 가장 큰 매출원

딜로이트는 단기적으로 광고가 여성 엘리트 스포츠의 가장 큰 매출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광고는 △클럽 스폰서십과 파트너십 계약 △센트럴 

스폰서십* 매출, 리테일, 상품 판매 △라이선스 판매 △기타 경기 및 중

계 외 매출을 포함한다.

* 센트럴 스폰서십(central sponsorship)은 스포츠 기구가 복수의 팀, 리그, 대회를 대신해 스폰서십과 파

트너십 딜을 관리하는 모델을 뜻한다.

여성 엘리트 스포츠 스폰서십은 최근 높은 투자수익이 증명됨에 따라 

2024년 한층 강한 성장 동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여성 스포츠에 대한 기업 투자 1달러 당 7달러 이상의 고객

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4 일부 LPGA 스폰서들은 최대 400%의 미디어 

그림 1
여성 엘리트 스포츠 2024년 매출 전망

출처: 공개 데이터에 기반한 딜로이트 분석

매출 유형 스포츠 종류별 매출

지역별 매출

광고 55%

중계 27%

경기 18%

축구 43%

북미 52%

농구 28%

유럽 14%

기타 29%

글로벌 33%



226 227중대 전환기의 AI와 지속가능성, 위기이자 기회 제5장 영역·장르·채널의 경계 허무는 글로벌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

Deloitte

투자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5  LPGA 액티브 스폰서 명단은 2019~2023

년 두 배로 늘어, 2023년 6월에 처음으로 1,000개 브랜드를 돌파했다.

여성의 힘과 성평등 등 테마를 브랜드와 연계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여성 스포츠 스폰서십에 대한 브랜드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영국 

여성단체 ‘우먼스 스포츠 트러스트’Women’s Sport Trust 조사에 따르면, 소비

자 29%는 여성 스포츠에 스폰서십을 제공하는 기업이나 브랜드를 더욱 

우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 스포츠 스폰서십 

기업 및 브랜드 관련 비율인 12%보다 높은 수준이다.6 

1) 리그 스폰서십: 치솟는 여성 리그 몸값

여성 스포츠 리그들은 2024년 더 높은 몸값으로 스폰서십 재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잉글랜드 여자프로 축구 리그인 FA 여자 슈

퍼리그Women’s Super League, WSL는 바클레이Barclays와 2022~2025년 스폰

서십 재계약 시 몸값을 3,000만 파운드로 두 배 올렸다.7 또한 새로

운 스폰서십은 2부 리그인 여자 챔피언십Women’s Championship과 FA 유

소녀 축구 스쿨 파트너십Girls’ Football School Partnership 지원도 포함한다.8 

2) 클럽 및 팀 스폰서십: 남자팀에서 독립하는 여자팀

2024년에는 축구를 중심으로 여자팀이 독자적으로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하는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여자팀은 남자

팀과 묶어서 스폰서십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유럽

에서는 이러한 형태가 통상적이었다. 이 때문에 여자팀만의 경제적 

가치를 정량화하기가 어려웠다.

여자팀들이 이처럼 독립하는 추세가 강화되면서 여자팀에 대한 투자

와 브랜드 활성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딜로이트가 집계

하는 ‘풋볼 머니 리그’Football Money League의 탑티어 클럽 중 2023년 현

재 여자팀만 단독으로 유니폼 스폰서 계약을 맺은 팀은 7개뿐이었

다.9 여자팀만 독자적으로 스폰서하는 경우는 전 세계 모든 여성 프

로 축구 클럽 스폰서 중 38%, 장비 스폰서 중 25%에 그쳤다.10 하지

만 2024년부터 중기적으로 여자팀만 단독으로 스폰서십을 체결하는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여자팀이 독립하기에 최적의 시기

는 클럽 규모, 팬의 취향, 파트너 협업, 광고 계약 규모 등 요인에 따

라 클럽마다 상이할 것으로 보인다.

브랜드들이 여성 스포츠 클럽과 파트너십을 맺을 기회는 계속 늘어

나고 있다. 2023년 9월에는 맨체스터 시티 우먼Manchester City Women팀

이 유아 용품 브랜드 조이Joie와 WSL 클럽의 첫 구장명칭권stadium nam-

ing rights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다.11  2023년 10월에는 아스널 FC 우먼

Arsenal FC Women팀이 남자팀에서 독립해 독자적으로 아디다스Adidas및 

스텔라 맥카트니Stella McCartney와 콜라보 상품을 출시했다.12 여성 엘리

트 스포츠의 전문성이 강화됨에 따라 여자 게임만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새롭고 특별한 스폰서십 기회가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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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회 스폰서십: 투자수익 눈독 들이는 글로벌 브랜드 증가

2027 여자 월드컵 스폰서십 매출이 2023년 수준을 능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FIFA와 글로벌 브랜드들이 여성 축구만을 위한 스폰서십 전

략을 더욱 정교하게 수립하면서 이 기회를 잡아 투자수익을 거두려

는 광고 파트너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FIFA는 2023 월드컵 때 역대 처음으로 여자 월드컵 스폰서십을 독립시켜, 

3억800만 달러의 매출을 거뒀고 스폰서십 인벤토리*를 100% 실현했다.13  

FIFA는 여자 축구 전용 스폰서십 계약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광고 파트너

십 체계를 마련해, 2023 여자 월드컵에 30개 브랜드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

결했다. 이는 2019년 월드컵 때보다 150% 늘어난 수준이다.14 

* 스폰서십 인벤토리(sponsorship inventory)는 특정 대회와 관련해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스폰서

십 기회를 뜻한다. 명칭권, 로고 배치, 광고, 현장 활동, VIP 경험, 제품 배치, 디지털 및 소셜미디

어 마케팅 등이 포함된다.

4) 선수 스폰서십: 남성 스포츠 수준 부지런히 추격

여성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의 주요 수입원은 선수 스폰서십이 될 것

으로 예상된다. 상당수 선수는 2024년 파리 올림픽 때까지 스폰서십

으로 수 백만 달러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 및 미국여자프로축구NWSL 스타 선수인 알렉

스 모건Alex Morgan은 2022년 경기 외 수익으로 640만 달러를 거뒀

다.15 연봉인 80만 달러를 대폭 뛰어넘는 수준이다. 영국 여자 축구 

대표팀 ‘암사자들’Lionesses 주장인 리아 윌리엄슨Leah Williamson은 유럽

축구선수권대회European Champions 승리를 계기로 여자 축구 선수로서

는 처음으로 이탈리아 패션하우스 구찌Gucci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

결했다.16 

여성 스포츠가 부상하면서 스폰서십 투자에 따른 가치가 높아지고, 

이에 힘입어 여성 엘리트 스포츠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여성 스포츠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스폰서십 지출을 조정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지난 2022년 미국 디지털 금융서비스 기업 앨라이파이

낸셜(Ally Financial)은 2027년까지 남성과 여성 스포츠에 대한 유료 미디어 지출간 

균형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앨라이파이낸셜은 NWSL의 타이틀 스폰서(title sponsor)로, NWSL의 위상을 높이

기 위해 미디어 기업들과 협업해 왔다. 2022 NWSL 챔피언십이 역대 처음으로 CBS 

방송 프라임타임에 중계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유는 앨라이파이낸셜이 CBS 광고 지

출을 늘렸기 때문이다.17  당시 포틀랜드 손즈(Portland Thorns)가 캔자스시티 커런

트(Kansas City Current)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던 게임의 시청자 수는 91만5,000명

으로 2021년 결승전 때에 비해 71%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18 

여성 스포츠 스폰서십 투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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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계: 접근성, 상업성, 지속적 성장의 세 박자

2024년 여성 엘리트 스포츠의 두 번째 매출원은 중계권이 될 것으로 전

망된다. 여성 스포츠는 현재 더 많은 시청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무료 채

널과 더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시청자 접근성은 떨어지는 유료 

TV의 장점을 모두 취하는 형태로 중계되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중계권

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축구연맹UEFA 여자 챔피언스 리그Women’s Champions Leage 경기는 두 시즌 

동안 중계 플랫폼인 다즌DAZN의 유튜브 채널에서 무료로 볼 수 있었으나, 

2023/2024 시즌부터는 유료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19 단기 내에 재계약

을 앞둔 몇몇 주요 여성 스포츠 리그는 이전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인정받

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2). 미국 대학스포츠연맹NCAA이 매년 3월 주최하

는 전미 여자 대학농구선수권 대회 ‘3월의 광란’March Madness은 현재 3,400

만 달러로 29개 챔피언십 중계권 계약이 돼 있는데, 2024년 8월 계약을 갱

신하면서 중계권이 1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20 

지난 2023년 11월 미국여자프로축구NWSL는 CBS, ESPN, 스크립스 스

포츠Scripps Sports, 아마존Amazon 등 4개사와 2024년부터 4년간 지속되는 역

대 최고가 중계권 계약을 체결했다.21 연간 6,000만 달러, 총합 2억4,000

만 달러에 달하는 이번 계약은 이전 계약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인정받

은 것이다.22 

또한 NCAA 대회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여자 농구와 스타 선수들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2023년 대회 이후 케이틀린 클락Caitlin Clark, 아이오

와과 앤절 리스Angel Reece, 루이지애나주립대 선수는 높은 액수의 스폰서십 계약

을 체결했다.23 앞으로도 여성 스포츠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여자 선수들

에 대한 스폰서십 투자가치와 대회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

오와 여자 배구는 2023/2024 시즌 1만5,000장 이상의 티켓을 매진했다. 

2022/2023 시즌 판매량은 6,500장에 불과했다.24 

그림 2
단기 내 중계권 재계약을 앞둔 여성 스포츠

2024년
•미국 대학스포츠연행(NCAA) 전미 대학농구선수권 대회 여자 챔피언십

•미국여자프로축구(NWSL)

2025년
•전미 여자농구협회(WNBA)
•여자 슈퍼리그(WSL)

2026년 •여자 프로테니스협회(WTA)

출처: 딜로이트

2024년부터 여성 엘리트 스포츠 중계의 과제는 비시즌에도 시청자들의 관심을 붙

잡아 두는 것이다. 최근 수 년간 여성 엘리트 스포츠는 일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시

청된 스포츠 프로그램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대부분 결승전이나 준결승전이었다.

딜로이트는 2024년에는 프라임타임에 중계되는 여성 스포츠가 늘어나, 열성 팬뿐 

아니라 관심이 없던 시청자들의 관심도 끌어들일 것으로 기대한다. 스트리밍 서비스 

로쿠(Roku)는 2023년에 미국 가입자들이 여성 스포츠 생방송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인앱 서비스 ‘우먼 스포츠 존’(Women’s Sports Zone)을 론칭했다.25 

비시즌에도 시청자 관심 유지하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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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 메인스타디움 차지하는 여성 스포츠

2024년 여성 엘리트 스포츠 산업에서 경기가 세 번째 매출 요인이 될 것

이다. 메인스타디움으로 진출하는 여성 스포츠 대회가 늘면서, 여성 엘리

트 스포츠를 눈 앞에서 관람하는 팬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관객 수 증가

와 경기 매출 향상으로 이어진다. 여성 스포츠는 티켓 가격이 워낙 낮았

던 만큼 향후 티켓 가격 인상으로 경기 매출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2022~2023년부터 살아났던 티켓 판매가 2024년에는 역

대 기록을 깰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3). 

네브라스카Nebraska 여자 대학배구팀인 콘허스커스Cornhuskers는 2023년 8

월 대학 미식축구팀 홈구장인 메모리얼 스타디움(링컨)에서 9만2,003명

의 팬이 관람하는 가운데 게임을 주최했다.26 이는 네브라스카 여자 대학

배구 자체 기록이자 NCAA 여자배구 기록인 약 1만8,000명의 관객이라

는 기록을 깬 것이다.27 2023년 10월 축구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개최한 

아이오와 여자 농구팀도 5만5,000장 이상의 티켓을 판매해 3만 장을 밑

돌던 이전 기록을 경신했다.28 

다양한 여성 스포츠에 대형 관객이 몰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대형 스타

디움에서 여성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데 대한 우려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영국-호주 격년제 크리켓 대회 애쉬즈The Ashes 여자 대회는 2023년 

관람객 수가 11만 명에 달해 티켓 판매량이 2019년에 비해 450% 늘었다. 

인도의 T20 크리켓 여자 프리미어 리그WPL는 20개 경기를 펼친 첫 시즌 

당시 경기당 관람객 수가 평균 최대 1만3,000명에 달했다.29 

남자팀과 연계된 여자 축구팀의 경우 시즌 경기가 메인스타디움에서 개

최되는 비중이 한층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스널 우먼은 2023/2024 

시즌에 5개 WSL 게임을 관람객 6만 명 수용이 가능한 에미레이츠 스타

디움Emirates Stadium에서 개최할 예정이다.30 이는 이전 시즌인 3개에서 늘어

난 것이다. 또한 수용 인원이 4,500명에 불과한 홈스타디움에서 대형 스

타디움으로 급격히 성장한 것이다.31 

그림 3
주요 여성 엘리트 스포츠 경기 관람객 수

출처: 딜로이트

2023년 
8월 30일

2022년 
4월 22일

2022년 
3월 30일

2020년 
3월 8일

1999년 
7월 10일

개최일 관람객 수대회 스타디움 스포츠 종류

92,003

91,648

91,553

86,714

90,185

대학배구

축구

축구

크리켓

축구

네브라스카 콘허스커스
(Nebraska Cornhuskers)

vs.
오마하 매버릭스

(Omaha Mavericks)

바르셀로나(Barcelona) 
vs. 

볼프스부르(Wolfsburg)
[UWCL 준결승]

바르셀로나 vs. 
레알마드리드
(Real Madrid)

[UWCL 준준결승]

호주 vs. 인도
[T20 월드컵 결승]

미국 vs. 중국
[FWWC 결승]

미국 
메모리얼 스타디움(링컨)

바르셀로나 
캄프 누(Camp Nou)

바르셀로나 
캄프 누(Camp Nou)

호주
멜버른 크리켓 그라운드
(Malbourne Cricket 

Ground)

미국
로즈 볼(Rose Bo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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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시즌에서 아스널 우먼은 UEFA 여자 챔피언스 리그 5게임과 WSL 

3게임 등 8개 게임을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개최했다. 당시 아스널 

우먼의 UEFA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이자 아스널 우먼의 두 번째 볼프스

부르크Wolfsburg전이었던 게임은 관객 6만 명이 몰려 티켓이 매진됐다.32 

멕시코 최상위 여자 축구리그 리가 MX 페메닐Liga MX Femenil은 이미 남자

팀과 같은 스타디움에서 모든 경기를 개최하고 있다.33 대형 스타디움에

서 경기를 개최하면 팬들에게 익숙한 경기장과 용이한 접근성을 제공해 

관객 수가 그만큼 늘어난다. 또한 여자팀도 남자팀과 동일한 경기장 조

건을 누릴 수 있다.

남성 스포츠와 차별화되는 여성 스포츠의 경기 관람 경험

여성 스포츠 기관들은 남성 스포츠보다 더욱 창의적인 방법으로 티켓 판

매 및 팬 참여 프로모션을 펼치고 있다. 여자 프로 골프 5대 챔피언십 중 

하나인 AIG 여자오픈AIG Women’s Open은 팬들이 여성 스포츠 및 비즈니스

와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Q&A 세션에 참여하고, 대형 스크린으로 경기

와 라이브뮤직을 즐길 수 있는 팬 빌리지fan village를 제공했다.34 라이브뮤

직과 축제 분위기는 남자 게임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이벤트다.

첼시 FC 위민Chelsea Women FC은 2023/2024 시즌에 홈스타디움이 위치한 

스탬퍼드 브리지Stamford Bridge에서 라이브뮤직과 엔터테인먼트 존, 패밀리 

센터, 서포터 그룹 섹션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35 

한편 여성 엘리트 스포츠는 티켓 값이 여전히 저렴해 가족 단위로 관

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팬층의 연령대를 다각화하기에 유리하다. 

2023/2024 시즌의 경우, 첼시 FC 위민의 티켓 가격은 최저 15파운드 

(미화 19달러),36 FC 바르셀로나 페메니FC Barcelona Femení는 최저 14유로 

(미화 15달러),37 미국 프로농구 시카고 스카이Chicago Sky는 최저 15달러

에 불과하다.38 앞으로 여성 스포츠 클럽과 리그가 점차 성장하고 전문성

을 강화하면서 티켓 가격을 지렛대로 경기 매출을 증대할 여지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향후 몇 시즌에 걸쳐 여성 스포츠 티켓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여성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수요 전망이 매우 밝지만, 그만큼 신중한 성

장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다. 대형 게임에는 기록을 깨는 관람객이 몰리겠

지만, 여성 엘리트 스포츠의 성공을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려면 

비시즌 경기에 대해서도 대중의 관심을 지속시키고 각 경기마다 차별화

된 관람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여성 엘리트 스포츠, 투자와 시장가치 모멘텀도 날개 달았다

여성 엘리트 스포츠팀의 시장가치가 2024년 계속 상승해, 1억 달러 문턱

을 넘는 클럽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분야 투자모델이 성숙하면서 

지금까지 남성 엘리트 스포츠팀의 성장을 지원했던 사모펀드 등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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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채널이 여성 스포츠팀에게도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유럽은 클럽 

구조상 여자팀이 남자팀과 묶여 있기 때문에 단기 내에 자체 시장가치를 

파악하기가 다소 복잡할 수 있다.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여성 엘리트 스포츠 

관련 활발한 투자 활동이 기대된다. 2023년 10월 NBA 골든스테이트 워

리어스Goldenstate Warriors 소유 그룹은 리그 역대 최고가인 5,000만 달러의 

확장 수수료*를 투자해 캘리포니아 만 지역 WNBA 팀을 창단한다고 발

표했다.39 리그 확장은 10여년 만에 처음이다.40 

* 확장 수수료(expansion fee)는 스포츠 리그에 새로운 팀이나 프랜차이즈를 신설할 때 소유 그룹이나 리

그가 지불하는 금액이다. 새로운 팀의 신설로 야기될 수 있는 수익 공유 풀의 희석에 대해 기존 팀 또는 

이해당사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함이다.

2023년 4월에는 글로벌 투자회사 식스 스트리트 파트너스Sixth Street Partners

가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의 여자 축구 클럽 창설에 5,300만 달러의 확장 

수수료를 포함해 1억2,5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41 이번 확장 

수수료는 2020년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이고가 리그를 통합할 때 지급

한 액수의 10배에 달한다. 로스앤젤레스 프랜차이즈인 앤젤 시티 FXAn-

gel City FX의 시장가치는 2021년 4월 기준 1억 달러가 넘었다.42 앞으로도 

NWSL의 팀 창단이 지속되면서, 각 리그의 시장가치가 속속 신고점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은 여자팀이 남자팀과 묶여 있어 투자 대상으로 삼기에 다소 복잡하

지만, 여성 스포츠에 대한 투자 열기가 역시 뜨겁다. 2022년에 NWSL 워

싱턴 스피릿Washing Spirit을 인수한43 미국 기업가 미셸 강Michele Kang은 2023

년 5월 UEFA 여자 챔피언스 리그 8회 우승에 빛나는 올림피크 리오네 

페미닌Olympique Lyonnais Feminin의 지분 52%를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44  

미셸 강의 인수 건은 여자 축구만을 위한 세계 최초 글로벌 멀티-클럽 소

유 모델로 기록되며, 여자팀의 시장가치를 연계된 남자팀과 별개로 측정

하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추세는 2024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WTA는 여자 테니스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3년 룩셈부르크 소재 

사모펀드 CVC 캐피털 파트너스CVC Capital Partners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

결했다.45 CVC는 팬 기반 확대, WTA 투어 브랜드 프로모션, 선수 기량 

성장 등을 지원해 여자 테니스의 성장을 촉진하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된다.

유명인사의 팀&리그 지분 소유, 여성 스포츠 인식 제고

최근 NWSL을 포함해 전 세계 스포츠 팀 및 리그의 지분을 유명인사가 

소유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유명인사가 지분을 소유하면 해당 리그

나 클럽의 광고 효과가 증대되고, 이는 다시 이들 리그와 클럽에 대한 광

고 매출 증대로 이어진다. 앤젤 시티 FC의 경우 레딧Reddit 공동 창립자인 

유명 기업가 알렉시스 오하니언Alexis Ohanian, 배우 제니퍼 가너Jennifer Garner

와 나탈리 포트만Natalie Portman, 전직 축구선수 미아 햄Mia Hamm과 프로 테

니스 선수 세레나 윌리엄스Serena Williams가 지분에 투자했다. 캔자스 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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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런트는 미국 미식축구리그NFL 슈퍼볼 우승에 빛나는 스타 쿼터백 패트

릭 마홈스Patrick Mahomes와 그의 아내 브리트니 마홈스Brittany Mahomes가 지

분을 소유하고 있다. 2010년 미국프로농구NBA 올스타전 MVP였던 드웨

인 웨이드Dwyane Wade는 2023년 7월에 WNBA 시카고 스카이 소유 그룹

에 동참했다.46 현직 NBA 선수 케빈 듀란트Kevin Durant는 선수들이 직접 

운영하는 여자 스포츠 리그 애슬리츠 언리미티드Athletes Unlimited, AU의 자

본금 모집 시 3,000만 달러를 내놓았다.47 단기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스

포츠, 패션 분야의 유명인사들이 여성 스포츠 투자에 적극 나서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 스포츠 투자 전문 펀드도 등장

여성 스포츠 투자 전문 펀드도 등장하면서 여성 스포츠 성장 기회가 한

층 확대될 전망이다. 여성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모나키 컬렉티브Monarch 

Collective와 머큐리13Mercury 13은 여성 스포츠 자산에만 투자하는 1억 달

러 규모의 펀드들이다. 모나키 컬렉티브는 2023년 9월 첫 투자 대상으로 

NWSL의 보스턴 프랜차이즈 확장 건을 낙점했다.48 머큐리13은 첫 투자

로 성 평등 관행이 앞서 가기로 유명한 영국 FA 여자 챔피언십 클럽인 루

이스 FCLewes FC를 첫 투자 대상으로 결정했다.49 

여성 스포츠 투자의 선순환

투자가 늘면 팀의 기량이 향상돼 더욱 스펙타클한 경기가 펼쳐지고, 이는 

다시 팀의 시장가치를 높여주는 선순환이 형성된다(그림 4).

우선 투자가 늘면 시설이 좋아진다. SNBA 라스베이거스 에이시스Las Ve-

gas Aces는 최근 다수의 농구장과 선수 전용 락커룸, 치료실, 냉탕 등을 갖

춘 신축 훈련장과 본부를 공개했다.50 여성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량을 향상할 수 있는 시설과 스태프 투자도 확대해야 한

다는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캔자스시티 커런트는 1,800만 달러를 들

여 마련한 훈련장에 이어 첫 여자 스포츠팀 전용 스타디움을 오픈할 예

정이다.51 

게임 기량 향상에 따른

대중의 관심 증대

여자 선수들을 위한

양질의 커리어 기회 증가

광고 파트너십 및 
사모펀드 등을 통한 투자 확대

규제, 거버넌스,
복지 기준 개선

여자 선수들에 대한

처우 개선

일반인 참여 증대와 
이에 따른 선수 육성 풀 확대

그림 4
여성 스포츠 투자에 따른 선순환 구조

출처: 딜로이트

투자↔효익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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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여성 스포츠만의 특징과 장점 반영한 새로운 길 개척하라

여성 엘리트 스포츠가 10억 달러대의 매출에 도달하는 것은 대단한 일

이다. 하지만 엘리트 스포츠와 일반 대중 스포츠 모두 향후 육성과 투자

가 한층 확대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여성 엘리트 스포츠가 성장 잠

재력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다음의 문제에 대한 고민과 실행이 필요하다.

•	 여성 엘리트 스포츠는 남성 엘리트 스포츠와 별개로 발전해야 한다  

여성 스포츠는 남성 스포츠를 그대로 답습하기보다 선수와 팬에 

맞춰 적응 및 혁신을 거쳐야 한다. 여성 엘리트 스포츠는 아직 성

장 초기 단계인 만큼, 신기술, 활성화 전략, 파트너십 등을 실험해

볼 여지가 그만큼 많다. 여성 스포츠는 남성 스포츠와 별개로 자

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	 선수 파이프라인을 개발해야 한다  여성 엘리트 스포츠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선수를 꿈꾸는 어린 학생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발맞춰 유소녀부터 프로 무대까지 어린 여학생들이 스포츠

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 일반 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투자를 늘려 어린 여학생들이 

스포츠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스포츠 자신감을 키우도록 육

성하며, 스포츠를 통한 사회적 연결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여자 

선수들의 형상화와 스토리텔링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여성 스포

츠 롤모델을 내세우면 어린 학생들뿐 아니라 일반 여성들의 스포

츠 참여율도 높일 수 있다. 호주는 2023 FIFA 여자 월드컵 공동

개최를 기회 삼아 여자선수 파이프라인 투자 활성화에 나섰다. 호

주는 관련 프로그램에 2억 호주달러(미화 약 1억2,800만 달러) 투

자 계획을 밝히고, “여성과 소녀들이 생애 전반에 걸쳐 스포츠를 

즐기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남성과) 동등한 접근성을 

촉진하고, 여성에게 적합한 체육시설을 신설하고, 일반인 대상 스

포츠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함”이라는 취지를 설명했다.52 어린

시절 스포츠를 즐기며 자란 여성은 성인이 되어서도 열성적인 스

포츠 팬으로 남아, 각종 리그와 단체, 정부에 선수 파이프라인을 

육성할 수 있는 추가 인센티브로 작용한다.

•	 신체적, 정신적 부상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해야 한다  여성 스포츠

의 전문성이 심화되면서 경기 강도와 훈련 빈도는 높아지는데 경

기 사이 회복 시간은 짧아지고 있다. 2021년 이후 세계 최상위 여

자 축구 리그에서 무릎 전방십자인대ACL 파열 부상을 입은 선수가 

87명을 넘었다.53 여자 선수들의 부상 방지를 위해 여자 선수들만

의 니즈를 이해할 수 있는 여성 스포츠 전담 연구와 의료 스태프 

배치에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 아직은 이러한 투자가 충분히 않다. 

FIFA 제3차 여성 벤치마킹 리포트Women’s Benchmarking Report에 따르

면, 200개 이상의 여자 축구 클럽 중 스포츠 과학자, 심리학자, 영

양학자, 마사지 치료사 등을 갖춘 클럽은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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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채널을 활용해 전설을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팬층을 형성

하고 참여율을 높이려면 여자 선수들의 경기장 외 스토리를 알리

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스트리밍 서비스와 소셜미디어 등 디

지털 플랫폼을 활용하면 대형 경기가 개최되지 않는 시기에도 팬

들의 관심을 지속시킬 수 있다. 여자 리그, 팀, 선수에 대한 미디

어 커버리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여성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

•	 여자팀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여자 경기는 대중교

통으로 접근하기 힘든 마이너 스타디움에서 개최되는 경우가 많

다. 또한 타 팀과 훈련시설을 공유하고 구식 의료시설로 버티는 

경우도 많다. 여자팀을 위한 현대식 시설에 투자해야 선수들의 기

량이 향상돼 더욱 흥미진진한 게임이 펼쳐진다. 여성 스포츠 인프

라가 개선되면, 경기장에서 판매되는 머천다이즈도 개선돼 팬 참

여를 한층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탑 팀과 리그의 성공을 마이너 팀과 공유해야 여성 스포츠 전반

의 성장이 가능하다  여성 스포츠 영역에서 각 리그의 탑 클럽과 

각 국가의 탑 리그는 승승장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

타 리그 및 팀과 괴리가 생길 수 있다. WSL에서 매출 1~4위 클럽

(아스날, 첼시, 맨체스터 시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전체 12

개 리그 매출의 70%를 차지한다.55 이러한 리그 내 매출 양극화

는 자칫 의료 스태프, 시설 투자, 선수 기량을 향상시키는 여타 지

원의 양극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2023 FIFA 여자 월드컵

에서 여성 엘리트 스포츠의 성공 양상이 다각화되고 있다는 신호

가 나타났다.

•	 스페인이 사상 처음으로 결승전에 진출한 영국 ‘암사자들’을 상대

로 첫 승리를 거뒀다.56 

•	 콜롬비아가 중남미 국가로는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준준결승전

에 진출했다.57 

•	 모로코는 아랍국 중 처음으로 FIFA 여자 월드컵에 출전했다.58 

•	 크라우드펀딩으로 2023 FIFA 여자 월드컵 참가 비용을 마련한 자

메이카 대표팀59은 사상 처음으로 토너먼트 단계에 진출했고, 카리

브해 국가 중 처음으로 16강에 진출했다. 또 자메이카 대표팀은 전

통 강호 프랑스와 브라질을 상대로 무득점 동점을 기록하는 쾌거

를 이뤘다.

•	 여성 스포츠 리더를 육성해야 한다  스포츠 산업에서 경영자, 코

치, 소유자로 활동하는 여성은 극소수다.60 스포츠 산업은 경영과 

의사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있는 여성의 비율이 타 산업과 비교해 

특히 저조하다. 여성 스포츠 산업은 리더의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

해 여성들이 코칭과 스카우칭 능력을 학습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

회를 확대해야 한다. NWSL 워싱턴 스피릿은 여성 코치 육성과 

지원을 위해 2023년 7월 ‘코칭 멘토십’Coaching Mentorship 프로그램



244 245중대 전환기의 AI와 지속가능성, 위기이자 기회 제5장 영역·장르·채널의 경계 허무는 글로벌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

Deloitte

을 론칭했다. 이는 차세대 여성 코치를 육성하기 위한 사상 첫 프

로그램으로 기록됐다.61 

•	 지속적 관심과 육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여성 스포츠 시청자

와 관객 수가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지만, 여성 스포츠 중계권 가

치 상승과 여자 경기의 메인스타디움 진출이 지속되려면 이러한 대

중의 관심이 지속될 수 있는 전략과 실행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본고는 공개 정보 또는 간접 출처에 기반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각종 리

그와 지역별 분석이 포함돼 있지만, 전 세계 리그와 클럽, 여성 스포츠 기관의 데이

터가 모두 반영된 것은 아니다.

딜로이트가 제시하는 전망치는 확보 가능한 데이터와 합리적인 추정에 근거해 도

출된 것으로, 재무 정보에 대한 검증이나 감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명시한다.

딜로이트의 전망치와 실제 수치는 상이할 수 있으며, 큰 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 딜

로이트는 실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본고에서 제시하는 전망치는 참고

용으로 활용하기를 권고한다.

딜로이트 전망치 도출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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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인사이트 모바일 앱

딜로이트 인사이트 카카오 채널

내 손 안의 경영·산업 트렌드,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확인

글로벌 No.1 회계·컨설팅그룹 딜로이트의 지식 플랫폼인

‘딜로이트 인사이트’ 모바일 앱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주요 트렌드를 신속하게 파악해 보세요.

바쁜 현대인을 위한 3분 카드뉴스

딜로이트 글로벌 TMT 센터 지음

딜로이트의 첨단기술, 미디어 및 통신산업(TMT) 그룹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산업 전문가 집단으로, 대기업부터 소기업까지 디지털 세

계에서 번영하도록 도움을 주는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딜로이트 

TMT 그룹의 전문가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지리적 위치, 가치

사슬 내 위치를 막론하고 모든 기업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

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딜로이트 인사이트 옮김

딜로이트 인사이트는 전 세계 40만 명 이상의 딜로이트 전문가가 

제시하는 인사이트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고 리더십(Thought 

Leadership) 전문 조직이다. 딜로이트의 최신 분석과 차별화된 

통찰력을 전달하여 기업과 리더들이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도록 지

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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